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를 펴내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살아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가치를 밝혀내는 작업이자 유네
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와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ICM의 공동 협력
사업의 결실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
약)에 의거하여 정의・분류・보호되고 있다. 유네스코 UNESCO는 무형유
산을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그 중요
성을 인정하며, 국제사회의 의지와 관심을 모아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였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
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말한다.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어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
조된다. 
유네스코가 2003년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다섯 개의 무형
문화유산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례 및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기술 분
야가 그것이다. 이는 인류 문화 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03년 협약은 각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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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
Safeguarding’는 확인, 기록, 조사, 보존, 보호, 증진, 전승, 유산의 활성화 
등 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뜻한다. 또한 무형유산의 보
호를 위해 무형유산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공동체, 집단, 개인은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1차 관
리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형유산 종목이나 공동체 그리고 문화 간 
서열화가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협약의 이행은 무형유산에 
관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 협력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 발
전을 추구한다.
최근 수년간 무형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유엔 UN은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설정하여 사회 전 부문에서 
이들 목표의 성취를 독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또한 ‘무형유산은 문화 다
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중요한 무형유산인 ‘전통무예’ 또한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와 함께 발달해왔으며, 전 세계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개
의 무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도, 태권도, 무에타
이 등 극히 일부 무예만이 체계적인 지원과 자체 노력으로 제도권 내 종
목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으로 많은 수련 인구를 보유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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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연계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주류 무예이자 상업 스포츠로 발전
했다. 이와는 달리 대다수의 무예는 열악한 상황 속에 도태되고 있으며 
때로는 소멸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무예를 보존하고 진흥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전통무예인 택견이 
순수 무예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이어서 브라질의 카포에이라, 카자흐스탄 쿠레시 등 다양한 무예가 무형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
이 남북한 공동 이름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심신 수련과 자기 절제, 공동
체 의식 함양 등의 가치를 내포하는 무예가 국가 간 교류와 화해의 매개
로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463개 중 무예가 14개 
등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무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무예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또한, 2017년 제6회 세계체육장관회의 MINEPS에서 ‘카잔실행계
획 Kazan Action Plan’이 마련되면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체육교육과 스포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카잔실행계획’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및 체육 활동이 폭력에 저항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바탕임을 강조하였
다. 무예와 스포츠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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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도구로서 무예의 역할과 잠재성 또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실제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무예를 통한 청소년 발
달’을 주제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의 출판은 스포
츠, 체육 활동이 인류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자 권리임을 확인하
고, 동시에 2003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통무예의 문화유산 가치를 보
존·증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세계 각지의 무예인, 학자, 문화유산 관
련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기고자가 본 도서의 탄생에 기여했다. 이와 같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어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유네스코는 무형유산을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무예는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함께 발달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유네스코는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해왔으며 
그 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중 
무예가 14개 등재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무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무예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체육교육, 스포츠 그리고 무예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무예의 역할과 잠재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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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무예, 카포에이라
최초의 인류인 아프리카인의 무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
고 있다. 함블린 Hamblin에 따르면 “수단 북부 누비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
래된 묘지 제벨 사하바 Jebel Sahaba는 대략 1만 2000년에서 9000년 전으
로 추정되며, 최초로 부족 간에 발생한 전투의 증거이다. 묘지 유적 117
에서 발견된 59개 유골 중 절반의 뼈에서 석제 화살촉이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한 상처가 여러 개 발견
된 유골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전투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유적은 정확히 따지면 1만 3140년에서 1만 4340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Graham, 2016). 현재 케냐의 나타룩에서 발굴된 또 다른 대
학살 유적지에서는 뭉툭한 도구, 날카
로운 무기, 투사물 등으로 살해당한 시
체 한 무더기가 발견되었다. “나타룩에
서 발견된 형태가 온전한 12구 중 10구
가 호숫가에서 끔찍하게 사망한 증거가 
있었고, 호수로 추락한 경우도 있었다. 
나타룩의 유해는 매장된 흔적이 없었지
만, 호수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보존이 
잘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음 사실도 발견했다(Lahr 외, 2016).제벨 사하바 묘지 117 지도. 적색 표시가 잔인하게 살해된 유
골을 가리킨다 ©대영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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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또는 여섯 구에서 날카로운 힘에 의한 머리와 목의 상처가 보이는데 
화살로 인한 상처로 추정되며, 다섯 구는 둔력에 의한 머리 상처가, 두 구
는 사망 전 양쪽 무릎에 함몰 골절이, 두 구는 오른손에 골절 여러 개가, 
한 구는 갈비뼈 골절이 보인다. 제자리에 있는 오직 두 구만이 사망 당시 
상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지만, 손 위치를 볼 때 사망 당시 이 둘은 포
박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무예는 자기방어나 가족과 국가의 방어를 위한 훈련에
서 탄생했다. 그러한 훈련의 초기 모습은 imAxw 프타호
텝 Ptahhotep 무덤에서 확인된다(Romano, 2007).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는 전쟁을 대비한 훈련과 자기방어를 위해 무예
를 수련했다. 콩고어로는 키푸라, 킴분두어로는 엥골로라고 불리는 카포
에이라 capoeira도 그러하다. 카포에이라는 앙골라에서 처음 생겼다. 데쉬
오비 Desch-Obi에 따르면, 엥골로의 기술은 얼룩말이 싸우는 모습과 굉장
히 흡사하다. 치명적인 킥과 민첩한 방어술이 결합된 얼룩말의 기술은 엥
골로의 관습과 관련이 있다. 네베스 이 소사 Neves e Sousa는 엥골로가 얼룩
말에서 이름을 따왔고 땅에 손을 짚고 날리는 킥은 얼룩말의 발차기를 
imAxw 프타호텝 무덤의 레슬링 장면(Roman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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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땅에 손을 짚
고 날리는 역 발차기는 엥골로뿐 아니라 엥골로
에서 파생된 미국의 다른 무예에서도 가장 독특
하고 개성 있는 킥이다(Desch-Obi, 2008).
16세기 중반부터 많은 아프리카인이 무장한 
포르투갈인에 잡혀 노예가 되어 브라질로 끌려
갔는데, 이때 아프리카인의 전투 기술도 함께 가
져간다. 1817년 치안 감독관 파울루 페르난데스 
비아나 Paulo Fernandes Viana가 언급한 아래 구절처
럼 카포에이라는 주로 탄압의 대상이었다.
휘파람을 불며 막대를 들고 도시를 배회하면서 대
부분 특별한 목적도 없이 무질서를 초래하는 자들
이 있다. 카포에이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자 모두에게 똑같이 
300대와 3개월 강제 노역의 형벌을 내리며, 상해, 사망이나 기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러하다. (Assunção, 2004)
탈몽 시바시에르Talmon-Chvacier(2008)는 1889년 12월 10일자 ‘시다지 
두 리우 Cidade do Rio’ 발표를 언급했다.
카포에이라는 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끔찍한 악이다. 군주의 보안대에
서 카포에이라를 탄압하고 카포에이라 수련자를 투옥했다. 언제나 ‘모범 
행위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2~3일 투옥했다. 풀려난 카포에이라 수련
자는 비밀경찰에게 포섭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국가적 탄압과 낙인은 브라질의 바히아주 주지사 주라시 마
갈량이스 Juracy Magalhães가 카포에이라 사범 “빔바 Bimba를 주지사 궁으로 
네베스 이 소사(1965)가 기록한 앙골라의 엥골
로. 얼룩말과 흡사한 역 발차기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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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해 비공개로 시연을 감상한 1936년경까지 지속되었다”(Assunção, 
2004). 이어 아순상 Assunção은 해금 解禁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얼마 되지 않아 1937년 7월 9일 교육감이 빔바 사범을 체육 지도자로 인
정하고 토로로 소재 도장에 바히아주 교육·보건·사회보장부에 등재된 증
명서를 발급하면서 해금되었다. … 그 뒤 국가적 차원에서 카포에이라가 
재연되었다. 1953년 7월 23일 빔바는 재선에 당선된 대통령 제툴리우 바
르가스Getúlio Vargas(1951~1954 재임)를 만났다. 대통령은 이때 “카포에이
라가 유일하게 진정한 국민 스포츠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카포에이
라에 대한 민족주의적 담화가 최절정에 달했다.
카포에이라 합법화에 뒤이어, 또 다른 중요한 장인, 파스티냐 사범은 
“1949년 … 드디어 카포에이라 앙골라센터를 설립했고, 1952년에 공식
적으로 인정받았다”(Talmon-Chvaicer, 2008).
그 뒤 카포에이라는 대중문화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코르당 
지 오로 Cordão de Ouro」(1977), 「온리 더 스트롱 Only the Strong」(1993), 「옹박
빔바 사범(좌)과 파스티냐 사범(우) (파르세이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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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미션 The Protector」(2005), 「베수로 Besouro」(2009), 「언디스퓨티드 
3 Undisputed III: Redemption」(2010) 등의 영화와 철권 시리즈(에디 골드와 크리
스티 몬테이로), 스트리트 파이터 III(엘레나) 등의 게임에 출연했다. 현장의 
수많은 장인과 수련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매체를 통한 많은 노
출의 결과 수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카포에이라 집단이 전 세계
에 세워졌다. 대표적인 곳으로 아바다, 코르당 지 오로, 센잘라, 무젠자, 
아셰 카포에이라, 카포에이라 브라질이 있다. 아이러니하게 카포에이라
가 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무예이지만 카포에이라 집단 중 많은 곳의 리
더가 비아프리카인이고, 특히 유라시아, 호주, 북미 등 여러 지역 비아프
리카인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카포에이라 자체가 완성되는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카포에이라가 진정한 고향이자 탄생지인 아프리카로 귀환한 
것이다. 카포에이라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세네갈, 토고,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베냉, 카메룬, 부르키나파
소, 말리, 모잠비크, 기니비사우에 돌아왔다. 그리고 가나 카포에이라의 
선봉에는 2009년 창설된 아비비파호디 카포에이라 Abibifahodie Capoeira가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개최한 2019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카포에이라 열
린학교를 통해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설파한 아비비파호디 
카포에이라 www.abibifahodie.com의 역할을 살펴보려 한다.
2019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열린학교: 카포에이라의 무형
유산 가치 알리기
아프리카 대륙과 이주민들이 보여주는 여러 아프리카 무예와 마찬가지
로 카포에이라도 공격력과 방어력 향상을 위해 춤 같은 동작을 전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카포에이라는 ‘아프리카인=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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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신체적 요소(곡예, 무예, 춤), 음악적 요소(북, 노
래), 철학적 요소(문화, 의례)를 통합한다. 열린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 
모든 측면에서 카포에이라의 기본 원칙을 배웠으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
의한 무형유산,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된 풍부한 지식과 기술
에 해당한다. 무형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열린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목
표를 세웠다.
①  공동체 정신 함양(집단에서 서로 돕고 함께 훈련하고 학습한다)
②  카포에이라의 신체적 요소를 배우는 재미있는 환경 조성(연계, 호다
(카포에이라의 원형), 음악, 리듬, 곡예 등)
③  음악과 영상으로 카포에이라 관련 언어, 노래, 이야기, 철학 등 아프리
카 문화 소개
카포에이라 열린학교 교육 모델
교육팀은 필자인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크와베나 단소, 니 아르마 이
렇게 셋이었다. 크와베나는 아비비파호디 카포에이라에서 2009년부터 
수련을 시작했고, 니 아르마는 2015년부터 카포에이라 수련을 시작했
다. 우리는 먼저 학생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는 것으로 열린학교를 시작했다. 
개별 학생이 마음을 열고 카포에이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평가를 추가했다. 카포에이라를 수련하거나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는지 조사했다. 과거에 비아프리카 무술을 경험한 적이 있
는지도 물어보았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신체적, 철학적, 음악적 측면 등 
카포에이라의 다양한 측면을 포용할 수 있게 마음이 열린 상태를 말한
다. 또한 카포에이라 악기, 물건, 공예품을 소개해 학생들이 무형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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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적 측면도 일부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카포에이라 열린학교는 2019년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되었다. 결과는 대단했다. 수업에서 세 가지 루틴을 제공했는데, 각 
루틴은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영적 측면을 강조했다. 무형유산으로서 
카포에이라의 전인적 습득을 강조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아사코 Asako 아프리카인=흑인 무술 카포에이라’ 교육에서 학생들은 
킥과 펀치를 막으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다. 공격을 피해서 반
격 태세를 갖추도록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이 접근법을 굉장
히 빨리 이해했다. 이는 다시 적합성의 문제로 돌아간다. ‘적시에 적합
한 조치 취하기’는 카포에이라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다른 아프리카 무예
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공격받지 않으면서 공격을 가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에 따라 적을 유인하는 속임수를 쓰는 주요한 방법이다. 카포에이라 
연행을 몇 번 본 후 학생들은 이 원칙을 이해하고 체화하여, 아프리카 무
예에 대한 접근법으로 받아들였다. 무형유산으로서 카포에이라의 전승
을 실제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
교육 진행자는 학생들의 동작과 원칙을 항상 평가하면서 지도했으며, 
한편으로 학생들이 자기 평가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이 끝날 때쯤 
일부 시간을 할애했다. 자기평가와 성찰은 교육 진행자가 전하는 무형
니마에서 트위어로 아사코 음악과 악기를 지도하는 오
쿠니니 캄본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테마왕립학교에서 카포에이라 영상을 보여주는 오쿠니니 캄본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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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내면화 과정으로 성장과 발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로
써 학생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문제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생산적인 태도 등을 교정해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카포에이라의 역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대 아프리카 무예
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짧은 영상을 감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열린학교
의 구체적인 목표에 명시된 정신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
로, 무형유산 전승에 관한 기대에도 부합한다. 또한 베림바우(한 줄로 이
루어진 활악기), 아고고(카우벨), 카시시(셰이커), 헤쿠헤쿠(패인 홈을 긁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아타바키(북)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카포에이라 음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참여시켜 카포에이라의 영적, 정신적 측면도 강조
했다. 카포에이라의 노래는 카포에이라 및 그 기원과 역사와 전통문화
를 탐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열린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 세기에 걸
쳐 전승된 조상의 무예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카포에이라와 그 기
원을 소개하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형유산 전승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니마에서 최종 시연을 하는 오쿠니니 캄본과 학생들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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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뿌듯한 결과는 2019년 8월 2일 니마에서 개최한 폐회
식에서 두 학교 학생들이 모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공개적으로 시연한 
것이다. 허가를 받아 주요 간선도로를 통제했다. 이 행사는 니마 국회의
원뿐 아니라 저명한 종교인과 고위 관료 들의 축하를 받았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담당자도 동행하여 행사에 참여했다. 시연은 여러 형식
으로 진행됐다. 각 구역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연행할 루
틴 연속 동작을 지정해줬다. 폐회식에서 학생들이 이 루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행하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나머지 학생들에게
는 번호마다 동작을 지정하고 해당 번호를 부르면 그 동작을 하도록 지
시했다. 그다음으로 학생들은 곡예를 선보였다. 그리고 두 지역의 학생
들이 서로 대련하는 가벼운 몸싸움, 호다로 이어졌다. 의미 있는 사건은 
니마 스프레드아웃이니셔티브에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오쿠니니 캄본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01_ 2019 열린학교,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 가치 전승 023
우리가 카포에이라 열린학교, 그중에서도 폐회식 영상을 제작한 것이
다. 학생들은 열린학교 수료증을 받았고, 처음에 티셔츠를 받지 못한 학
생에게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티셔츠를 선물했다.
카포에이라 그리고 그 음악, 역사, 이론, 수련을 접하다
종합하면 열린학교는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그중 하
나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을 강화한 점이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 동
안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온 스승을 본받을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열린학교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교
사는 학생을 체육 수업에 참여시키고, 학생이 카포에이라를 수련할 때 
학생의 동작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프리카 
내 다른 지역의 무예를 배울 수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전승에 일조했다.
무엇보다 여학생에게 남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점이 
중요하다. 이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명시한 목표인 ‘체육교육과 훈
련을 통한 청소년과 여성의 신체·정서 발달 및 리더십 능력과 공동체 참
여 향상에 기여’와도 일치한다. 최종적으로 분석하면, 아비비파호디 카
포에이라의 전문가와 지도자가 심사숙고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 프로
그램을 통해 상기 목적이 달성되었다. 
2019년 8월 2일 니마에서 조직한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향후 개최
될 열린학교 폐회식에 정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자 한
다.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공동체 참여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니마 축제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었고, 평소에 교통 체증이 발
생하는 공공장소, 즉 혼잡한 도로에서 열렸기에 공동체는 폐회식을 지
켜보고 참가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공동체 이해당사자는 스스로를 프로
젝트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에 관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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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마 카포에이라 축제 주최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주요 고속도로를 통제하면 전체 공동체가 훈련, 수업, 호다 
대련과 기타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공동체의 개
입이나 참여 없이 모든 사항이 막후에서 결정되었다면 위와 같은 계획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열린학교가 종료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스트레칭, 준비 운동, 강화 훈
련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또한 징가(카포에이라의 기본 스텝), 이스키바(세 
가지 유형의 피하기), 발차기(마르텔로, 벤상 등 다이렉트 킥과 돌려 차는 메이아 
루아), 곡예(옆 돌기 뒤, 몸을 낮추는 마카쿠 자세 등)도 지도했다. 이 외에도, 
전체를 호다에 참여시켜서 공동체 정신을 함께 함양할 수 있었다. 이 결
과는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조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 확실
하게 나타났다. 폐회식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두 학교가 함께 참
가하여 학생들은 고립되지 않고 큰 학생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모두가 원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폐회식
오쿠니니 캄본이 크와베나 단소, 니 아르마 교사와 함께 열린학교 참가 어린이에게 증명서를 수여하고 
있다.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01_ 2019 열린학교,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 가치 전승 025
에서 특히 잘 나타났다. 모든 학생이 원 안에서 경기하고, 연주하고, 박
수치고, 노래를 불렀다. 2019 카포에이라 열린학교는 모든 측면에서 무
형유산 전승과 일맥상통한다. 단연코 말하건대 열린학교가 없었다면 전
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카포에이라와 그 음악, 역사, 이론, 
수련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무예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가나에서 개최된 제3회 열린학교는 대성공이었다. 수료증
을 받은 아이들은 평생 단 한 번 가질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히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학생 평가 내용
에 따르면 테마로얄스쿨 Tema Royal School과 니마 스프레드아웃이니셔티
브 Spread Out Initiative는 모두 이번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짧은 프로젝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
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카포에이라 열린학교는 학생들이 결코 잊지 못
할 경험이 되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에
게 성공적인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카포에이라의 철학, 기술, 문화적 가치와 정신, 그리고 음악, 역사 등 
그 무형유산적 가치를 지도하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확신한
다. 학생들은 모든 학습 영역에서 이해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학생
들이 카포에이라를 전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카포에이라에 관한 관심과 
열정도 확실히 높아졌다.
요약하면 2019 열린학교는 분명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향후 독
특하고 소외된 무예 무형유산이 아프리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
존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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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유 무예 박호를 만나다
2019년 9월 비 오는 오후, 필자는 흐엉강변의 후에시에 도착하였다. 여
기서 한 달여 동안 ‘후에 복합지구’의 보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한 
친구가 박호Bach Ho(흰 호랑이라는 뜻) 사범과 함께 동네 술집에서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60대 남자로 검정색 무예복을 입고 있었다. 우
리는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최근 후에시에서 벌이는 보존사업과 지역 경
관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고, 그 사범은 박호의 역사와 박호 전
성기(1960~2000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건강을 증진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과 조국을 보호하
기 위해 무예를 개발해왔다. 연구원 반중이 강조했듯이 “무예는 이 나
라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겼으며, 결연한 정신과 지칠 줄 모르
는 투쟁, 죽음과 고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자 사람들의 창조적인 정신
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무예의 철학은 ‘진선미’로, 무예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체력을 키우며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
한 정신을 길러 베트남의 문화와 품격을 발전시키고자 한다(Van Dung 
외, 2017). 베트남 고유의 무예 양식이 존재하지만, 여러 문명이 교차하
는 자리에 위치한 덕분에 쿵후, 가라테, 유도, 아이키도, 태권도 등 중국, 
한국, 일본의 다양한 무예를 흡수했다(Van Dung 외, 2016). 관련 산업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무예는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오락의 
기능도 가지면서 스포츠와 신체활동 관련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
다(Ko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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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시는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사회인 응우옌 왕조(1802~1945)의 본
거지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무예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응우
옌 왕조는 근접 지역의 경쟁 세력들과 싸우고 서구의 식민주의, 특히 프
랑스의 침략에 대항했다(Odell & Castillo, 2008). 따라서 무예로 신체를 
단련하는 일이 권장되었고 전국적인 무예 대회를 조직하여 최고의 인재
를 선발했다(Le, 2020). 많은 사찰의 돌기둥에 사범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그 기술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후에시 전통무예협회에서 비엣보다오 Viet Vo dao, 박호 Bach Ho, 응아
미 Nga My, 티엔묵손 Tien Muc Son, 티에우바오 Thieu Bao, 남손 Nam Son, 하우
꾸옌다오 Hau Quyen dao, 티에우람반안 Thieu Lam Van An, 킨반안 Kinh Van An 
등 무예 15종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베트남 무예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무예에 기원을 두었지만, 박호는 후에시에서 가장 보편적인 
베트남 고유 무예의 한 종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다
른 무예에 비해 박호의 위상이 크게 쇠락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재의 맥락에서 박호의 중요성을 밝히고 전승 과정의 어려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또한 후대를 위한 무형유산으로서 박호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
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투아티엔후에성 전통무예협회의 대표
자들, 무예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특히 박호 사범과 수련생 모두와 
관계를 구축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다양한 경력의 사범들과 여러 연
령대 및 숙련도의 수련생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예 훈련에 매일 몇 시간씩 참여했다. 또한 후에성 문화체육부, 후에성 
전통무예협회, 베트남 전통무예연맹, 무예연구자 등과도 인터뷰를 진
행하며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일부 특정 식별자는 제외했고,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도적인 학자와 연구자
들이 쓴 책, 학술논문, 참고 문헌에서부터 베트남 전통무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출판한 잡지, 웹사이트, 팸플릿 등 비학문 분야의 출판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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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무예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연구했다. 
박호의 찬란한 과거 vs. 암울한 현재
응우옌후우까인 Nguyen Huu Canh(1650~1700)은 응우옌푹쭈 Nguyen Phuc Chu 
군주 아래 있던 장군으로 박호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박호는 19
세기 대중들에게 알려져 빠르게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프랑스 식민지 
저항운동을 벌인 20세기에 널리 퍼졌다. 투아티엔후에성 전통무예협회 
회장인 응우옌반안 Nguyen Van Anh 사범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호의 기원
이 왕족에 있음을 확인했다. 
응우옌 왕조 시대에 실시된 무예 시험을 떠올리면, 몇몇 시험은 박호와 매
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응우옌 왕조가 궁정을 수호하는 무
관을 선발할 때 박호를 많이 활용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박호는 이론과 
지에우제 수련원에서 박호를 수련하는 모습 ©응우옌끼남, 짠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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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시험이 가능했기에 왕실 무예로 명명될 수 있었어요.
박호는 처음에는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수되었다. 프랑
스 식민지하에서는 무예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금지되었지만, 지지자들
은 비밀리에 이 혁신적인 무예의 명맥을 이어갔다. 
프랑스인들이 박호 연습을 금했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은 새로운 연습 방
식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낮 대신 밤에 무예를 연습할 수 있었
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묵독의 방식으로 무예의 다양한 형태와 자
세, 동작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호 사범, 45세)
명장 가문이 20대째로 
이어질 무렵, 박호는 대중
들에게 전파되어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60년대
와 2000년대 초 사이에 
박호는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대중적인 무
예로 손꼽혔으며 수련생
이 수천 명에 달했다. 주
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박호의 다양성인데, 응옥짠 Ngoc Tran, 라오마
이 Lao Mai, 티엣쏘아 Thiet xoa, 시에우쑹티엔 Sieu xung thien, 탄종 Than Dong, 
쌈씨 Xam Xi, 송다오 Song Dao, 타오팝 Thao Phap, 하이암타오팝 Hai Am Thao 
Phap 등이 그 예이다. 라오마이(올드 애프리콧)는 단단하지만 유연한 식물 
올드 애프리콧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라오마이의 무예 동작은 단순
하지만 효율적이다. 시에우쑹티엔은 전투에서 장군이 사용하는 커다란 
칼 마체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런 스타일은 수련생이 마체테 
짠까오반에서 티엣쏘아(청동으로 특별 제작한 둥근 형태의 도구)를 수련하는 모
습 ©응우옌끼남, 짠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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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이를 연
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기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박호의 원칙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며, 
무예 스타일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박호는 몸집이 작지만 몸동작이 기민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적합하기에 
진정한 베트남 무예로 평가받는다. 박호는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등 상대 신체의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리는 공격 기술에 집중한
다. 이 공격 기술은 손동작을 넓은 범위로 활용하는데, 호랑이의 발짓을 
흉내 내는 것이다. 또한 검, 칼, 마체테, 긴 막대기 등의 다양한 무기를 사
용하기도 한다. 박호의 두 가지 훈련 유형은 맨손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단일 형태(싱글 폼)와 두 명의 선수가 방어하거나 무기로 공격하는 이중 
형태(듀얼 폼)이다. 박호의 핵심 가치는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
지되고 있다. 
박호는 수련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1960년대부터 
맨손으로 박호를 겨루는 수련생들 ©응우옌끼남, 짠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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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예였다. 이런 가치는 여
러 사범, 훈련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그중 한 사범은 다음과 같
이 말했다.
박호를 수련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
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와 품
행을 수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방어의 형태로 자신을 지키고 긴장
을 풀어 학업과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죠. 셋째는 벗과 스승을 사귀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
호 사범, 35세)
한 수련생이 박호 무예 덕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졌다
고 말한다.
이 무예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매우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수련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층 더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게
다가 박호를 배우면서 학업과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려는 의
지가 샘솟는 것 같아요. 저는 사관학교에 갈 생각인데, 그래서 무예를 배
우고 수련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남성 수련생, 16세)
박호의 또 다른 효과는 수련생들이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다고 한다. 한 박호 명장이 지적했듯이, 무예를 수련하다보면 부상은 일
상이다.
긴 막대기와 검으로 박호를 시연하는 모습 ©응우옌끼남, 짠반중
지에우제 수련원에서 검을 사용 중인 박호 수련생들 ©응우옌끼
남, 짠반중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34
박호나 다른 무예를 수련하는 동안 수련생들이 부상에 시달리는 일이 많
아요. … 저도 박호를 업으로 삼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상으로 고생했
습니다. 골절이나 염좌, 허리 통증 등의 가벼운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침
술도 배웠죠. 뼈나 관절 부상의 경우에는 허브, 나무껍질, 식물뿌리 등으
로 만든 전통약재로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박호 명장 레반뚜옌)
영광스러운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박호의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00년 이후부터 베트남에서 박호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졌다. 오늘날 
후에시에는 지에우제 Dieu De, 짠까오반 Tran Cao Van 두 곳의 박호 수련원과 
약 200명의 수련생이 있다. 박호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급격한 쇠락이다. 또 다른 부정적인 현상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수련
생이 박호를 잠깐 배우다가 바로 새로운 무예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가
르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호의 전통
을 이어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박호의 도전
박호 명장, 사범, 수련생, 감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에시와 다른 베트
남 지역에서 박호가 보다 많은 수련생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를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일상의 부담, 세계화
의 영향, 구식 사고방식의 세 가지가 주된 요인이었다.
일상의 부담 
인터뷰에 응한 다섯 명의 박호 사범은 전에는 지에우제 수련원에서 풀
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운전기사, 신발 제작 기술자, 건설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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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하며 추가 수입을 올려야 한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박호를 가르치는 일로 버는 돈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리고 다수
가 청소년들에게 무예를 전수하고 싶어도 정부나 문화재단, 지역협회 등
의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사범의 상당수는 후대
에 무예를 전수하려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한 사범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호 가르치는 일로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저는 현재 버스기사로 거의 
매일 베트남 북부에서 남부까지 운전하고 있습니다. 일이 몹시 고되고 체
력을 많이 요해요. 이렇게 해야 다섯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 일이 없을 때는 혼자 무예 연습을 해요. 사범 일을 그만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였죠. (수석사범, 52세)
20년 넘게 무예를 가르친 박호 수석사범은 이렇게 말한다.
박호 사범을 그만두는 일은 제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두면서 
상심이 컸죠. 딸아이가 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신발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주 고객은 후에성의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그리 오래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박
호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남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딸아이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수석
사범, 48세)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는 “차별화되어 있지만 통합적인 자회사, 계열사, 제휴사, 협회의 
네트워크를 관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단일한 세계의 
전략에 통합하는 관리 프로세스”다(Tallman & Fladmoe-Lindquist, 2002).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36
세계화의 관점에서는 세계가 다양한 능력과 전략,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일시장이다. 무예의 경우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레크리에이션, 
아마추어, 전문가 수준에서 더 많이 장려될 뿐만 아니라 인식의 범위도 
넓혔다(Ko, 2003). 또한 전통무예가 경쟁 위주의 스포츠로 전환한 것은 
현대무예의 성장과 인기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세계
화는 비즈니스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무예의 미래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가장 분명한 문제 중 하나는 베트남 전통무예, 특히 박호에 대한 관심
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세계화 덕분에 전통무예가 비전통적 영역과 지역에 새롭게 알
려질 기회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 최근 서양에서는 ‘진정한’ 베트남 전통
무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국인 베트남에서는 그런 
‘진정성’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후에시 전통무예협회 수
석사범)
후에시 문화체육부에서 15년여 동안 지역의 무형유산을 위해 일한 
담당자가 젊은이들이 현대무예에 갖는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1990년대부터 우슈, 가라테, 태권도, 기타 현대무예가 베트남에 소개되
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예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되기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많아요. 게
다가 이런 무예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고 배우려는 사람도 많아
요. 결과적으로 많은 청년이 전통무예 대신 현대무예를 택한 것이죠. (헤
리티지 감독, 40세)
또 다른 박호 수석사범은 전통무예와 현대무예를 비교하며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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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했다. 
베트남 전통무예와 달리 우슈, 가라테, 태권도 등을 배우는 사람은 분명
하고 예측 및 비교 가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통무예인 가라
테나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의 수로 볼 때, 박호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
는 까닭은 그것이 전통무예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보다 가라테나 태권
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논리적인 구조, 성형적 궤적, 표준화 
등 현대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죠. 전통무예는 근대성의 특성으로 손꼽히
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논리나 합리성이 부족하여 다른 전통무예
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수석사범, 48세)
구식 사고방식
많은 명장과 수석사범이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음은 
한 수석사범의 말이다.
저는 선조들을 따라 박호의 핵심 가치를 사수하고 수련생을 특정한 방식
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시류에 맞게 변형하려는 노력이 전통무예
를 지키려는 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수 과정은 가치관을 함양하고 인격을 기르는 과정으로 이것 없이는 무
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호 수석사범, 52세)
무예를 습득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고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흰띠에서 빨간
띠, 노란띠, 녹띠를 거쳐 마침내 검은띠를 따기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련생은 진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 사범은 인터뷰에
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38
100명의 학생 중에 무예를 완벽히 습득하는 경우는 서너 명에 불과합니
다. 무예를 익히는 일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몇 년의 헌신과 의지, 
희생을 요하기도 합니다. 2~3년 정도 배운 사람에게 무예를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이 전통문화요 베트남 전통무예입
니다. (박호 사범, 45세)
박호를 후에시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묻자 한 수석사범이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답했다. 
전통무예를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전반적으로 수련의 질이 떨어질 거예
요. 무대 위에서 공연할 목적으로 배운다면 수련생이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무예의 정신에 위배되는 새로운 요소들이 추
가될 수도 있습니다. (박호 수석사범, 55세)
박호 진급 시험 ©응우옌끼남, 짠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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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베트남 전통무예 특히 박호의 경우 전수의 관점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
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여러 명장, 후에시 전통무예협회 
대표, 무형유산 담당자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치 있는 무형유산
으로서 무예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후에시에서 
가장 대중적인 무예 중 하나인 킨반안 Kinh Van An 무예의 명장이자 후에
시 전통무예협회의 임원인 쭈옹쾅킴 Truong Quang Kim은 베트남 무예의 
마케팅과 홍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 여행을 갈 때
마다 무예 공연을 즐겨보며, 중국 본토에 가까울수록 전통무예로 어떻
게 돈을 버는지 실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베트남
은 아직 이런 일에 착수하지 않았다. 2년마다 따이손 Tay Son 전통무예를 
개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베트남 전통무예의 이미지를 홍보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규모의 행사가 더 필요하다.”
쭈옹쾅킴은 또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킨반안 무예를 홍보하기 위
해 관광상품을 이용한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그는 후에시 문화체육부
와 협력하여 관광상품을 만들고 선보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관
광객을 대상으로 무예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다. “무예 공연은 보통 20개 
활동으로 30~40분 정도 걸리며 미화 75~83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 
“베트남 전통무예를 상품화하려면 우리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참여해
야 한다”라며 세계적인 무예 행사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베트남 전통무예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보기 위해 베트남
을 찾을 것이다. 또 훈련 장소에 충분한 훈련 도구와 값비싼 자료를 갖추
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호 사범뿐만 아니라 명장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필
요가 있다. 베트남 전통무예연맹의 한 관계자는 “무예의 거장들이 시대
에 맞게 변해야 무예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달리의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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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Daly, 2012). 이를 위해 박호의 핵심 메커니즘과 이론을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없애
서 수련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충족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전통
무예 보비남 Vovinam의 경우가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베트남 무예
를 전수하기 위한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예 보존은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의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명장과 사범들이 무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전통무예의 관점
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요컨대 박호의 이점과 실질적 함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오
랫동안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안타깝게
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박호가 예전처럼 널리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는 현대의 무예와 비교하여 베트남 전통무예가 처한 상황이다. 박호가 
하루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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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테, 오키나와섬에서 시작되다
일반적으로 가라테는 오키나와섬에서 발달한 일본 전통무예로 여겨진
다. 오키나와는 1879년까지 독립국가 류큐 왕국(1429~1879)으로, 일본, 
중국, 한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문화, 경제적 관계를 맺고 이
들 국가와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다. ‘손(tī/te)’ 또는 ‘중국 손(tōdī/tōde)’으
로 알려진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토착 격투 체계와 중국 및 아시아 여러 
지역의 무술, 세계관, 민속 정신이 오키나와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만
들어졌다. 현재의 가라테는 무기 없이 주먹과 발차기를 사용하는 무예
이다. 오키나와현에서는 가라테의 역사,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하
여 1990년대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해왔다. 가라테는 2021년에 도쿄올림픽 전시 종목으로도 
데뷔할 예정이다. 세계가라테연맹 WKF, World Karate Feder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가라테를 수련한다. 가라테는 스포츠 종목으로
서 면모를 훌쩍 뛰어넘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으로, 세
계 스포츠 문화의 일부가 되어 일본의 문화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가라테의 스포츠화와 군사화
1879년, 오키나와는 일본에 병합되어 오키나와현이 되었다. 그리고 쇼
토칸 가라테의 창시자인 후나코시 기친(1868~1957)이 20세기 초에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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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라테를 일본 본토에 소개했다. 
후나코시는 1916년 교토 무덕전 武
殿에서 가라테를 선보이고 1922년 도
쿄에서 열린 최초의 체육 시연회에 초
청받아 가라테를 연행했다. 이듬해 
후나코시는 일본 본토의 학교와 대
학 등에서 가라테를 대중화하는 데 
성공한다(Bittmann, 1999). 그러나 일
본에 소개된 가라테는 다른 현대화
된 일본 스포츠 무예, 특히 유도와 검도의 영향을 받아 스포츠화 및 군
사화 과정을 거친다(Nakatani 외., 2008). 가라테의 무예와 철학이 20세
기 초 일본 본토의 정치, 문화, 이념의 틀에 맞추어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본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일본의 무예, 스포츠, 체육교육은 전국적으로 획일화 Gleichschaltung 정책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충성스럽고 애국적인 시민을 양성하
고, 불굴의 투지를 가진 병역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Abe 외., 
1992; Bennett, 2013).
패턴 운동인 ‘가타’에 중점을 두었던 가라테는 점점 더 스파링 경기인 
‘구미테’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순위 및 점수 체계와 수련 전 명상 과정
이 생겨나고 오키나와에서 일상복을 입고 수련하던 것과는 달리 흰색의 
훈련복이 도입되는 등 가라테는 의례화되고 공식화되었다. 수련 전에 도
장의 규칙을 읽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개인 수련은 형식 및 명령 체계를 
갖춘 단체 수련으로 바뀌었다. 기술이 표준화되고 학교와 대학의 체육
교육에 적합한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수련생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지
도 모르는 기술은 사라졌다. 마침내 가라테는 1901년에 오키나와의 학
교 교과과정에 도입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후나코시 기친은 가라테의 표기를 ‘중국 손’이라는 
1937년 슈리성에서 슈리시 초등학교 남녀학생들의 가라테 시연 
©공수도대관(空手道大 ), 1938. 나카소네 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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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당수 唐手에서 ‘빈손’이라는 의미의 공수 空手로 변경하고 ‘도 道’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라는 용어는 초모하나 시로가 1905
년 자신의 가라테 대련을 언급하며 최초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렇게 재창조된 가라테는 현대 일본 무예 ‘전통’에 좀 더 가까워졌다. 변
경된 명칭은 가라테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
로 묘사하고, 불교 철학 및 ‘도’로 정의되는 다른 일본 예술 형식과 가라
테 사이에 연결 고리를 확립했다. 그러나 중국(당)이라는 글자를 변경한 
것은, 가라테의 대중화를 방해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젊은이들의 반
중국 정서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으며 정치적, 이념적 시대정신을 고려한 
것이었다(『류큐 신보』, 1936; Bittmann, 2017). 일본의 1895년 이후 모든 무
술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시킨 대일본무덕회 大日本武 에서 1933년에 가
라테를 일본 무술로 인정했다(Gainty, 2013). 가라테의 일본화가 본토에
서 창시된 스타일(예: 쇼토칸)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로 
오키나와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1936년(제2차 중일전쟁 발발 
전년도)에는 가라테도(공수도)라는 용어의 사용이 결정되었다. 가라테의 
일본화는 오키나와 문화를 단일 국가 일본의 문화적 틀에 동화시키는 
정치적 목적 또한 달성시켰다.
가라테의 세계화
20세기에 가라테가 서양으로 전파되며 가라테의 세계화가 나타났
다. 첫 시작은 하와이와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
전 이후에는 주로 미군이 전파의 주역이었다. 전쟁 이전에는 야부 켄츠
(1866~1937), 미야기 초준(1888~1953), 키얀 초토쿠(1870~1945) 같은 유
명한 오키나와 가라테 사범들이 해외로 나가 가라테를 선보이고 가르
쳤다. 그러나 가라테가 세계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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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한국에서는 1940년대 일본 대학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많은 학원에서 가라테를 한국식으
로 표기하여 당수도(중국/손/길) 또는 공수도(빈/손/길)라 했던 것으로 보
이며, 이것이 1959년에 생겨난 태권도(발/주먹/길)의 전신이 되었다. 한
국의 주요 가라테 단체들은 한국형 가라테에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
식 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태권도협회’를 결성했다. 대만에
서는 1960년대 중반에 가라테가 상당한 인기를 얻어 1973년에 ‘대만
가라테도연맹’(Orr & Amae, 2016)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호주에
서도 가라테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1950년대 후반에는 아프리
카와 중동으로도 퍼져나갔다. 유럽에서는 주로 앙리 쁠리(1923~2014)
의 노력과 그의 ‘프랑스가라테클럽’(1955)을 통해 가라테가 확산되었고, 
1965년에 ‘유럽가라테연맹’이 설립되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북미 대륙에서도 1960년대에 가라테가 확산되기 시작
했다.
미국은 오키나와와 일본에 주둔한 군인을 통해 가라테가 대중화되었
다. 일본가라테협회를 공동 창립한 니시야마 히데타카(1928~2008)는 몇 
해 동안 미군을 가르치다 1961년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일본 외 지역
에서 가라테를 홍보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다(Benesch, 2020). 이처럼 미
국의 오키나와 점령 당시 미군과 오키나와 가라테 사범들의 직접적인 만
남이 이루어지며 가라테가 전파되었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점령 당국에 의해 무예 수련에 참가하는 일이 대
부분 금지되었다(Bennett, 2013).” 무예의 연행과 이념 및 철학이 파시스
트 이데올로기 확산과 일본 사회의 군사화에 기여하는 적극적 도구로 
보였기 때문이다. 1940년대 후반, 가라테를 포함한 무예 훈련이 재개되
었을 때, 무예는 군국주의적 과거를 버리고 스포츠로 재창조되었다. 이
러한 재창조는 가라테가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전쟁 후
에는 전쟁 이전 가라테의 모습을 수용하고 현대 격투스포츠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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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며 더욱 발전했다.
가라테 같은 문화유산이 세계화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동질
화이다.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관습의 정의 및 연행과 관련
하여 소유권과 통제를 잃어가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연행, 철학, 등급, 
체계에서 국제적 동질성을 만들어낸다. 오늘날에는 세계가라테연맹이
나 올림픽위원회 IOC 같은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가라테의 지식과 연행
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동질화 과정의 또 다른 효과는 단순화와 배제
이다. 2016년 올림픽 집행위원회는 2020 도쿄올림픽 종목에 가라테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가라테는 세계가라테연맹 내에서 시행되
는 가라테 스타일만을 지칭했다. 세계가라테연맹은 고주류, 시토류, 쇼
토칸, 와도류 4가지 스타일의 가타만 인정했다. 오늘날 일본과 오키나와
에 등록된 가라테 스타일은 20개가 넘는다.
역설적으로 세계화 과정은 동질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분열과 지역화
로 이어진다(Bowman, 2010). 세계화는 소유, 소속, 정체성에 대한 논쟁
을 불러일으키며, 문화적 변용, 전유 및 세계화된 문화 관습은 종종 국
제, 국가, 지방, 지역 차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히게 된다. 가라테가 
초기 형태에서 벗어나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며 세계화, 스포츠화, 상품
화 되어갔다. 한편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키나와에서는 영적이고 ‘진
짜’ 경험에 대한 현대의 갈망과 탐색에 부응하는 가라테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의 가라테보다 정통 가라테를 
재구성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향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서의 오키나와 가라테
국가와 지방 정부는 무예와 같은 문화 관습이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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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단결시키고 국가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오키
나와 정부는 가라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가라테
를 무형유산의 독특한 사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정책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가라테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위로 전달되는 
상향식 움직임이기보다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오키나와현의 독특
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하향식 정치 행위이다. 오키나와 가라테와 관
련한 국가 차원의 복합 계획은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내각 정책에 의해 
일본 정부 내에서 행정적으로 조직되었다. 가라테는 일본 지적 재산과 
관련한 ‘쿨 재팬 Cool Japan’ 브랜드 전략의 일부이다
가라테의 경제적 잠재력을 깨달은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지역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일본 시민과 외국 가라테 관광객이 오키나와
를 매력적인 ‘가라테의 성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2016년 자
료에 따르면, 총 1,188명의 외국인(미국인 38.2%, 호주인 21.1%, 프랑스인 
17.1%)이 오키나와를 방문해 가라테를 체험했다. 오키나와 가라테 도장 
중 31.5%는 일본 외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회원의 비율은 
37.4%이다(오키나와현, 2019). 가라테는 광범위한 관광정책으로 통합되
어, 이 오키나와 무형유산이 하와이 같은 아열대 섬의 해변 휴양지의 이
미지와 연결되기도 했다(Figal, 2008).
가라테를 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일본은 
1997년에 국가유산법에 따라 가라테와 고 古무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했다. 그해, 마쓰바야시류의 나가미네 쇼신(1907~1997), 고주류의 야기 
메이토쿠(1912~2003), 우에치류의 이토카즈 세이키(1915~2006), 총 3명
의 가라테 사범을 ‘가라테와 고무술 분야 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했다. 
2000년에는 가라테 역사와 오키나와 유산으로서의 가라테 재건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슈리성, 시키나엔 정원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6명의 가라테 사범이 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었다.
03 _ 현대 일본의 지역, 국가, 국제 정체성 사이의 오키나와 가라테 049
그 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가라테를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보존, 홍
보, 전파할 목적으로 여러 조직을 설립해 중앙집중형 인프라를 구축했
다.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한 가라테 사범 6명이 가라테도라는 용어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날짜가 1935년 10월 25일인 것에 착안하여 2005년 
10월 25일을 ‘가라테의 날’로 지정했다(『류큐 신보』, 1936). ‘가라테의 날’
은 가라테 역사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4년 ‘가라테의 날’에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를 유네스코 무형유
산으로 등재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위해 2016년에는 두 개
의 기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키나와현 지정 무형문화재 ‘오키나와 가
라테와 고무술’ 보존 학회와 지역 가라테 네트워크 정책을 기획하는 가
라테 진흥과가 그것이다. 가라테 진흥과에는 “오키나와 가라테의 유
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류큐 신보』, 
‘가라테의 날을 위한 100개의 가타’, 오키나와 도미구스쿠시 추라산 해변에서 2016년 가라테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개별 연례행사 ©크리스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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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가라테 등재신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상징은 2017년 문을 연 ‘오
키나와 가라테회관’으로, 박물관과 오키나와 가라테정보센터 OKIC도 통
합될 예정이었다. 전 세계 가라테 공동체의 관심을 끌고 ‘순례지’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키나와 가라테회관’은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키나와 가라테를 고유한 문화로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동
시에 일본 국내외 사람들에게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알린다. 
누구나 가라테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동시에 이 회관은 “가
라테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류큐 신보』, 2017).
오키나와현의 정책은 지역 가라테 사범과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오키나와 가라테 내에서 여러 학파와 스타일의 목표를 명확히 하
고 단일화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의 3가지 주류 
전통인 쇼린류, 고주류, 우에치류와 11개의 비주류 전통 및 고무술 스타
일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105개의 학파와 분파가 생겨났으며 오키나와
에만 총 350에서 400개의 도장이 존재한다(OKIC, 2020). 수많은 가라
테 스타일과 학파는 서로 다른 규칙, 기술, 가타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
성과 정통성 측면에서 일본 본토 스타일 및 
학파들과 경쟁한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유
네스코 등재신청을 하려면 오키나와와 일
본 가라테 이해관계자들이 ‘전통’ 가라테
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일본 정부의 무형유
산 국가목록 등재에 합의해야 한다. 가라테
의 지역적 정의와 이해관계 및 규범은 국가 
차원의 정의, 이해관계, 규범과는 차이가 있
어 상충한다. 가라테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전통의 일부이며, 오키나와는 문화적 역사
적으로 일본 본토와 동일하다. 그러나 오키
나와현의 발의안에서는 오키나와와 일본 
2016년 10월 23일 나하의 고쿠사이 거리에서 3,973
명이 가라테 가타를 시연하여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움.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크리스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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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의 가라테를 분명히 구분한다. 나카하라 노부유키 전 일본가라테
협회 회장은 2017년 ‘오키나와 전통 가라테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회
의’에서, 오키나와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특정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했고 일본 전통 가라테는 무사도 전통 내에서 발달했다고 말했다
(OKIC, 2017). 일본 가라테를 무사도 이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가라테를 연행만이 아닌 이념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일본의 
무예 전통으로 바라보는 국가 차원의 경향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일본가라테협회의 전 임원이자 1999년에서 2009년까
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낸 마츠우라 코이치로는 성공적으로 유네
스코에 등재하려면 오키나와 가라테 이해관계자와 일본 정부 및 무형
유산 국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츠우라는 2003년 
무형유산협약이 자신의 임기에 조성되고 승인되었음을 상기하며 일
본이 무형유산 관련 유네스코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증거라고 말했다
(Akagawa, 2016). 마츠우라는 가라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시
급하다고 표명했다. 첫째, 전통적인 오키나와 가라테가 스포츠 가라테 
가라테회관 부지에 보존된 오키나와 고유의 카메오-바카(거북이등) 무덤. 가족과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오키나와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 ©에두아르도 곤잘레즈 드 라 푸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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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 가라테의 시행 방식과 어떻
게 다른지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오
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보여
주는 검증 가능한 역사적 증거를 구
축해야 한다.
오키나와 가라테와 일본 본토 가
라테를 통합하고, 오키나와가 가라
테의 발생지라는 사실을 공적 영역
에서 이해시키는 일은 성공적인 유
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신청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오키나와현이 제작한 
2018년 시각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민의 96%는 ‘오키나와가 가라
테의 발상지이다’라고 인식하는 반면, 일본 본토의 경우 그렇다고 인식
하는 시민은 전체의 34%에 그쳤다(오키나와현, 2018). 그러나 『재팬타임
즈』의 2018년 5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오키나
와가 가라테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는 반면, 가라테의 보
존과 홍보의 필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유산이 되려면 공동체와 집단이 해당 문
화유산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정
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UNESCO, 
2018). 따라서 먼저 오키나와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현재 유네스코에 무예 관련 범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를 목표로 가라테의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에 따라 2019년 설립된 가라테 전문가 위원
회는 ‘의례’를 주요 키워드로 하고, ‘평화의 정신, 오키나와 가라테 의례
를 유네스코의 링에 묶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류큐 신보』, 2019). 이 
‘가라테 의례’는 오키나와 문화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표현
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라테를 오키나와 전통 
오키나와 거리축제에서 공연하는 가라테 어린이 수련생 ©미겔 앙
헬 헤갈라도 에스포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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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와 축제에 있어 불가분의 요소로 구체화한다면 무형유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줄다리기, 보트 경주, 사자춤 같은 민속 축제와 묘소 및 
기념비 등의 영적 공간에서 자주 공연되는 가라테는 특정 하위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유물과 무형문화를 활용하는 문화유산
이다.
하나의 기원, 두 개의 전통, 하나의 국가 유산이 되다
20세기 초에 나타난 가라테의 변형은 일반적으로 일본화 과정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대화의 관점에서도 설명되어야 한다. 가
라테는 스포츠화, 군사화,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로 인해 가라테를 
학교, 대학, 군대 등에서 대규모로 가르칠 수 있었다. 역으로 이러한 변
형이 오키나와 가라테의 수련 방법과 정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과정
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때가 많다. 가타를 핵심으로 하는 자기방어 체
계인 ‘전통’ 가라테는 사라지고 일종의 의례 공연인 현대의 격투(구미테) 
나하 줄다리기 대축제의 전통 가라테 시연 ©크리스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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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가 등장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이중 문화재라는 측면으로 인해 가라테를 둘러싼 
논쟁에는 항상 긴장감이 존재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
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라테의 역사적 뿌리, 파급력, 의미 등과 관련
하여 이러한 논쟁이 재소환되고 있다. 공식적인 전략대로 일본을 ‘쿨’한 
국가로 브랜드화하려면 일본은 오키나와 가라테 전통을 인정하고 지원
해야만 한다. 그 결과, 이러한 복잡한 시각 안에 하나의 기원(오키나와), 
두 개의 ‘전통’(오키나와 가라테와 일본 가라테), 하나의 국가 유산(가라테 전
체)이 존재하게 되었다.
가라테가 유네스코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려면, 가라테의 활성화와 
오키나와 의례의 재설정, 즉 다른 오키나와 고유의 의례들과 가라테의 
관련성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하다.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
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의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라테를 무형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형문화재이자 오키나와 쇼린류 가라테 10단 유단자 세이키치 이하 사범의 ‘도카치(88세 생일을 기
념하는 오키나와의 장수 축하 행사)’를 기념하여 슈리성에서 유학생들의 가라테 시연 ©크리스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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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도적, 전승적, 담론적 실천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 활동은 오키
나와 가라테의 모습을 이미 크게 바꾸어 놓았다. 오키나와 정부의 장기
적 비전이 지역 가라테 공동체와 향후 가라테에 대한 이해와 수련 방식
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가라테는 그 자체로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시간, 지리, 정치의 경
계를 초월하는 서사가 담긴 유산이다. 오키나와 가라테는 여전히  과거
와 관련한 현대의 주장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규범론적 담론과 일치할 수도, 상충할 수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등재가 오키나와에 가져올 상징적 중요성으
로 인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문화 자원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됨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지원과 이해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광 관련 수익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무형문화는 사회와 경제 영역에
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키나와와 일본의 많은 공적, 사적 관
계자들은 가라테의 잠재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다.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 과정의 일부인 동시에 일
본 본토의 국가 정책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하향식 관리에도 불구하
고 오키나와에 있어 가라테는 역사적 연속성, 정체성, 도덕적 가치, 자
기 인식, 다양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전파하
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존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무예로서의 가라테를 통해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집단 문화의 
일부로서 통합적 관점을 보여주고, 무형유산인 무예를 통해 다른 여러 
지역과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가라테가 더욱 중요할 것
이다.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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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초의 유검도 연맹, 하코쿠 유검도 연맹
1908년 산토스 항구에 카사토 마루 선박이 정박한 것을 기점으로 일본
인의 브라질 이주가 시작되었다. 일본 문화의 필수라 할 수 있는 무예 또
한 최초의 이민자들과 함께 브라질로 유입되었다(Kobayashi, 2010). 브라
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 이민자가 있는 국가가 되었고, 상파울
루에는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큰 일본인 공동체가 존재한다(Sociedade 
Brasileira de Cultura Japonesa, 1992).
1930년대 초에 브라질의 유도와 검도 연맹인 ‘하코쿠 유검도 연맹’이 
상파울루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브라질에서 유도와 검도를 통합, 
조율, 홍보하는 것이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 연맹의 창립자로 검도 집
단과 관련해서는 고바야시 미도리, 무라카미 류스케, 가와이 다케유를 
언급했다. 유도 집단의 경우에는 오코치 타츠오, 나이토 카츠토시, 사
카타 테루오를 중요 인물로 지목했다. 이 연맹의 창립자와 참여자들은 
브라질에 유도를 들여오며 상파울루주 유도 연맹과 강도관 블랙벨트협
회를 설립하는 등 선구적인 진척을 이루었다. 이들은 1953년과 1958년 
일본 강도관 유도 대표단의 브라질 방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
다(Virgílio, 2002). 1930년대 후반은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토너먼트 대
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이다. 8회차 토너먼트 대회는 당시 가장 성
공적으로 개최된 대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인 
1942년 1월 29일에 브라질의 정치사회질서국무부 DEOPS는 브라질 시민
이 적국의 시민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연맹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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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yashi, 2010).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역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유도와 검도
를 주제로 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설명했지만, 최초의 정보 출처를 토
대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 제시된 설명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해당 연맹의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
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부 저자는 ‘하코쿠 유검도 연맹’이 1933년에 설립되었다고 말하지
만(Virgílio, 2002), 또 다른 저자들은 1932년이라고 말한다(Lourenção, 
2009).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창립 연도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최초의 문서 기록들을 통해 원 설립자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연맹의 창립 날짜는 언제이며 행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연맹에서 주최한 선수권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 대회의 우승
자는 누구였을까? 이 연맹에서 개최한 대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당시 유도의 상황에 대한 정보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목적
은 ‘하코쿠 유검도 연맹’이라는 최초의 출처
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를 통해 이 연맹이 존재했던 1942년까지 연
맹의 유도부와 대회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
고자 한다. 브라질에서 유도를 조직하려는 
시도와 상파울루 유도 연맹의 설립 같은 후
속 움직임이 형성되는 데 있어 이 연맹이 어
떤 중요성을 지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최
초의 출처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 이전 연
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술된 
증언과 당시의 문서에 기반한 연구들을 종
합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브라질
에서 유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오노 야수이치, 1936 ©국립도서관재단–BN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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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역사분석연구이다. 1933년부터 1942년까지 브라질에서 
유도를 조직한 주체인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배경과 관련하여 정보 수
집을 목표로 하는 기록물 및 참고 문헌 기반의 질적 연구이다. 해당 연맹
의 역사에 대한 주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신문, 문서, 기록, 서적, 기사 
등을 활용했다. 연맹이 처음 생겨난 이후 1942년에 브라질 정치사회질
서국무부에 의해 해산되기까지 개최되었던 연례 대회와 주요 관련 인물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브라질 신문의 디지털 자료는 브라질 국립도서
관의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일본인 공동체에서 발행한 『아
사히신문』, 『브라질뉴스』, 『일본 브라질신문』, 『세이슈신보』 등의 신문
들도 조사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역사
하코쿠 유검도 연맹 설립 (1932/1933년) 
조사 결과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설립 관련한 내용이 기록된 가장 오
래된 책은 1942년에 발간된 『브라질에서의 일본 발전사 Burajiru ni okeru 
nihonjin hatten-shi kankō iinkai』 하권이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일본 이민자 
공동체의 주요 스포츠는 야구와 육상이었고 테니스, 스모, 골프, 수영, 
유도, 검도 또한 인기 종목이었다. 그러나 이 연맹을 제외하면 운동 단체
들은 주로 뜻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순한 조직이었다. 당시 연맹의 
이름은 ‘하코쿠 유검도 연맹 伯國柔劍道聯盟’ 또는 ‘유도 및 검도 브라질 연맹’
이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1932년 중반 상파울루의 일본 제국 총영사관
에서 일하던 무라카미 류스케의 자택에서 시작되었다. 무라카미 류스
케(검도 3단), 사카타 테루오(유도 5단), 요시다 젠사쿠(유도 4단), 고바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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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유도 3단), 하시모토 슌지(검도 2단), 고 故 오코우
치 타츠오(유도 5단), 나이토 카츠토시(유도 3단), 가와이 
타케오(검도)를 중심으로 우미모토 테츠오 부영사의 승
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유검도 연맹을 창립했다. 또한, 
세이슈학교 도장이 훗날 연맹의 본부가 되었다.
신문에서 찾은 기록과 책에 설명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창립을 묘사하
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문 기록은 “무사도 정신을 통한 
국가 사명 달성”이라는 제목의 1932년 9월 22일자 기
사이다(Nippak Shimbun, 1932). 해당 기사는 연맹의 초
기 계획을 대중에 공개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이
다. 기사에서는 하코쿠 유검도 연맹 설립 계획을 설명
하며 회원 모집 소식(회원 가입은 무료였음)을 알렸다. “새
로운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설립 계획”이라는 제목의 
『브라질뉴스』 기사에는 새로 설립된 연맹의 두 번째 광
고가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1933년 일본 이민자 25주
년 기념의 일환으로 연맹이 계획했던 내용이 최초로 실
려 있으며 연맹의 창립자들이 ‘하코쿠 유검도 연맹 안
내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상파울루에 있는 제국 총영사관의 무라카미 류스케에
게 제출하면 연맹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Notícias do Brasil, 1932).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1993년 일본 이민자 2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
으로 연맹의 창립 축하 행사를 계획했다. 연맹의 회원들은 ‘무도대회’로 
알려진, 기념일에 열릴 토너먼트 경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1933년도
에 연맹에 대한 기록은 『일본 브라질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Nippak 
Shimbun, 1933a). 이 신문에 따르면 토너먼트에 지원한 사람이 50명을 
넘었다. 기사에는 세이슈학교를 본부 도장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최초로 
오노 나오이치, 1938 ©국립도서관재단–
BN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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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어 1942년도 책에 쓰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 브라
질 이민 25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일요일에 열렸으며 일본 영사와 영사
의 아내, 브라질 정부 대표, 일본 이민자 공동체의 여러 사람이 참석했
다. 브라질과 일본의 국가가 연주된 후, 일본 영사는 상파울루 이민과 일
본 이민자들이 거둔 결실에 대해 연설했다. 그날 오후, 노동계급 육상협
회 회관에서 유검도 연맹 창립 행사가 열렸으며 토너먼트 형태(Nippak 
Shimbun, 1933b)로 열린 경기에 대해 『브라질뉴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설립 이후 그토록 고대해오던 제1회 유도검도 연맹 대회와 제1회 총회가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 오후 2시를 전후한 총회를 위해 마련된 
카르모 25번가 노동관은 2시 정각이 되자 말 그대로 사람들의 무리로 뒤
덮였고 관중들은 서 있을 자리조차 찾지 못했다.
경기장은 경기 예정 시간 전부터 붐비기 시작했고 공연장 밖으로 군
중이 흘러넘쳤다. 연맹의 유도부에서 추진한 첫 번째 유도 대회는 강도
관 유도의 ‘본(가타)’을 시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먼저, 유도 4단인 요시
다 젠사쿠가 토리(기술을 거는 사람)를, 유도 3단인 나이토 카츠토시가 우
케(기술을 받아주는 사람)를 맡아 ‘메치기 본’을 시연했다. 그다음에는 ‘호
신의 본’ 시연이 이어졌으며 3단 나이토 카츠토시가 토리를, 3단인 토미
요 토미카와가 우케를 맡았다.
첫 번째 경기는 단체전 형식이었다(표 1). 경쟁 팀은 갑과 을로 나뉘었
다. 이시이(Ishii, 2015)가 설명했듯이 갑 팀은 빨간색, 을 팀은 흰색 즉, 일
장기의 색이었다. 단체전 이후에는 개인전이 이어졌다. 그 뒤 결승전은 
유단자와 비 非유단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단자 그룹의 최초 우
승자는 이시하라 사다이였다(Notícias do Brasil,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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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팀의 주장은 후카야(2단), 부주장은 나이토(3단), 을 팀의 주장은 
이시하라(3단), 부주장은 사와다(2단)였다. 을 팀이 우승했다(Notícias do 
Brasil, 1933).
표 1_1라운드 (단체전) 














주: ○= 우승, X= 동점. 『브라질 뉴스』(1933)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
표 2_개인전 결승 
비유단자 결승전
아오야기 O 미야타




주: ○= 우승, X= 동점. 『브라질 뉴스(1933)』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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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부 토너먼트 결과 및 발전 과정 (1934~1941년)
1934년 상파울루의 프론탕 두 브라즈 Frontão do Braz에 위치한 콜롬보 극
장에서 연맹이 조직한 두 번째 무도대회가 열렸다. 토너먼트 일정에 따
라 유도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되었다. 다음 날인 9월 15일 오전 8
시에 검도 경기가 열렸고, 유도와 검도 결승전은 오후 1시에 열렸다
(Semanário de São Paulo, 1934). 대회에서 연맹은 강도관 유도 경기에서
처럼 단체전에 ‘홍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홍백전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맹은 강도관 유도 대회의 
관례처럼 우승팀에게 군기 또는 깃발을 수여했다. 1934년 외무부에서 
이 깃발을 브라질의 일본인 거주지에 기증했다(Notícias do Brasil, 1934).
1935년 대회는 최초로 상파울루 체육협회의 체육관에서 개최되었
다. 이 체육관은 1933년부터 1941년까지 토너먼트 4개를 개최하여 가
장 많은 유검도 대회를 개최한 체육관이 되었다(표 3).
우리 주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의 브라질 유검도 연맹이 오늘과 내일 상파
울루 체육협회의 체육관에서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대표 선수들이 주
짓수 및 일본 펜싱을 시연한다(Correio Paulistano, 1935).
이 당시 일본 신문에서는 유검도 회원들의 무예를 유
도와 검도라는 단어로 설명했지만, 브라질 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짓수와 일본 펜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
다(A Noite, 1933).
신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936년 연맹의 본부는 
여전히 세이슈학교 도장이었다. 그해 무도대회에서 연맹
은 네 번째 토너먼트로 새롭게 단검 경기 Tankenjutsu를 도
입했다(Notícias do Brasil, 1936).
1937년부터 단체전에 변화가 있었다. 연맹이 성장함후카야, 1998 ©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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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단체전은 홍 팀과 백 팀으로 경기하는 대신, 최초로 일본 공동체
의 유검도 지부들 사이에 경기가 진행되었다. 상파울루 팀, 마릴리아 팀, 
모지 팀이 경쟁했으며 마릴리아 팀이 최종 우승했다(Notícias do Brasil, 
1937).
제6회 무도대회는 1938년 8월 14일과 15일에 열렸다. 경기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들어섰고 유도와 검도 토너먼트 신청자는 200명이 넘었다. 
이번 회의 유단자 경기는 단체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두 팀으로 
나뉘었다. 바스토스시 출신의 유단자 선수의 수가 너무 많아 급수가 높
은 유단자들도 단체전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바스토스 출신이 한 팀을 
이루고 나머지 지역 유단자들이 다른 한 팀을 이루었다. 바스토스 팀이 
4승 2무 2패로 우승했다(Nippak Shimbun, 1938a).
표 3_무도대회 경기 정보 및 유도 우승팀(1934~1941)
























제7차 무도대회 1939/08/13 상파울루 상파울루 체육협회 도라덴세
제8차 무도대회 1940/09/01 상파울루 파카엠부 체육관 상파울루





출처: 『니혼신문』(1934), 『브라질뉴스』(1935, 1937, 1940), 『상파울루뉴스』(1936, 1939), 『일본 브라질신문』
(1938a, 1938b), 『브라질 아사히』(1940), 『남광신보』(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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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에도 무도대회가 있었지만, 그해 연맹의 최대 행사는 일본 강
도관 유도 사절단의 브라질 방문이었다. 두 명의 일본 대표인 고타니 스
미유키와 사토 추고가 브라질 정부 기관과 클럽에서 유도 시연을 하고 
연맹은 연맹의 대표 선수들(히구치 쇼지로, 후카야 세이세츠, 테라자키 도쿠
조)을 시연회에 내보냈다(Jornal do Brasil, 1939). 사토와 고타니는 그해 
무도대회에도 참가하여 제7차 무도대회(Correio Paulistano, 1939)에서 연
맹의 회원들과 함께 무예 시연을 하고 자유 대련(여기에서는 경기 시뮬레이
션)을 선보였다.
브라질 정부에 의해 폐쇄되기 전까지 무도대회 참가자 수는 계속 증
가하여 1940년에는 이미 120명이 넘는 선수가 대회에 참가했다(Brasil 
Asahi, 1940). 일본 공동체 내에 소속된 지부의 수도 증가했다(Brasil 
Asahi, 1941). 이전에는 유단자 개인전 타이틀이 후카야 세이세츠, 오
노 야수이치, 이시하라 사다이 세 사람 중에서 결정되었지만 2년 동안 
고타니 스미유키와 사토 추고의 도착, 1939 ©국립도서관재단–BN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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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에는 와사이, 1941년에는 엔도 시로, 총 두 명의 선수가 새롭게 합
류했다(표 4). 1941년은 연맹의 마지막 행사가 열린 해이기도 하다. 10번
째 토너먼트가 열리기 전 1942년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사교장에서 무도대회까지, 브라질의 유도를 만들다
사쿠라이 Sakurai(2007)에 따르면 브라질의 일본인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1925년에서 1942년 사이에 도착했다. 1924년 미국이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했을 당시 브라질이 일본인의 주요 이민지로 떠올랐다. 이민자
들은 스포츠, 공동 작업,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단체를 형성했다. 이러한 단
체들이 추진한 모임은 사회 활동 기회와 함께 다른 일본인과 어울릴 수 있
는 사교의 장을 제공했다.
표 4_무도대회 유도부 개인전 챔피언 (1934~1941)
토너먼트 유년조 소년조 성년조 비유단자 유단자
제2차 무도대회 오타마 이시다 오카베 이시하라
제3차 무도대회 사토 세오 고젠 사부로 오노 야수이치 
제4차 무도대회 후지무라 사토 오노 후카야
제5차 무도대회 미야자토 키요하루 토미가와 아키오 오노 나오이치 오노 야수이치
제6차 무도대회 토미카와 에이신 토미가와 아키오 이노우에 정보 없음









제8차 무도대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와사이
제9차 무도대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엔도 시로
* 개인전 정보는 나와 있지 않음
출처: 『니혼신문』(1934), 『브라질뉴스』(1935, 1937, 1940), 『상파울루뉴스』(1936, 1939), 『일본 브라질신문』
(1938a, 1938b), 『브라질아사히』(1940), 『남광신보』(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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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민자에게 사회적 네트워크
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민족정신’ 또는 ‘일본인’임을 장려하고자 했다. 
사실, 무사도나 야마토의 혼은 모두 유검도 연맹을 설립한 이유를 설명
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시바타 Shibata(2011)는 일본이 추진한 야마
토의 혼을 통해 일본 사회역학의 맥락에서 계층이라는 개념이 구축되고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이 국가 정책은 명예와 효를 지킨다는 개념을 중
심으로 시민들의 ‘의무’ 규범을 장려했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신성한 인
물인 천황, 가족, 정부, 군대, 종교를 중요시한다. 사무라이 윤리 규범인 
무사도 또한 이러한 이상을 홍보하기 위한 개념이자 신념의 이론적 기반
으로 사용되었다(Shibata, 2011). 연맹 또한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고 또 
이런 생각과 이상을 같이 하기 위해 연맹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1932년에 설립되었지만, 공식적인 설립 축하 
행사는 1933년 일본의 브라질 이민 25주년 기념식에서 열렸다. 연맹은 
무라카미 류스케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며 세이슈학교 도장으로 이전되
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집이 연맹의 본부였다. 세이슈학교는 
연맹 창립자이자 검도부 소속 중 한 명이었던 미도리 고바야시가 1922
년에 설립한 학교이다(Fuchigami, 2014). 연맹의 창립과 최초의 본부 도
장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연맹의 유도부의 초대이사이자 창립자 중 
한 명인 오코치 타츠오는 연맹이 설립되기 6년 
전인 1927년에 ‘세이슈학교 서포터즈 연합’의 
일원이었다(Negawa, 2013). 이시이(2015)에 따
르면 오코치는 ‘브라질의 지고로 카노(유도 창
시자)’라 할 수 있다. 오코치는 일본 이민자 공
동체의 훌륭한 선구자였으며 하코쿠 유검도 오코치 타츠오, 8단(1892~1965) ©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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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유도부의 최초 이사였고 강도관 유도 사절단 고타니와 사토의 브라
질 방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협력했다. 이시이(2015)에 따르면 오코치가 
브라질의 유도 개척자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후카야 세이세츠
가 주로 유도 홍보 작업을 보조했다.
연맹의 유단자 개인전의 첫 결선 진출자는 후카야 세이세츠, 이시하
라 사다이, 타니 소베이 세 사람이었다. 후카야, 이시하라, 오노 야수이
치는 1939년까지 연맹 유도 경기의 주요 우승자였다. 오노 야수이치는 
연맹이 추진한 두 번째 챔피언십이 열린 해에 브라질에 왔다. 이시하라
는 후에 파라나주로 이주하였으며 파라나주에서 유도를 발전시킨 중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오노와 후카야는 상파울루주에서 유도를 발전시켰
다. 후카야는 유도를 조직하는 일을 맡아 오코치를 도와 강도관 블랙벨
트협회를 창립했으며, 오노는 브라질의 격투기 연맹전에서 유도를 홍보
하는 프로격투기 선수가 되었다(Ishii, 2015).
이 연구를 통해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설립 및 발전과 관련한 주요 상
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브라질 일본인 이민자 공
동체에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도 실무
자 모임을 촉진하여 브라질에서 유도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환경을 조성
했다. 또한, 연맹은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유도를 활용했다.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72
04 _ 하코쿠 유검도 연맹으로 본 브라질의 유도 073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74
중앙아시아 전통 레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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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기술과 신체 단련의 도구, 중앙아시아 레슬링
중앙아시아의 전통무예는 내외적 요인을 두루 고려할 때 그 뿌리가 깊
다. 국가마다 고유한 전통 스포츠가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레슬
링과 승마, 활쏘기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격투스포츠가 널리 인기
를 얻고 있는 까닭은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사건들로 설명
할 수 있다. 일례로, 잘 알려진 몽골-타타르 침략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
가들에 사회·문화적 규범의 발전과 변혁과 관련하여 뚜렷한 자취를 남
겼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은 현재 국가 스포츠를 보존하여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슬링 종류도 여기에 포함된다. 과거 전통무예
의 조직과 관련된 전통 의식과 특별 의식이 대대로 전해져왔으며, 이렇
게 전수된 지식 덕분에 무형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과 지
리적 특성, 기후, 지역 경제 발전 등에 따라 고유의 전통을 갖는다. 중
앙아시아는 광활한 초원 지대로 유명하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
목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초원 지대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
는 생활방식 탓에 부족들 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자신을 방어하거
나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면 신체 단련과 전투력이 필수였다. 전
통 스포츠 및 놀이는 오랫동안 전투와 관련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고, 정신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적 도구로도 이
용되었다. 한 국가의 가치관은 국가와 민족의 존엄성, 역사, 생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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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당대, 사회계층, 정신, 계몽과 연관되어 형성된다. 상호 문화 소
통의 과정은 정신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게임 자체의 본질
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스포츠와 관련 대회 및 경기
가 있었다(이하 ‘국가 경기’로 통칭한다). 사회 발전의 현 단계에서 보면, 주
지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레슬링, 활쏘기, 승마 세 종류의 스
포츠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유목 생활방식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드러
낸다. 이 ‘세 가지 남성적 게임’은 노동, 군사, 경제 활동에 필요한 다재다
능, 힘, 재주의 정신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아시아 전통 레슬링
어떤 스포츠의 경우 한 나라에서도 세부 지역별로 혹은 하위 민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스포츠가 하나의 특정 국가나 민족 집
단과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파생 스
포츠나 스포츠 유형은 형식, 의식, 규칙, 전통 등의 측면에서 특정 집단
에 속하며 다른 집단의 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런 스포츠 중 일부를 살펴보자. 
투르크메니스탄 고레시
고레시는 현 투르크메니스탄의 여러 지역에 다양한 파생 형태로 존재하
는 국가 레슬링이다. 고레시를 처음 만든 것은 투르크멘인 가운데 원래 
살던 고향에서 북쪽으로 이주한 무리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문화와 민족적 특성이 보존되었으며 동시에 새
롭게 정착한 지역 인근에 살고 있던 칼미크인들의 문화와 자연스레 섞이
기도 했다. 
학계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고레시 레슬링 경기는 주로 휴가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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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의식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열렸다. 이런 행사에서 승마가 그 시작
을 알린다면 고레시 경기로 대미를 장식하는 식이었다. 투르크멘식 레슬
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대회 참가자를 연령별로 분류
하기도 했다. 더 어린 세대가 참가하는 레슬링은 ‘베쿄 구레시 트루 bekyo 
guresh tru’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오늘날에도 이를 사용한다. 레슬링은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는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참여율이 상당했다. 다른 유목민족과
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기에 고레시 레슬링과 승마는 전투에 대비
하는 준비 단계로 여겨졌고 전투에 유용한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
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남성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전투 기술을 익히는 동
시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레시 경기는 관중들이 여러 부족 대표들 간의 대결을 볼 수 있도록 
반원 형태의 실외 공간에서 열렸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각 그룹의 좌석
을 배치했다. 원형 부분의 남쪽은 귀빈과 성직자, 행사 주최측의 자리였
고, 동남쪽과 남서쪽에는 여러 부족의 응원단과 관중들이 앉았다. 대결
에 앞서 주최측은 선수와 심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전통적으
로 메뉴는 구운 양고기와 녹인 지방이었다. 이는 고레시 레슬링 경기에 
꼭 포함되는 요소로 평화와 비폭력 행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런 의
식을 통해 부족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요구했다. 시합 전 
레슬링 선수들은 흰색 얇은 종이로 몸을 감쌌고, 경기 중에는 샅바를 
찼다. 보통 우승자는 상품을 받았는데, 대개 양이나 티 바(압축된 찻잎 뭉
치 조각)였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은 드물었다. 
타지키스탄 구시팅기리
구시팅기리는 타지키스탄에서 유래된 전통 레슬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투르크멘의 고레시와 마찬가지로 구시팅기리도 여러 파생 형태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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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역시 민족적, 지리적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일례로 구시티니 부
초로이 Gushtini Buchoroi 혹은 부하르 레슬링 Buhar wrestling은 부하라(현 우즈
베키스탄) 사람들을 포함하여 타지크인들 사이에서 전통 레슬링의 한 종
류로 인식된다. 구시티니 부초로이는 시합 중 하체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구시팅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부족별로 각각 경기의 
우승 규칙과 조건이 달랐다. 구시팅기리에서 우승하는 가장 흔한 방법
은 던지기기술을 사용해 상대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
에서는 상대 선수를 어깨 너머로 던져 넘기거나, 상대의 등에 걸터앉거
나, 상대의 가슴을 무릎으로 밀어 그라운드로 내보내는 등 다른 규칙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런 규칙들이 각 부족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들도 잠재적 적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메카니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전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특별 시험을 통과한 숙련된 선
수들로 교사를 구성하여, 구시팅기리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보통 최고의 레슬러를 가리기 위한 부족 간의 전통 구시팅기리 대회
가 조직되었다. 이 제도 덕분에 각 부락에서는 부락을 대표하는 실력자
로 구성된 레슬링 팀이 만들어졌다. 매 경기의 우승자는 점수를 얻고 모
든 부락 전체에서 순위를 가렸다. 우승자가 관중 앞에서 원형경기장을 
한 발로 뛰는 의식도 있었고(Tropov, 1992), 때로는 우승자를 경기장 한
가운데로 던지기도 했다. 그런 뒤 우승자는 또 다른 부락을 대표하는 선
수에게 시합을 청했다. 
1938년에 공식 규칙과 분류 체계가 제정되기 전에는 선수들이 시합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다. 구시팅기리 선수는 잡기 외에도 펀치, 조르기 등의 
기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기술은 주로 전투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는데(Gylyzhov, 1992)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다. 구시팅기리 레슬
링 대회는 전통적으로 주요 명절이나 축하 행사, 영적 의식 때 열렸으며 
시합 장소는 특별히 지어진 공간이나 임의로 선택된 지역으로 선정되었
다. 1940년대에는 문화유산이 당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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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행사의 조직에 방해가 됐다. 같은 부락이나 같은 지역의 레슬링 
선수들은 서로 상대 선수로 대결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전통 레슬링이 
원래 다른 부족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적
인 규모의 몇몇 구시팅기리 행사는 개최되지 못했다. 
몇몇 연구자들은 오늘날 동양 무예가 중앙아시아의 청년층에게 엄청
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구시팅기리가 원래의 전통을 지킨다면 새
로운 격투스포츠를 배우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구시팅기리 레슬링에 대한 지식이 이전 세대로부터 완벽하
게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유서 깊은 이 전
통 스포츠의 인기를 되살리려면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을 지켜가면서 후대에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외딴 산간
지방의 부족들을 인터뷰한다면 구시팅기리를 보존하는 일은 여전히 가
능하다. 
우즈베키스탄 쿠라시
진화의 역사가 긴 전통 레슬링이 보존된 또 다른 좋은 예가 우즈베크족
의 쿠라시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무예와 마찬가지로 이 전통 레슬링은 
몇 가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 파생 형태의 무예로 세분된다. 이런 구분
은 주로 시합의 규칙과 의식, 행사 등과 관련이 있다. 벨보글리 Belbogli 쿠
라시의 주된 특징은 벨트가 있다는 것이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
들은 서로의 벨트를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상
대방을 들어 올려 등이 땅에 닿게 메쳐야 한다. 벨보글리의 규칙은 다리
를 사용한 공격을 허용하는 반면에 벨라슈브 Bellashuv 시합에서는 상체 
공격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우즈베키스탄의 쿠라시는 전통적으로 국가, 지역, 지방, 심지어 가족 
단위 등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조직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을 초대하곤 했다. 이런 자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80
리는 행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주최측의 부를 과시했다. 쿠라시 대
회 우승자는 권위 있는 상을 받으면서, 가운이나 스컬캡, 부츠, 허리 스
카프 등 여러 가지 전통 물품을 상품으로 받았다(Khakimova & Kholieva, 
2018). 우즈베크인들 간의 전통 레슬링은 결혼 축하 행사 때 열리곤 했는
데, 저녁이 되면 모든 하객들이 불 주위에 모여 켕 다브라 형태, 즉 원을 
이루었다. 한 선수가 원을 돌면서 탈랍-탈랍(‘요청-요청’)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맞설 상대를 물색했다. 누군가 도전에 응하면 경쟁자들은 원을 
세 바퀴 돌면서 관중들을 맞이했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전통 레슬링과 
마찬가지로 쿠라시는 연령과 체급에 따른 구분이 없었지만 심판들은 엇
비슷한 상대가 시합하도록 짝을 지었다. 
예로부터 쿠라시 시합은 부락의 광장이나 ‘유력 가문의 저택’(원어로 
주르혼 또는 피르혼이라고 함)에서 열렸다. 계절에 따라 경기장 지반을 부드
럽게 하기 위해 모래나 톱밥을 깔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부자들은 전통 
우즈베키스탄 쿠라시 경기에서 두 선수가 겨루고 있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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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이 달린 카펫을 경기장에 깔기도 했다. 
전통적인 쿠라시와 관련된 몇몇 요소는 오늘날의 전통 쿠라시 행사
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통 두 명의 성인이 시범경기를 벌여 관중의 
흥미를 끌고, 뒤이어 어린이 쿠라시 대회가 열리곤 한다. 마지막으로 유
명 선수들이 레슬링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행사나 의식의 최대 볼
거리가 시작된다(Gylyzhov, 1992). 다른 전통 레슬링과 달리 쿠라시 레슬
링 경기에는 우즈베크 전통음악이 곁들여졌다. 우즈베크인들은 오늘날
에도 지역 차원에서 쿠라시 레슬링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선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쿠라시 레슬링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
는 신흥 스포츠로 꼽힌다. 쿠라시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흥할 목적으로 1998년에 국제쿠라시협회가 설립되었다
(Mandzyak, 2010).
카자흐스탄 쿠레시
카자흐스탄 쿠레시는 유명한 카자흐스탄 전통 레슬링으로 최근 국제 스
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토플리스 레슬링, 맨발 레슬링, 부츠 착용 레슬
링, 주먹 싸움 레슬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끝없는 초원
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은 신체 활동과 고도화된 전
투 기술을 포함한 이웃 부족의 전통과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발전시켰
다(Matushyak, 1978). 카자흐족의 전통 레슬링에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화, 전설, 역사 및 소설, 고고학적 발견 등 풍부한 자료를 통해 
증명된다. 마르코 폴로는 중앙아시아 여행기에서 무사의 전투 준비 전
략으로 무예에 대해 언급했다(Kuznetsov, 2018). 훈련이나 시합 중에 벨
트가 사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어린이 레슬링의 경우 소녀
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소년들과 맞서 싸웠는데, 이는 전투에 필요한 기
술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벨트 레슬링과 관련된 또 다른 
증거는 15세기 초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 지대를 방문하여 쿠레시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82
경기를 목격한 여행자 레이 클라브디초 Rey Klavdicho의 기록에서도 발견
된다. 이처럼 쿠레시 등 카자흐스탄 국가 스포츠를 언급한 역사적 기록
이 많이 남아 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지금도 전투 기술에 대한 기억
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팔루안 paluan(레슬러)에 대한 다
양한 글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예를 중요한 유산으로 여긴
다는 의미다.
‘차판’ chapan 혹은 ‘샤판’ shapan이라 부르는 벨트가 달린 특수 재킷은 
카자흐스탄 쿠레시 선수들이 사용한 것으로, 현대 레슬링 선수들도 여
전히 이 재킷을 착용한다. 현행 카자흐스탄 쿠레시 규정에서는 벨트나 
상체 잡기를 모두 허용한다. 화려한 던지기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레그 
트랩과 훅에 관련된 다양한 기법을 많이 쓴다. 모든 카자흐스탄 쿠레시 
경기는 기립 자세에서 상대를 던져서 등이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을 목적
카자흐스탄 쿠레시 선수들의 대결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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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며, 그라운드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된다. 다수의 연구자에 
따르면,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신체 능력과 숙련된 기
술, 노련함이 모두 필요하다.
예전에는 카자흐스탄 쿠레시에 체급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대회
가 “가장 강한 사람이 우승자”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되었다(Kuznetsov, 
2018). 1930년대에 이르러 체중과 연령으로 참가자를 구분하기 시작하
면서 전통적인 레슬링의 형태가 변모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카자흐스
탄 쿠레시는 민족 정체성의 보존과 함께 레슬링 기술계의 진보적 경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전통 레슬링은 고대의 의례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행사 ‘카자크-바리
시 Qazaq-Barysy’는 늑대 털가죽 제품, 유목민 전통 텐트 유르트, 전통음악, 
기타 의례 등 유명한 풍습과 유물을 선보이면서 일반 관객들에게 전국 
격투기 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쿠레시 자체는 
악토베에 국제연맹 본부를 두고 쿠레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발반 쿠로시
현재의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성행한 또 다른 전통 레슬링은 발반 쿠
로시다. 이 레슬링은 고대부터 행해졌으며 지리적 특성에 따라 남과 북
의 두 흐름으로 나뉘었다. 벨트 착용이 의무이고, 기립 자세로만 진행된
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으나 북부와 남부의 레슬링 형태에는 분명
한 차이가 있다. 북부 레슬링은 트랩과 다리 공격 등 전신을 이용하는 형
태였고, 남부 레슬링은 상체 공격과 관련된 기술을 써서 체력 단련이 더 
많이 필요했다. 
발반 쿠로시 경기는 모든 휴일과 행사일에 열렸다. 중앙아시아의 다
른 나라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키르기스스탄 남성들은 활쏘기, 승마, 레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84
슬링의 세 가지 주요 스포츠 연습에 참여했다. 트루크메니스탄 고레시나 
타지키스탄 구시팅기리와 비교해볼 때 발반 쿠로시는 일반 관중들이 보
기에 남성들 간의 진지한 경쟁이라기보다 일종의 오락이었다. 전령관 즉 
대중 연설자는 관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부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 
한 명과 대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농담과 일화를 곁들여 사람들을 웃기
고 즐겁게 했다. 상대가 나타나면 관중들은 작은 원을 만들어 쿠로시 경
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듯 예능적 성격이 강했음에도 선수들은 발반 
쿠로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경기력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
류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은 레슬링 선수를 위한 특유의 
복장을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지키스탄 구시팅기리 레슬링 선수
들은 가운을 입었고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들은 샅바만 걸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유목민은 레슬링 경기에서 칸다게이라
는 가죽 바지를 입었는데 그 폭이 매우 넓어서 150cm나 되는 경우도 있
었다. 허리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벨트가 달려 있어 상대를 움켜쥐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와이드 팬츠는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다른 포지션
에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던지기기술을 실행하는 데 많이 사
용되었다. 가끔 캐주얼한 옷을 입는 선수도 있었는데, 경기력이 좋지 않
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였다. 
발반 쿠로시는 사용 기술이 제한적인 편이라 선수들이 대부분 힘과 
지구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어떤 경우
든 상대를 깔끔하게 던져서 상대의 등이 바닥에 닿으면 우승이었다. 그
런데 시간 제한이 없을뿐더러 체중이나 연령에 따른 분류도 없어서 선
수가 부상을 당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발반 쿠로시에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성이 남성 선
수에게 도전하는 것도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여성도 시합 때 남성 것
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었는데, 가죽 바지는 물론이고 남성은 신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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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츠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수는 자신의 개인 교사나 멘토를 따라 등장했다. 교사나 멘토는 선
수를 원 안으로 데려가 선수가 입고 있던 가운을 받아서 나갔다. 존중과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 시합에 앞서 상대와 악수를 하는 것이 의무였다
(Bymbygydenova, 2014). 또한 각 선수는 경기 전후에 원형경기장을 빙 둘
러 걸으며 관중에게 인사를 했다. 발반 쿠로시만의 또 다른 특징은 승자
가 패자를 그라운드에서 일으키며 서로 악수를 나누는 것이다. 어떤 사
소한 부정적인 행동도 잠재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제스처 
때문에 이따금 부족들 간의 갈등이나 집단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레슬링의 경우 예전과 살짝 달라진 부분은 있
겠지만 주요한 전통 요소들은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발반 쿠로시는 세
계적으로 알려진, 현대 국가 레슬링의 하나인 알리시 Alysh로 대체되었다.
레슬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다
중앙아시아의 전통 레슬링은 전투 기술의 향상과 신체 단련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 전통 레슬링을 통해 여러 민족의 문화적 정체
성과 관련 요소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레슬링 몇 종류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이 부분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
쳐 보존되어온 전통 레슬링 등의 전통 스포츠 및 놀이의 영향을 받았다
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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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무예, 칼라리파야트
칼라리파야트 Kalaripayat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 중 하나이다. 
남인도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지역에서 수련되었지만, 현재는 인도 
케랄라주에서만 볼 수 있다. 
문헌에서 칼라리파야트는 ‘칼라리파얏투 Kalarippayattu 또는 Kalaripayattu’, 
‘칼라리파야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된다. 이 글에서는 ‘칼라리파
야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칼라리 kalari의 어원에 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수련장’이란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칼루리카 khaloorika’에서 유
래했다는 주장과 ‘쌀 창고’란 의미의 타밀어 ‘칼람 kalam’, 또는 ‘수련장’
이란 뜻의 말라얄람어 ‘칼라리 kalari’가 그 어원이라는 설이 있다. 파야
트 payatt 또는 payat의 어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이 있다. ‘숙달’이란 뜻의 
타밀어 ‘파일 payil’에서 유래했다는 이론과 말라얄람어로 ‘언어 습득’이
란 의미의 ‘파일루카 payiluka’, ‘전투 훈련’이란 의미의 ‘파이투카 payttuka’, 
또는 ‘칼싸움’이나 ‘속임수’란 뜻의 ‘파야투 payattu’가 어원이라는 설이 있
다. 초기에는 ‘파야투칼라리’라고 불리다 20세기 들어서야 ‘칼라리파야
트’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다. 
기원
칼라리파야트의 기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 번째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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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에서 칼라리파야트의 기원을 찾고, 두 번째 이론은 사료에서 그 기
원을 찾는다. 전자에 따르면, 칼라리파야트 북파는 화신 파라슈라만이 
창시했고 남파는 성자 아가스티야가 창시했다. 『케랄롤파티 Keralolpathy』
(1600년)에 소개된 전설에 따르면, 화신 파라슈라만이 바다에 도끼를 던
지자 뭍이 드러났다. 파라슈라만은 그곳을 케랄라라고 부르고 많은 칼
라리(경기장)를 세운 후, 그곳을 케랄라 지배계급인 남부디리 브라흐만
에게 맡겼다. 화신은 사람들에게 신의 전쟁에 관한 모든 비밀도 함께 
알려주었는데, 이때 연마하던 전술이 후에 칼라리파야트로 발전했다
(Vijayakumar, 2000). 타밀 문법의 아버지인 성자 아가스티야는 칼라리파
야트 남파 전통 무기술인 실람밤, 전통 치료법인 바르맘(마르마 사스트람)
과 싯다-바이디얌도 창시했다. 
역사학계에는 상감 시대 Sangam Period(기원전 300~서기 300년 추정)의 문
헌에 이미 칼라리파야트가 언급된다며 위의 신화적 설명을 반박한다. 
신화에서 아리아인(브라만 계급)이 케랄라에 이주한 시기나 파라슈라만
이 칼라리파야트를 창시했다고 전해지는 시기가 상감 시대보다 수세기 
이후이기 때문이다. 
발달
상감 시대 문헌에 언급된 원시 칼라리파야트가 현대의 모습으로 변화된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300 ~ 서기 300년: 원시 칼라리파야트의 등장
상감 시대는 남인도 타밀라캄 지역의 역사시대로 당시 시인을 양성하던 
교육 기관인 상감 아카데미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남인도 타밀라캄
(타밀어 사용 지역. 오늘날의 케랄라,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지방)은 체라 왕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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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라 왕조, 판디야 왕조의 치하에 있었다. 상감 시대의 정확한 시기에 관
해서는 서기 원년 언저리일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상감 시대를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300년으로 특정하여 사용한다. 
상감 문학에서 전쟁과 무기에 대한 언급과 함께 ‘칼라리’란 단어가 전
쟁터와 전투 지역을 설명하며 최초로 등장한다(Pillai, 1970). 일반적으로 
상감 시대는 드라비다 사회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감 시
대의 칼라리파야트가 역사상 최초의 칼라리파야트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전으로 전승되는 칼라리파야트의 전통과 해당 지역 부족의 사냥법
(Vijayakumar, 2000; Prasad, 2018) 간에 관찰되는 유사성을 살펴봐도 동
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 시기에 케랄라 지역은 제1차 체라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수도는 카
루르/반치였다. 케랄라 사회는 당시 타밀라캄 지역의 다른 사회들과 매
우 비슷했다.
서기 300 ~ 800년: 브라만의 영향 
상감 시대 후기에 브라만이 케랄라로 대거 이주해오며(7세기) 케랄라 사
회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살라이 salai’라고 불리는 종교 
수련원이 생겼다(Vedas, Sanskrit 등). 
‘차타르 chattar’ 또는 ‘차티라 chathira’
라는 브라만 종파가 살라이에서 무
예를 가르쳤다. 이로 인해, 칼라리
파야트 기술에 정신 수행, 요가, 명
상 등 브라만적 요소가 더해져 수련
자의 자제력과 심적 평온, 집중력 수
양을 돕게 되었다(Zarrilli, 2001). 현
인 바라타 무니의 『나티야샤스트
라 Nāṭyaśāstra』에 소개된 고대 산스크전통 제의 공연 무디옛 ©B. 베누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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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공연 예술의 전통을 고수하는 케랄라 지역 공연 예술과 칼라리파
야트 간에는 몸의 움직임과 무예 기법에서 유사성이 관찰된다. 이러한 
전통 공연에는 쿠티야탐 Kutiyattan, 카타칼리 Kathakali, 무디옛 Mudiyet, 약샤
가나 Yakshagana 등이 있다. 
6세기경 인도의 불교 승려 보디다르마(달마)가 타밀나두주 칸치푸람 
지역에서 칼라리파야트를 배운 후 동남아시아에 이를 전파했다는 기록
이 남아 있다(Vinodan & Meera, 2018). 그는 중국과 그 외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며 여러 업적을 쌓았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의 선종, 중국 소림사 
무예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가 불교와 칼라
리파야트를 동시에 수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Gangadharan, 2017).
800 ~ 1200년: 칼라리파야트의 확립
서기 800년부터 1200년까지 제2차 체라 왕조가 케랄라 지방을 다스렸
다. 왕국의 수도는 마호다야푸람이었다. 이때부터 케랄라 사회는 타밀
라캄의 다른 사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11세기에 체라 왕
조와 촐라 왕조 간의 전쟁이 백년간 이어졌다. 긴 전쟁을 겪으며 칼라리
파야트의 주요 체계도 확립되었다(Pillai, 1970). 전쟁은 체라 왕조의 승
리로 끝났는데, 이는 칼라리파야트로 단련된 ‘차베르 Chaver’라고 불리
는 특별한 전사들 덕분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해인 1102년, 이미 지
역의 모든 자원은 고갈된 상태였다. 체라 왕국의 마지막 왕 ‘페루말 라마 
바르마 쿨라세카라’의 퇴위와 함께 체라 왕국은 멸망했다. 케랄라 최초
의 중앙집권 왕조가 끝난 것이다. 
1200 ~ 1700년: 칼라리파야트의 발전 
체라 왕조가 저물어가던 시기에 족장이 이끄는 지방 군소 세력이 대거 
등장했다. 족장들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이웃에는 
상징적으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정규군을 두는 것은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092
자원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했고, 
실용적인 방안도 아니었다. 이때, 
칼라리파야트가 빛을 발했다. 법
질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활
용되고, 앙감 결투 angams-vets를 통
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
다(Vijayakumar, 2000). 남녀 칼라
리파야트 전사들이 벌이는 현란한 
결투 장면, 특히 푸투람 가문과 마니
코트 가문 간의 결투 장면은 “바다칸 파투칼 Vadakkan Pattukal”(북부의 노래)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브라만의 영향과 더불어 칼라리파야트의 
신화적 기원(북파), 즉, 화신 파라슈라만의 칼라리파야트를 확립했다는 
전설이 시작됐다. 
1700 ~ 1800년: 칼라리파야트의 쇠퇴
툴루나드 지방에서 탈림브 Thalimb란 무예가 칼라리(당시 툴루나드에서
는 ‘가라디 garadi’라고 불림)에서 수련됐다.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나이칸족의 공격과 마이소르 왕국 술탄(하이데르알리와 티푸)의 침공
이 이어지고 마침내 대영제국의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탈림브는 사라
지고 만다. 특히, 대영제국은 칼라리를 성전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
하다 1804년에는 무예 전면 금지령을 내린다. 이는 파자시 라자 Pazhassi 
Raja(1753~1805)가 이끈 저항 세력을 근절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러
한 박해도 케랄라의 칼라리파야트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1800 ~ 1947년: 칼라리파야트의 존속
칼라리파야트는 영국의 무예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했다. 이
는 지방 족장과 지주, 칼라리 스승들(코타칼 카나란 구루칼, C.V. 나라야난 
타홀리 마니코트 가문 신당 ©B.베누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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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르, 치라칼 T. 스리다란 나이르 등)이 비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
분이었다. 또한, 켈라판과 같은 정치인이 이끈 독립운동도 칼라리파야
트 보존에 큰 역할을 했다. 칼라리파야트 고수 킬레리 쿤지칸난 Keeleri 
Kunjikananan(1855~1939)은 칼라리파야트를 서커스 공연에 통합시켜 인도 
전역에서 칼라리파야트와 서커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1947 ~ 2000년: 칼라리파야트의 부흥
인도 독립 이후 케랄라에서 칼라리파야트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칼라리파야트는 크게 북파와 남파, 중부파로 구분된다. 
북파(바다칸 칼라리 Vadakkan Kalari)는 케랄라 북부(당시 영국령 말라바르 
지구)에서 흔히 수련되던 방식으로 맨손 기술보다는 무기 사용을 강조한
다. 화신 파라슈라만이 창시했다고 알려진다. 북파는 발 기술 위주인지, 
손기술 위주인지에 따라 아라푸카이 Arappukai, 필라탕기 Pillathangi, 바텐-
티리판 Vatten-thirippan 등 하위 형식으로 나뉜다.
남파(테칸 칼라리 Thekkan Kalari)는 케랄라 남부지방(당시 트라방코르)과 
타밀나두(당시 카니아쿠마리 지구)에서 주로 나다르족이 수련했으며, 성자 
아가스티야가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타격법 바르마 아티 varma ati와 급
소 타격법 마르마 아티 marma ati가 눈에 띄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중부파(마드얌 칼라리 Madhyam Kalari)는 케랄라 중부지방(당
시 코친 지방)에서 수련한 형식인데, 따로 언급할 만한 특징은 없다. 
그 외에도 차바카단, 코지코단, 카다타나단, 발루바나단, 툴루나단, 
드로남팔리, 발라바타, 오디무리세리 등 많은 칼라리 형식이 존재한다. 
드로남팔리 Dronampalli 형식은 주로 케랄라 남부에서 쳄바카세리 왕들이 
수련하던 형식으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툴루나단 Tulunadan 형식은 
북파에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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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현재: 칼라리파야트의 대중화 노력
칼라리파야트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케랄라 칼라리파
야트 협회, 인도 칼라리파야트 연맹 등 다수의 칼라리파야트 단체가 설
립됐다. 유관 단체들 모두 인도의 주요 도시에서 칼라리파야트를 알리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련
칼라리: 수련 공간
칼라리파야트 훈련은 전통적으로 ‘칼라리’라고 불리는 수련장에서 진
행된다. 칼라리는 또한 예배 공간
이라는 인식도 있다. 칼라리에는 
신성한 단(타라 또는 피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 단의 한 종류
인 푸-타라는 여신 바가바티, 가
나파티-타라는 길조의 신 가나파
티, 구루-타라는 위대한 스승들
이 그곳에 함께 있음을 상징한다
(Gangadharan, 2017). 보통 빠르면 
일곱 살부터 칼라리파야트 수련을 시작하고 기초, 중급, 고급, 상급, 사
범급 총 다섯 개의 단계로 훈련이 진행된다.
디나 차르야: 일일훈련
칼라리 전통에서 일일훈련인 디나 차르야 dina-charya는 매우 중요하다. 수
련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생식기, 복부, 꼬리뼈를 보호하기 위해 ‘카
차 katccha’라는 면의를 샅바 위에 단단히 걸친다. 디나 차르야는 운동 
칼라리 내부 ©B. 베누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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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례 ‘반다남 Vandanam’, 오일 마사지와 오일 목욕 ‘아브향가 Abhyanga’, 
실제 운동 ‘비야야마 Vyayama’, 스승이 학생에게 압을 가하는 ‘마르다
나 Mardana’, 건식 마사지 ‘우드바르타나 Udvartana’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된
다. 실제 운동인 비야야마는 준비 운동, 다리 운동, 기본 스텝, 누운 자세 
운동, 자세/태세, 점프, 공중제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기본 스텝(추바투
갈 Chuvatukal)은 칼라리파야트의 전반적 기본 스텝을 의미하는 반면, 자
세/태세(바티부칼 Vativukal)는 각 동작의 기본적 특징을 나타낸다. 바티부
칼은 아슈타-바티부 Ashta-vativu라고도 하는데, 이는 여덟 가지 동물과 조
류의 이름을 딴 자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 사자, 말, 고양
이, 멧돼지, 수탉, 뱀, 물고기, 공작 태세가 있다. 
바이 - 타리: 이론 수업 
칼라리 수련에는 바이-타리 Vai-thari(구전 명령이라는 뜻)라고 불리는 이론
과 실제 훈련 파야트(무르mur 또는 프라요강가 prayoganga로도 불림)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바이-타리에 따르면, 한 수련 분기의 파야트는 
아다부, 아라푸, 토질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파야트: 전투 훈련
전투 훈련 파야트는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주로 네 개의 유형, 즉 마
이-타리 mai-thari, 콜-타리 kol-thari, 안카-타리 anka-thari, 카이-타리 kai-
thari로 구성된다. 마이-타리(‘마이’는 ‘몸’이란 의미)는 체력, 유연성, 균형, 
에너지를 증진하기 위한 신체 운동이다. 후반 단계에서 호신술을 배우
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 콜-타리는 목봉(콜)을 사용하는 동작이다. 목봉
의 종류에는 체루-바디(작은 봉), 오타(구부러진 봉), 가다(곤봉)가 있다. 안
카-타리는 금속 무기를 사용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금속 
무기는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상징적으로 시범이나 호신
술 훈련에만 사용된다. 금속 무기의 종류에는 카타라(단검), 우다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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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탐(창), 마라피디차 쿤탐(창을 피할 때 사용하는 검과 방패), 우루미(얇은 양
날 장검), 추리카(양날 단검), 벤마주(도끼), 술람(삼지창), 카두탈라(오타처럼 
구부러진 작은 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카이-타리(또는 베룸-카이 프라요
감)는 주로 맨손(카이)을 이용하여 신체 여러 부위, 특히 급소를 맨손으
로 타격하고 발차기로 공격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무기 중 우루미 Urumi는 매우 독특한 무기이다. 길고 얇
은 날 덕분에 접어서 숨기거나 허리에 묶을 수 있다. 매우 치명적인 무기
로 과거에는 전사들이 대규모 전투에서만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칼라
리파야트의 전투 기술(파야트) 중 대부분은 바이-타리(대대로 전해지는 구
전 명령)를 기반으로 하고 사료나 책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루미에 관한 바이-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인도 금속 고고학 연
구에 따르면, 서구에서 철강이 사용되기 수세기 전인 상감 시대에 인도 
강철로 만든 우루미의 초기 형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Srinivasan, 
2013). 인도 강철은 탄소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남인도에서 최초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말라얄람어에서 ‘우루미’란 단어가 ‘다
마스쿠스 검’이란 뜻의 아랍 단어 ‘루미 rumi’에서 유래했고(Prasad, 2018), 
인도제 강철 ‘우츠 wootz’를 나타내는 말라얄람어 우루쿠 urukku, 타밀어 
우쿠 ukku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Srinivasan, 2013). 모두 칼
라리파야트가 기원전에 시작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칼라리-비드야: 칼라리 배움
칼라리와 관련된 비드야 vidya(배움)에는 치료술, 예술, 스포츠, 관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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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디얌 : 치료술
칼라리-바이디얌 Kalari-vaidyam은 원래 칼라리 스승들이 전투 부상자를 
치료하고 학생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하지만 오
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칼
라리-바이디얌은 우리 몸의 신경계, 근육계, 급소에 대한 지식과 특화된 
민간약을 이용한다. 아유르베다 Ayurveda, 요가, 자연요법, 우나니 Unani, 
싯다 Siddha, 동종요법(인도정부는 동종요법을 주관하는 부처인 아유시AYUSH를 
따로 설립하기도 함) 등으로 구성된 인도 의학 중에 아유르베다와 싯다, 요
가, 토착 치유법인 판차카르마, 마르마, 접골 치료 등과 연관이 깊다. 
‘생활 과학’이란 뜻의 아유르베다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법이
다. 케랄라의 아유르베다에는 특별한 면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토착 약
초로 조제하는 아유르베다의 약에 칼라리 스승들이 이용하는 특효약
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타밀어에서 유래한 싯다-바이디얌은 카밀 나두
와 케랄라 남부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칼라리파야트 남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을 위해 칼라리와 요가를 합친 칼라
리 요가도 등장했다. 칼라리 요가는 칼라리파야트의 신체 수련에 유익
한 요소와 요가의 정신 수련에 유익한 요소를 결합시킨 운동이다. 
‘판차카르마 Panchakarma(‘판차’는 숫자 5, ‘카르마’는 ‘일/동작’이란 의
미)’는 해독, 정화, 제거로 이루어진 클렌징과 회복 치료법이다. 바마
남 Vamanam(치료적 구토), 비레차남 Virechanam(정화), 아누바사나 Anuvasana(약
용 오일을 이용한 구토), 나시얌 Nasyam(비강 치료), 아스타파나 바스티 Astapana 
Vasti(생약 관장)로 구분된다. 판차카르마는 예비 치료, 본 치료, 후치료 세 
단계로 진행된다(Arya Vaidya Sala, 2015). 
마르마-바이디얌 Marma-vaidyam은 인체의 급소(마르마)를 이용하는 치료
법이다. 급소 연구는 칼라리 훈련에서 가장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데, 
특히 카이-타리 전투 훈련(맨손 훈련)에서 그러하다. 칼라리 바이디얌은 
고대 의학서 『수스루타 삼히타 Susruta Samhita』에 소개된 107개 급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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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를 ‘칼라리파야트 훈련 중 공격할 부위’로 규정한다. 그중 32개는 
전투 중에 노릴 부위이고, 나머지 32개는 적이 이미 움직이지 못할 때 노
리는 부위이다. 칼라리파야트 수련자는 또한 손상된 마르마를 약을 사
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인 아당갈 Adangal 혹은 마루카이 Marukkai도 배
운다(Shaji, 2011).
예술과 문화
칼라리파야트는 다양한 예술 형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른 무예(오치라 칼리, 벨라 칼리, 콩
간 파다, 오나 탈루 등)와 제의 예술
(테이얌, 야트라 칼리, 무디옛, 파데니 
등), 전통 공연(크리슈나탐, 쿠티야
탐 등), 민속 예술(콜 칼리, 파리차 
무투 칼리, 차비투나타캄 등)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 칼라리파야트의 
영향은 대부분 몸의 움직임에만 
국한되지만, 테이얌 Theyyam과 같은 의례에서는 전설적인 칼라리파야트 
고수들이 신격화되기도 한다. 
스포츠와 건강
칼라리파야트는 예술, 문화, 치료, 체력 단련,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요
소를 지니지만, 케랄라주 정부와 인도 정부는 칼라리파야트를 스포츠
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칼라리파야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
략을 시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스포츠 보조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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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칼라리 전통은 케랄라의 관광 사업, 특히 해외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
할을 맡고 있다. 부작용 없는 약과 
치료법, 마르마-바이디얌(급소 치
료)이나 마사지와 같이 특화된 서
비스는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
다(Sujatha, 2013). 특히, 케랄라의 
다양한 전통 무기를 기념품으로 




칼라리-비드야는 원래 다른 토착 치료법이나 지식(판차카르마, 비샤-바이
디얌, 싯다-바이디얌, 오타물리-바이디얌, 마르마-바이디얌, 발라-바이디얌, 네트
라-바이디얌, 친타마니-바이디얌, 접골 치료 등)과 함께 일반 민간요법 나투바
이디얌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많은 치료법이 인도 전역에서 통용되는 
산스크리트 형식 아유르베다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판차카르마는 케랄
리야 아유르베다로, 마르마-바이디얌은 타밀 싯다-바이디얌으로 흡수
되었다. 접골 치료는 칼라리-바이디얌에 통합되었다(Girija, 2016). 위에
서 언급한 토착 지식은 최근 생겨난 ‘무형유산’ 개념에 해당된다. 케랄라
주 칼라디 소재 스리상카라차리야 산스크리트대학의 무형유산 연구소
는 이러한 무형유산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인도 정부는 2020년에 칼라리파야트를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
재했다. 칼라리파야트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하
여 그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유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인도 정부는 토착 지식을 스승이 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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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하는 전통과 칼라리 스승들의 비종교적 특성, 치료법으로서 중요도 
등 많은 긍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민간인에게 주는 상 중 네 번째로 높은 
영예인 파드마 슈리상을 76세 칼라리 스승 미낙시 암마 Meenakshi Amma에
게 수여했다.
칼라리파야트, 정신 수양과 육체 수련을 함께 돕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 중 하나인 칼라리파야트는 인도의 대표적인 
민속 유산이다. 칼라리파야트는 치료법, 예술, 스포츠 및 체력 단련, 요
가, 관광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전반적 
정신 수양과 신체 수련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네
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06 _ 인도 케랄라주의 전통무예, 칼라리파야트 101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102
레온 사람, 레온 품성이 
레온식 레슬링으로 나타나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José Antonio Robles-Tasc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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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체가 레온식 레슬링으로
알루체 aluche 혹은 루체 luche라고 불리는 레온식 레슬링은 스페인 카스티
야 레온 자치구 내 레온주의 전통 레슬링이다. 면적 1만 5,581평방킬로
미터, 인구 46만 명인 레온주는 스페인의 북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
며, 칸타브리아산맥과 갈리시아 산괴, 엘비에르소 저지대, 중앙 고원 메
세타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변화무쌍한 풍경을 자랑한다. 과거 레온 왕
국(910~1230)에 속했고, 1188년에 유럽 최초로 의회 제도를 만든 곳이
기도 하다. 레온주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역사적인 길이 존재하는데, 하
나는 북에서 남으로 통하는 ‘은의 길 Ruta de la Plata’이고 다른 하나는 동에
서 서로 이어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이다. 순례와 무역이 
이루어지던 이 길을 통해서 문화적 관습과 사상, 공예품 등이 전파되었
으며 덕분에 레온 지역의 문화가 풍성해졌다. 
특히 레온식 레슬링은 이 지역의 북동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칸타브
리아산맥의 중앙과 동쪽에 위치한 두 곳의 산지, 몇몇 지역 그리고 주도
인 레온시를 포함하는 근방의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레온주 전
체 영토의 약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레온식 레슬링과 관련 있는 곳은 
레온 북부와 빌바오를 연결하는 철도를 포함하는 몬타나(산지)와 같은 
철도의 남부에 위치한 리베라(강기슭), 두 곳뿐이다. 예로부터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 간의 시합이 열리면 관중들이 뜨거운 호응
과 관심을 보냈다(Robles-Tascón & Álvarez-del-Palacio, 2001). 
2017년, 카스티야 레온 자치구 지방정부가 다음과 같이 레온식 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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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리카 데 산 이시도로에서 열린 레슬링 경기를 묘사한 기둥머리(13세기), 레온시 ©호세 안토니오 로
블레스 - 타스콘
링을 무형문화재로 공식 승인하면서 소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했다. 
알루체 혹은 레온식 레슬링은 전통적인 토착 스포츠로, 한 세대에서 다
음 세대로 수세기를 거쳐 구전으로 전해진 관습이자 전통이다. 오늘날까
지 명맥을 이어서 현대 스포츠의 형식과 관습에 적응하며 그 본질을 잃어
버리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정규적인 경기를 개최한다. 이는 카스
티야 레온 자치구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다. 
이 글에서는 레온식 레슬링이 진화를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형식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주제에 대
한 추가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스페인어로 작성된 관련 문
헌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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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특징: 원형경기장 코로와 가죽 벨트
레온식 레슬링의 주요 특징은 원형의 경기장 코로 corro(레슬링 시합을 지칭
하기도 함)와 레슬링 선수가 허리에 차는 가죽 벨트이다. 경기 중에는 맨
발의 선수들이 두 손으로 상대의 벨트를 단단히 움켜쥐고 다리, 둔부, 
팔을 사용하여 다양한 던지기기술(마냐스mañas)을 구사한다. 현행 규정
에 따르면 경기 시간은 1분 30초에서 3분 정도이다. 상대가 목과 엉덩이
를 포함하여 몸의 뒷부분이 바닥에 닿는 자세로 완전히 넘어지면(카이다 
엔테라caída entera) 최고 점수인 2점이 주어진다. 상대의 벨트를 풀거나 상
대의 신체에서 등을 제외한 다리 윗부분 중 어디라도 바닥에 닿게 되면
(메디아 카이다media caída) 공격자가 1점을 얻는다. 4점을 먼저 얻는 사람
이 우승한다. 양측 모두 4점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점수가 더 높거나 페
널티를 적게 받았거나 연장 시간 30초 안에 어드밴티지를 먼저 받는 선
수가 우승한다.
오늘날 레온식 레슬링은 성별, 연령별
(7개 범주), 체급별(4개 범주)로 나뉘며 개인 
경기와 팀 경기로 구분된다. 코로(대회)
는 주로 오랜 전통을 가진 소도시에서 개
최하며 특히 7월과 9월 사이에 열리는데 
이때는 매 시즌 약 30회의 대회가 진행된
다. 단일 토너먼트로는 주립선수권대회, 
몬타나 대 리베라전, 왕중왕전이 있으며, 
왕중왕전에는 현 시즌 코로에서 한 번 이
상 우승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관중은 입장료를 내야 레슬링 토너
먼트를 관람할 수 있으며, 선수들은 대개 
체급 등에 따라 상금을 받는다. 
산타 마리아 데 그라데페스 교회에서 열린 레슬링 경기를 
묘사한 코벨(13세기), 레온주 그라데페스 ©호세 안토니오 로
블레스 - 타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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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알루체: 모두를 상대로 싸우다
예로부터 알루체는 지역의 여름 축제와 순례기에 즐길 수 있는 전형적인 
오락거리였으며,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출신지, 소속 지역, 경력 등 명
예를 걸고 경기에 나섰다. 남성들이 선수로 출전했는데 나이, 몸무게 등
을 구분하지 않았고, 경기당 시간제한도 없어서 대개 늦은 밤에 끝났다. 
같은 맥락에서 각 지역의 불문율
과 관습에 따라잡기 방식, 점수 산
정 방식, 기술이 다양했다.
레슬링 선수나 지역 대표가 “누
가 레슬링을 할 것입니까? 제가 직
접 나서야 합니까?”라고 도전장을 
내밀거나 혹은 “캄포레흐모소(레
온주의 한 도시)가 모두를 상대로 싸
웁니다”라고 경쟁의지를 부추기면
서 알루체가 시작된다. 코로의 형식이 갖춰지면 경기 방식은 매우 간단
하다. 시합에서 이긴 선수가 코로에 남아 상대측의 다음 선수가 들어오
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레슬링 선수는 코로에 단 한 번만 참가할 수 있었
다. 대개 카리스마 넘치는 지역민들이 대회의 권위를 세웠고 다음과 같
이 진행을 했다.
시스나리오스 시장은 관중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다. 
“시스나리오스는 모두에게 대항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젊은이들
이 패배하면 기혼자가 선수로 나서고 젊은 여성들도 나설 것입니다. 우리 
측의 심판은 돈 루이스, 상대측의 심판은 페드레갈레스 출신의 돈 후안이
며 결정권자는 안카일스 신부님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시
스나리오스에는 모두를 위한 양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온식 레슬링 기념우표 ©코레오스 에스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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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크고 밀도 높은 완전한 형태의 원이 형성되었다. 앞줄에 자리 잡
은 사람들은 바닥에 앉았고, 어른들의 다리 사이로 아이들의 머리가 보
이는데 사과를 깨물어 먹거나 캐러멜을 빨아먹고 있었다. 산사나무 지팡
이를 짚고 있는 어깨가 넓고 키가 작고 말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만장일치로 코로의 질서 유지 담당자로 뽑혔다. 심판들은 우대석에 앉았
고, 마을의 젊은 여성을 대표하는 마릴루즈는 코로 우승자에게 상으로 
줄 커다란 라운드 케이크를 손에 들고 있었다. (Mancebo, 1936)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는 선수는 라운드 케이크, 수탉, 새끼 양 
등의 상품을 받거나 상금을 받고 해당 코로의 ‘대장 cock’으로 지정되었
다. 상대 선수를 대부분 물리친 선수들에게도 상과 보답이 주어졌다. 이 
레슬링 선수들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했기 때문에 선수가 이기면 그 지역
이 이기고 선수가 지면 그 지역이 지는 것으로 받아들여 경기장은 긴장
과 열기로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뜨거웠다. 
리아뇨 지자체 경기장, 레온주 ©안드레스 데 라 토레 몬타나 레온식 레슬링 선수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풀헨시오 페르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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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참석한 가장 극적인 시합은 다섯 명의 형제가 차례로 출전하여 지역 
전체의 최고 실력자들을 물리친 경기였다. 다섯 형제 중 가장 실력이 좋
은 남성이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양 측의 가장 뛰어난 라이벌 선수들은 늘 
시합의 마지막까지 남아 경기를 펼치곤 했다), 형제들의 아버지가 새끼를 지
키려는 사자처럼 경기장에 등장했다. 초원의 풀들이 열정과 흥분으로 몸
을 떨고 있었다. 돌멩이들도 긴장감에 출렁이
고 그 광경을 목격한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초원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경기장 한가운데서 두 마리 사자처럼 싸우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Gonzalez-Largo, 
날짜 미상) 
레슬링이 남성성을 상징하는 전통 사회
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 형제, 여자친구, 
만사네다 데 토리오 지역 경기장, 레온주 ©호세 안토니오 로
블레스 - 타스콘
리아뇨 지자체 경기장, 레온주 ©안드레스 데 라 토레 
벨트 버클: 레온식 레슬링 경량 체급 챔피언 어워드, 보
냐르, 1940년 ©앙헬 알론소 로블레스 - 타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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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웃으로서의 관중이었다. 여성들의 지지가 중요한 까닭은 선수가 
고향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알루
체에서 여성들, 특히 소녀들의 존재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소년이 아직도 땀을 많이 흘리
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니에베스(소녀)
가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정말 잘 했어!”라고 외쳤다. 자부심으
로 빛나는 행복한 소년이 말했다. “와! 
이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됐어.” (Goy, [1940] 2002)
프리오로 자치구의 경기장, 레온주 ©앙헬 알론소 로블레스 - 타스콘 
캄포에르모소 지역의 경기장(레온주 라베실라 자치구). 배경
은 레온 왕국의 전통 깃발 ©안드레스 데 라 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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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놀이에서 제도화된 스포츠로 
20세기 초부터 알루체의 스포츠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1920년 제1차 
레슬링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져 레온식 레슬링의 경기 규정을 표준화하
기 시작했다. 1931년, 레온의 수호성인 산프로일란 축제 기간인 10월 초
에 주립선수권대회가 최초로 열렸다.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마드리드
의 차마르틴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축
구 경기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레온식 레슬링’의 시범경기를 볼 수 있
었다. 이것은 레온식 레슬링을 지
역 축제 차원에서 벗어나 스포츠
로 홍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
으나 매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
었다(Robles-Tascón, 2000). 
그때부터 현재까지 외적 및 내
적 요인으로 레온식 레슬링의 발
전은 꾸준하지 못했다. 스페인 내
전(1936~1939년)과 그에 따른 탄
압, 이주, 지방의 쇠락, 전통적 삶
의 지양, 레온식 레슬링 지도부 간
의 내분 그리고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도 리더십과 재정 
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레온식 
레슬링은 ‘스포츠화 모델’에 따라 진화하면서도 진정성을 지키려고 노력
해왔다. 이런 진화는 손실(주로 다양성의 측면에서 손실을 봄)과 이득(근본적
으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레온
식 레슬링 전통주의자들과 현대화 찬성론자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논
란이 있다.
먼저, 중요한 변화는 레슬링을 의미하는 총칭인 알루체를 특별히 레
스페인 내전 중이던 1938년, 레온주에서 온 리보리오 요렌테가 레
온식 레슬링을 연습한다. 우에스카주 칸프랑크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
스 - 타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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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지방을 대표하는 레슬링을 지칭
하는 루차 레오네사(레온식 레슬링)
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설
명하겠지만, 레온주의 독립을 바라
는 20세기 초의 문화적 운동의 맥락
에서 일어났다. 실제로 레온주 전체
에서 알루체가 행해진 것은 아니며, 
레온주 외곽의 인접 지역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레온식 레슬링’이 이 레슬링
의 공식 명칭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애호가들은 여전히 알루체나 루체
라고 부른다. 
구전과 전통적 권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전통적 경기에서 스포
츠 연맹이 규칙 제정과 경기 종목 정
립, 경기 일정 조직, 레온식 레슬링 트레이너 및 심판 훈련 등을 담당하
며 제도화된 스포츠로 변화해갔다. 종합적으로 현대적인 방식의 스포
츠로 귀결되었다. 이런 과정이 지역 전통에 의존하는 알루체의 다양한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에 영향을 미치고 공식적인 경기규칙으로 대체되
었다. 레슬링 선수의 장비나 경기장의 규격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레온식 레슬링 대회를 위한 특정 시설이 그라데페스, 만
시야 데 라스 물라스, 리아뇨, 비야파녜, 레온 등의 일부 지역에 건설되
었다. 
오늘날 약 400명의 레온식 레슬링 선수들이 연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
다. 레온식 레슬링 관련 학교가 15곳, 클럽이 8곳 정도 있는데 이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본기를 익히고 성인들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레온시의 경기장, 배경은 레온 대성당 ©안드레스 데 라 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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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식 레슬링 경기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가 2007년
에 여성부 대회가 만들어지면서 참여도가 증가했으나 자격증을 가진 여
성은 아직 30명 정도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레온대학교에서 스포
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하나로 레온식 레슬링을 정기적으로 하도
록 시도하고 있으며, 체육스포츠과학부에서는 체육 활동 및 스포츠 분
야의 미래 체육교사와 전문 종사자를 키
우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즌 동안 총 3만 명 정
도의 사람들이 레온 레슬링 경기에 참여
한다는 것이다(경기마다 500~1,000명 정도
의 관중이 든다). 레슬링 경기가 열리는 상
당수 소도시의 인구가 200명 미만인 점
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벨트 버클 : 레온식 레슬링 국립 선수권 대회, 1933년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프리오로 자치구 경기장, 레온주 ©앙헬 알론소 로블레스 - 타스콘 레온식 레슬링 선수 티노 엘 코호(다리걸기 하는 사람), 피
라디야 데 라 소바리바, 레온 발데프레스노 자치구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풀헨시오 페르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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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식 레슬링과 집단 정체성
알루체는 지역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고대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의 용기와 
능력,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전시장으로 축제와 순례 같은 중요한 기간
에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주로 청년인 만큼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를 내다보는 공동체(가족, 고향, 지역 등)의 활력과 가치를 구현했다. 
알루체가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 리아뇨에 이르는 세 곳의 길은 알
루체를 보러 가기 위해 사람들이 타고 온 차들이 세 줄로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 한 시간 후인 오후 3시 초원으로 가는 행렬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성스러운 에슬라강의 신성한 분수에서 물울 마시려는 힘센 소
년들인 리오솔 Riosol의 행렬이었다. 그들은 초원과 젖소로 유명한 넓은 계
곡인 발데부론을 향했고 그 다음은 결정수와 약수로 유명한 코르니에로
와 산양과 양털이 풍부한 포르티야였다. …
레온식 레슬링 장면, 스테인드글라스(1929), 레온시 카소나 데 로스 페
레스 ©안토니오 바레냐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전통 방식의 알루체 시범 장면, 두 선수 모두 
상대의 바지를 움켜쥐고 있다. ©안토니오 바
레냐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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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환호성과 박수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탑종이 힘차고 웅장하게 울렸다. 라 리베라의 선수들이 리아뇨로 
들어가고 있었다. (Goy, [1940] 2002)
전통사회에서 알루체는 지역 사람과 지역 자
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를 거듭하며 선수들 사이에는 강한 
경쟁심이 생겨났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개인적, 
집단적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민들이 잠시 힘
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탈출구가 되었
다. 축제와 순례 덕분에 사람들은 잠시라도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Robles-Tascón & Álvarez-del-Palacio, 2001).
19세기 말부터 훗날 문화적 레온 자치주의 Cultural Leonesism라고 불리
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레온주의 상징물과 역사, 언
어, 예술, 관습, 전통과 같은 레온 지역 고유의 문화재를 복구하고 유지
하며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레온 지역 사
람들의 소속감과 헌신을 강화하고자 했다(Salgado, 2016). 최초의 레슬
링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정확히 1920년의 어느 날, 우리 수도의 ‘빅토리아’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
서였다. 이 땅의 위대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경제적 지불능력과 아름
다운 전통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몇몇 레온식 레슬링 애호가들이 케이크 
경주, 나인핀스, 알루체 같은 토착 놀이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기로 결
정했다. …
이들은 최초의 레슬링 지방위원회를 구성했다. 명망 있는 의사이자 뛰어
난 레슬링 선수였던 올레가리오 야마사레스 델 올모가 위원장으로 임명
벨트 잡기(상대 선수의 등 뒤로) ©앙헬 알론소 로
블레스 – 타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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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주류 검사관 겸 화학자로 자신의 
고향인 프리오로의 레슬링 경기
에 애착이 컸던 플라시도 에레로, 
지역 전통을 다루는 지역 신문의 
임원이자 신학대학의 교수인 필
레몬 데 라 쿠에스타, 발데프레소 
자치구 의사로 소라비라 지역 전
역에서 평판이 좋은 엔리케 R. 기사솔라였다. 기사솔라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심판으로 일하며 관중들 또는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나이든 어
른 세 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위원회가 관습적으로 행하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관례를 깨곤 했다. (RodrÍguez & Gallego, 1985)
레온식 레슬링은 담당 기관이 설립되자 문화적 레온 자치주의의 물결
에 따라 점차적으로 레온 문화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는 
독립의 중요한 요소로서 계속 레온 자치주의의 공식 담론에 포함되어 있
었는데, 20세기 초까지 이베리아반도에 남아 있던 유일한 레슬링 형태였
기에 그럴 만했다. 레온 지방의회, 레온 시의회 등의 공공기관, 지역 기업
과 레온에 위치한 기타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레온 출신의 작가 훌리오 라마자레스 Julio 
Llamazares와 같은 많은 지역 인사들로부터 지원
을 받고 있다. 
하지만 레온식 레슬링이 다른 고대 레슬링과 마
찬가지로 단순한 스포츠 이상이라는 것을 잊어
서는 안 된다. 레온식 레슬링은 그 기원과 탄생
이 어떻든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의 바탕이 되는 
레온주 페드로사 데 레이 옛 자치구(현재는 없어
짐)에서 열린 알루체 경기, 1931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최초의 알루체 지방선수권대회, 1931년. 레온시의 이동식 투우장에
서 경기를 했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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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전설적인 대회로 이 땅의 명장과 신화적인 이
름들에 대한 기억을 남겼고 간결한 이미지로 레온 땅의 일부가 되었다. 
(Llamazares, 2002)
마지막으로 카스티야 레온 자치구에서 레온식 레슬링이 문화적 무형 
자산이자 토착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차원에 
머무른 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1996년 서유럽의 전통 레슬링 형태(구렌, 밸홀드, 컴벌랜
드, 웨스트몰랜드 레슬링, 글리마 등)의 소규모 연맹이 참가하는 국제켈트레
슬링연맹 FILC/IFCW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
었다. 국제켈트레슬링연맹의 행사를 주최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도 레온
식 레슬링의 정체성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의회 의장은 “스페인과 레온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에서 당신이 한 일
은 지역을 위한 일”이라며 “자부심”을 강조했다. … “우리는 주의 대표로서 
스페인과 레온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에서 한 일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 후안 마르티네스 마조는 다시 한 번 레온식 
텐달 데 라 소바리바에서 열린 경기, 레온주 발데프레스노 
자치구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레온 대성당 재개관 축하 포스터의 일부, 1901년 ©안드레
스 데 라 토레, 앙헬 알론소 로블레스 - 타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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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에 대해 “레온 지역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하고 진실한 표현이자 진
정한 상징”이라고 말하여, 이 스포츠에 대한 지방 기관의 강력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레온 지방의회, 2019)
레온식 레슬링을 노래하자
레온식 레슬링은 뿌리 깊은 전통 스포츠다. 지역의 여름 축제와 순례 기
간에 열린 고대의 알루체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오늘날의 레온식 레슬
링은 성별, 연령별, 체급별 범주로 나뉘며, 스포츠 클럽과 학교 수업에
서 이 아름다운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 이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을 경
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레온 몬타나와 리베라에서 여름에 열리
는 대회에 참여하면 된다. 레온식 레슬링 찬가는 진정성, 고향에 대한 사
랑, 전통에 대한 존중, 기사도, 용기 등을 노래하면서 레온 사람들과 레
온 레슬링의 특징을 보여준다.
… 고대부터 우리의 레슬링은 대중적인 열풍을 불러왔고 
오늘날에는 마을마다 도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레온의 격노와 품성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의 자부심으로 
이 스포츠는 불멸이 되었다.
고귀함 안에서 태어난 용감한 레슬링 선수들이 
커다란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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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와 상인 문화가 만나다
같은 계보에서 갈라진 두 개의 문파, 심의권 心意拳과 형의권 形意拳은 18세
기 중반에는 중국 북부의 산시성을 중심으로, 19세기 초에는 허베이성
에서 크게 발전했다. 오늘날 이들 권법은 모두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
에서 수련되고 있으며 전통 형식이나 다양한 스포츠 형태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수련은 입단 의식, 연금술, 치유, 정신물리학 훈련으로 구성되
며 고대 중국의 우주론적 사고와 민간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맨손 및 전통 무기를 이용한 무예 기술은 널리 알려진 호전적인 전통의 
구현으로 12세기 허난성의 군대 창술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이 권법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산시성의 상인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Liu & Qiao, 2014). 
청나라 말기 유라시아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던 대상 덕분에 이 권법은 
표국 局이라고 불리는 무역상 조직에서 고유한 현지 지식의 일부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무예와 상인 문화 사이의 상호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계층인 표사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와 상
황적 응용에서 비롯된 현지 지식을 구축했다.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능
력과 특수 용어(Chircop-Reyes, 출간 예정), 무역과 수의학, 수공예, 시각
과 청각 능력, 후각 민감성, 방어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심의권과 형의권의 근대 계보를 기술함으로써 지역 확산
의 통시적인 전승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문화기술
지적 자료(2017~18)를 바탕으로 전승 고리의 연속성을 평가하고,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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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장에서는 연구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던 무기와 무기의 확산 현
황을 살펴본다. 보다 폭넓게 역사와 인류학을 결합한 다학제간 접근방
식으로 무예와 관련한 전통과 무형문화가 남긴 현재 유산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유산의 지정학적 특징과 비물질문화유산을 
통칭한 ‘비유 非 ’ 부문에서 최근 중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문화유산
화 patrimonialization에 대한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그러하다(Bodolec, 
2012, 2014). 실제로 1990년까지 문화유산으로 혜택을 받은 유적지는 
백여 곳에 불과하다(Fresnais, 2001). 그 뒤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 고대 
지방 지식, 의례, 예술, 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중 일
부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유네
스코국제무예센터의 중국 문화유산화와 전통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기여할 수 있는 예비 연구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심의권, 형의권의 후계자들
청나라(1644~1911) 시대에 심의권과 형의권은 호위 사부들이 연마하던 
주요 무예 중 하나였으며, 이들 호위 사부들은 한편으로는 지식층과 다
른 한편으로는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상인 문화가 크게 영향
을 미치기 전까지 심의권/형의권의 무예 지식은 도교 연금술, 도덕률, 수
련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형성
되었다. 유력한 상인 가문이 대상 이동 중에 지역 호위 사부들의 보호를 
받고자 했는데, 중앙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중국 북부의 스텝 지대와 고
립된 지역에서 산적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었다. 무예의 
방어 능력에 대한 높은 명성뿐만 아니라 조상을 숭배하는 무예 수련자
들과 상인들 사이의 공통점이 두 집단의 상호작용과 직업적 협력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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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중국의 전통무예 수련법은 기본적으로 구두로 전승되는 체계로 이루
어졌다. 문헌이 존재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완전하거나 무예 수련의 입문
과 의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밀리에 전승된다는 
점에 미루어 더는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문헌 자료의 한계에 부딪혔고 
따라서 문화기술지적 인터뷰가 필연적인 조사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호
위 사부의 현재 후손들은 몇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권법의 지식과 서사
를 통해 그들의 과거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심의권/형의권 역사를 기록
하는 일에는 산시성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청나라 호위 사부의 현
재 계승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이 글에서 제시된 현장조사 자료는 2017년 3월에서 2018월 6월까지 
산시성 중부에 위치한 치셴, 타이구, 위츠, 핑야오 그리고 타이위안에서 
수집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예 지식과 관련해 호위 직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해당 권법은 문파에 입단하고 이
를 수락하는 배사의식 拜 式, 전투 기술(맨손, 막대, 검, 군도, 창)의 도제식 
류푸중(좌)과 왕젠주(우) ©궈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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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를 비롯해 도교의 연금술에 해당하는 내단 丹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치셴의 샤오한 小  마을을 방문했다. 계단식 경작지와 옥수수 
밭이 펼쳐진 한가운데에 자리한 샤오한 마을은 노란 점토와 황토로 색
을 낸 벽돌 벽이 격자를 이룬 십여 개의 골목을 채우고 있다. 마을의 서
쪽 끝에 다이롱방 戴隆邦(1713~1803)이 살았던 고택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다이롱방은 명나라(1368~1644)를 섬겼던 반청 문관 집안의 후손이었
다. 그는 대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상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전투 실
력으로 명성이 높았다(Chircop-Reyes, 2018). 설화는 그를 지역의 영웅으
로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후손들은 물론 문파의 후계자와 그들의 제자
들은 여전히 제례를 지내며 그를 숭배하고 있다. 그의 저택은 네모난 안
뜰이 있는 오래된 집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고 방문했을 당시에는 대상 
이동에 사용되었던 여러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외발수레와 은괴를 
운반하던 궤짝 등 많은 유물을 핑야오의 호위 무사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다이 가문은 산시성에서 흔히 다가권 戴家拳으로 널리 알려진 심의권을 
전승했다. 그들은 현지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고, 가문의 지
식은 집안의 담장을 넘지 않았으며,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
었다. 이러한 전승 방식은 19세기 후반까지 고수되었다. 다이롱방은 그
의 아들 다이얼루 戴二 (1778~1873)와 그의 뛰어난 조카들에게만 지식을 
전수했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그의 조카들은 허베이성 출신의 무예
가 리뤄넝 李洛能(1808~1890)에게 이례적으로 전수해주었고 그가 다이 가
문이 아닌 외부 출신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이처럼 혈연에서 벗어난 
다이 가문의 지식 전수는 아주 유사하지만 새로운 권법 형의권의 창시
로 이어졌다. 권법의 명칭은 마음을 뜻하는 심 心이 형태를 뜻하는 형 形으
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이름과 유사하다. 심의권에서 형
의권으로의 명칭 변경에는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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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첫 번째 방계 문파가 다이 가문
의 전승 방식과 관련한 특수성을 지켜가
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뒤 두 번째 문파
는 허베이성에서 크게 발전했다. 심의권
과 형의권은 중국 무예 분류에서 통상 
내가권 家拳의 삼대 주류 권법 가운데 하
나로 인정받는다.
다이 가문은 마침내 보수적인 전승 방
식을 개선했다. 다이 가문 무예의 두 번
째 문파는 4대에 해당하는 다이쿠이 戴
奎(1874~1951)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다
이룽방의 6대손에 해당하는 다이 가문
의 후계자 다이촨청 戴 曾은 선조들의 무
예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이 가
문은 더는 무예를 수련하지도 전승하지
도 않는다. “무예는 과거에는 가문의 전
통이었지만 오늘날 다이 가문은 무예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지
역에서 심의권은 주로 왕씨 가문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다이촨청, 
2017년 3월 인터뷰). 오늘날 왕시청 王喜成은 다이 가문의 분파로 7대손에 
해당한다. 그는 다이쿠이의 제자였던 왕잉하이王映海(1926~2012)의 손자
로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소개하며 다이 가문의 ‘수립 이념에 충실한’ 
전승을 이어가는 한 고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산시성 중심에 위치한 진중시에서 오늘날 형의권은 리뤄넝의 제자였
던 처이자이 毅 (1833~1914) 문파의 후손들이 대표한다. 이는 부쉐콴 布
(1876~1971)에게 이어지고 현재 그의 아들인 부빈취안 布秉全이 현재 
타이구에서 이 문파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처이자이의 유산을 지켜
가고 있다. 타이구에서 두 번째로 큰 문파는 송톄링 宋 麟(1885~1978)의 
오늘날 형의권을 수련하고 있는 왕젠주 ©왕톈이(王天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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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인 송광화 宋光 의 형의권이다. 송씨 문파는 1950년대 이후 끊어지
지 않고 이어졌으며 후손들은 여전히 타이구의 본가에서 살고 있다. 그
러나 송씨 가문는 호위 직업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짧고 약했으며, 이
들은 일찍부터 시계 제조업에 종사했다. 
위츠에는 왕젠주 王建筑가 리뤄넝 문파에서 당대의 형의권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왕젠주가 중요한 정보 제공자 중 하나였다. 고대 무
예 서적의 수집가이자 지역 전통무예의 아마추어 역사가이며, 무엇보
다 왕지우 王 武(1892~1992)의 후손이다. 왕지우는 과거 허베이성 스자좡
에서 운영하던 운송회사 런이 仁 에서 호위 사부였다. 마지막으로, 핑야
오에서 장위런 育人과 그의 제자들의 형의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위
런은 호위 사부 차오티위안 曹 元(1888~1977)으로부터 직접 전승을 받은 
제자이자 핑야오 출신 왕씨 가문의 직계 후계자(4대)이다. 왕씨 가문은 
1대 왕정칭 王正 (1801~77), 2대 왕수마오 茂(1852~1937), 3대 왕이 王芸로 
군도와 검으로 수련하는 왕젠민(좌)과 왕젠주(우) ©왕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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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산시성의 문파들은 자신들의 시조
가 같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사부 
지지커 姬 可(1602~83)로, 만주 침략 당
시 저항한 것으로 유명한 장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규칙과 원칙에 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일례로, 현재 문파 대
표들이 전수 시 고수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된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문
파에 입단하는 배사의식 拜 式, 사제 
관계에서 유교 원칙의 엄격한 존중, 
무예에 적용하는 고대 우주론적 사
상의 분파에서 생겨난 생리학적 개념
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보 제
공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려준 바
와 같이 전통에 대한 존중이 ‘무예가 
현대에 맞도록 발전하고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따라 적응한다’는 생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권, 형의권은 공동체 집단에 의해 계속 향유되고 전승되는 살
아 있는 유산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중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실
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이 권법이 중국 무형유산목록에 798번째 
전통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지방 당국의 관심사였다. 이러한 정보를 
2017년 겨울 타이위안에 위치한 산시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山西非物 文化
保 中心에서 접했다. 
창술을 수련하는 왕젠주 ©왕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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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막대가 대상에게는 방어용 무기로, 무예에서는 검술로 
발전하다 
연구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상인 문화와 관련된 무예 전통으로 편
간 鞭杆 기술이 있는데 이는 타편간 鞭 즉 낙타와 노새를 다룰 때 쓰는 
채찍 막대를 말한다. 편간 기술은 산시 지방의 심의권/형의권 기술은 물
론 팔괘장 八卦掌, 태극권 太 拳 등 다른 
지역의 무예나 심지어 소림 무예 전
통과 관련된 권법으로도 구성된다. 
2017년 2월 타이위안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마오밍춘 毛明春이 편간 기술을 
전승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산둥성 우청 지구 출신의 천성
푸 盛甫(1902~1996)의 직계 제자다. 
천성푸는 산시성 출신의 장한즈 含
之로부터 편간 기술을 익혔다. 마오밍
춘은 또한 산시대학의 스포츠체육
문화연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
며 앞서 살펴보았던 타이구 송씨 가
문의 형의권을 잇는 5대손이다. 그는 
2대 송후천 宋虎臣(1881~1947), 타이구 
마을 출신의 3대 동슈성 董秀升(1882~?), 위츠 출신의 4대 리구이창 李桂昌
(1913~2000)으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편간은 원래 쇠고기 힘줄을 꼬아 만든 약 100센티미터 길이의 채찍으
로 밀도가 높지만 유연하다. 오늘날 편간 훈련에서 수련자들은 전통적인 
채찍의 절반 길이에 해당하는 나무 막대를 사용한다. 그래서 다퉁시의 
궈구이즈 郭 志에 의한 전승에서는 방어적 사용을 강조하며, 그 기술적 
삼체세(三体 )라는 기립 자세의 시범을 보이는 왕젠주 ©왕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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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의권의 창시자 왕샤자이 王 (1885/86~1963)와 그를 계승한 사부 
야오쭝쉰 姚宗 (1885~1917)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편간은 과거 대
상을 이끄는 대장들이 사용하던 채찍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막대처
럼 다룰 수 있을 만큼 두꺼워야 했다. 청나라 초기에 편간은 대상이 무역
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낙타와 노새 등 동물을 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
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구전에 따르면 산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휴대하는 실용적인 무기로 점차 사용되었다고 한다. 호위 무사를 고용
2017년 겨울 마오밍춘 교수가 실시한 산시성 타이위안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
표 1_현대 산시성 막대 수련법의 발전
지역(시, 지구) 막대를 사용하는 산시 무예의 명칭 
판스(繁峙), 신저우(忻州)
팔선편(八仙鞭, 여덟 선녀의 막대)
삼시이수당낭편(三十二手螳螂鞭, 사마귀의 32개 손 막대)
매화십자편(梅花十字鞭, 매화의 열 글자 막대) 
린추( 邱), 다퉁 삼재편(三才鞭, 하늘과 땅, 인간의 삼위 막대)
다이(代), 신저우 십이수편(十二手鞭, 12개 손 막대)
잉( ), 숴저우 십오수편(十五手鞭, 15개 손 막대)
화이런( 仁), 숴저우 이십사편(二十四鞭, 24개 손 막대)
딩샹(定襄), 신저우
척팔편(尺八鞭, 8척 길이의 막대)
삼십육편(三十六鞭, 36개 막대)
타이위안(太原)
타나편( 鞭, 낙타와 노새를 위한 막대)
십삼편(十三鞭, 13개의 막대)
무화편(舞花鞭, 춤 동작 막대)
위츠( 次), 진중 반용편( 鞭, 용 막대)
서우양( ), 진중 육십삼편(六十三鞭, 63개 막대)
핑야오(平 ) 팔합편(八合鞭, 여덟 조합의 막대)
링스( 石), 진중 란마궐육쟁( , 여섯 배로 날뛰는 반항하는 말)
훙둥(洪洞), 린펀 자모순수편(子母 手鞭, 어머니–아들 막대)
윈청( 城) 유사편( 鞭, 뒤엉킨 명주실의 막대) 
친(沁), 창즈
제미편( 眉鞭, 배우자 사이의 존중을 위한 막대)
구연환편(九 鞭, 아홉 가지 순서의 막대 권법)
타나편( 鞭, 낙타와 노새를 위한 막대)
칠성편(七星鞭, 일곱 개의 별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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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던 상인들은 현실적으로 검이나 창 등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
닐 수 없는데 무기는 무겁고 의심과 도발을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과 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데 일반적
으로 상인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편간은 전문적으로 배
우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역 무예가들에 의해 장비로 포함되자 편간은 성문화된 공격과 방
어 동작으로 다듬어지는 표준화 과정을 거쳤고, 수많은 산시성 부락
과 마을, 도시의 호위 집단으로 널리 전파되는 물건이 되었다. 대상에서 
방어용 무기로 취급하고 사용함에 따라 기술적 진전은 산시 무예의 검
술 종목, 산시권계 山西拳械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마오밍춘 교수는 산시성
의 편간 전승에 대한 여러 분파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표 1, 또는 Liu & 
Qiao, 2014). 
전통무예의 동시대성을 보여주다
산시성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무예 기술의 현지 전승이 갖는 동시대성은 
살아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좋은 사례가 된다. 다시 말해, 사
회적 변혁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유산이 만들어낸 문화
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산시성의 사부들은 권법 기술
의 적극적인 확산과 미디어 노출을 통해 과거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며 권법의 형식은 현대적인 맥락에 따라 계속해서 개선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심의권/형의권 및 관련 수련법의 지역 확산
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기록지적 근원 데이터
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간략한 연구는 지식 전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점에서 중국에서 문화유산 인식의 발생으로 인한 효과를 다루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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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전통을 전승하는 수련 집단은 물론 그들 개개인이 과거로의 소
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파의 사회 조직과 
수련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문화유산 이
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는 것이 그런 
측면 중 하나다. 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주제이거나 앞으로 주제가 될 가
능성이 높은 유산으로 종교, 공예, 의학, 예술(연극, 노래, 춤, 그림), 경전, 
무예 등 다양한 문화 종목이 있다. 특히 중국적 맥락에서 유산을 연구
할 때 사부와 고대 관습을 이어가는 새로운 세대인 제자를 별개로 생각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은 실제로 중국의 현재 사회적 다양성을 (재)정
의하고, ‘사도 徒’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전승 규칙의 내재된 속성으
로 인해 관찰하기 어려운, 지금도 진행 중인 조용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한 고대 지식이 오늘날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해당 관습의 전승이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되었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습
으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들을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집단에 미치는 사
회적 통합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과거에 대한 감각’이 현대적인 유산 개념보
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Wu, 2010), 과거를 한층 더 깊게 이
해하고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승자
와 그들의 역사와의 관계를 반추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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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레슬링, 인간이 자연과 벌인 육체적인 분투를 표현하다
레슬링은 힘, 지구력, 인내심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벌이는 격렬한 시합
이다. 힘과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신체 조절력이 필요하다. 
레슬링은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이 자연과 벌인 육체적인 분투의 과정을 
연상시킨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보완의 결과처럼 레슬링은 오랫동
안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경쟁, 우열 싸움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레슬링은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의 하나이
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레슬링을 바탕으로 풍부한 전통과 의식, 관습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레슬링은 어떤 면에서 인
류의 문화적 축적, 세대간에 전승되는 지식, 관습 및 의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맥락에서 지역, 국가 및 지
방에서 형성된 레슬링의 형태가 있다고 상정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
점과 이 글의 초점에 비추어보면 전통 오일 레슬링은 다양한 문화적 특
성을 지닌 살아 있는 유산을 구현하고 있다. 
터키와 레슬링
전통 오일 레슬링은 페흘리반 pehlivan이라고 부르는 선수들이 들판에서 
벌이는 시합이다. 페흘리반은 몸에 올리브기름을 바르고, 수작업으로 
만든 무릎길이의 딱 붙는 가죽 바지를 입는데 이 바지를 크스페트 kıs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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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른다. 터키인과 레슬링 간의 관계의 뿌리는 아나톨리아와 터키 
공화국 훨씬 전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 부족의 삶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이러한 내용이 터키의 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이 된 『데데 코르쿠
트의 서 Book of Dede Korkut』에 서술되어 있다. 이 책에는 레슬링이 여자들
도 즐긴 경기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성은 레슬링 한판을 벌
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남자한테만 결혼을 승낙했다. 레슬링과 터키 문
화에서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책을 터키인들의 사회·문화
적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아제르바
이잔과 카자흐스탄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한 ‘데데 
코르쿠드 Dede Qorqud(아제르바이잔), 코르킷 아타 Korkyt Ata(카자흐스탄), 데
데 코르쿠트 Dede Korkut(터키)의 유산, 서사 문화, 민담, 음악’을 형성한 영
감의 주요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나톨리아의 셀주크왕조는 레슬
링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레슬링에 기도 같은 이슬람교적 요
소들을 도입하는 등 아나톨리아 지역의 스포츠를 확대하고 발전시키
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오스만제국은 셀주크왕조로부터 그
러한 유산을 이어받았다. 오스만제국 시대 정복자 메흐메트 Mehmet the 
Conqueror, 셀림 1세 Selim I와 같은 통치자는 실력 좋은 레슬링 선수였으며 
정복자 메흐메트는 이스탄불에 수백 명의 레슬링 선수들을 위한 훈련
용 대형 건물을 지었다. 또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왕의 입회
하에 ‘복지 레슬링 경기 Welfare Wrestling Match’가 치러졌다. 오스만제국에
서 레슬링이 차지하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축제의 전설, 40(크르크)명의 병사와 샘(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가장 인기가 많긴 하지만 전통 터키 레슬링의 유일한 종
목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힐 필요가 있겠다. 에디르네에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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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크프나르 Kırkpınar 전통 오일 레슬링의 시초는 14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 땅에서 루멜리아 원정길에 오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서로 기록된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연도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의 역사에 관한 몇몇 자료에서
는 오스만제국이 에디르네를 점령한 시기와 겹치는 1361년을 통상적
인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 경기의 시작점이라는 데 동의한다
(Delibalta, 2002). 하지만 연도와 장소를 특정하는 데는 신중한 편이 나
을 것이다.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 축제의 본고장은 그리스와 국경을 맞
댄 터키 북서쪽의 도시 에디르네이다. 자체적인 오일 레슬링 축제가 열리
는 터키의 다른 도시도 존재하지만 크르크프나르가 동종 레슬링의 핵
심이자 상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전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할릴 이날즈
크 Halil İnalcık를 비롯한 역사가들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아나이 첼
리크 Doğanay Çelik가 편집한 책 『페흘리반 Pehlivan』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레슬링 선수의 인사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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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년 오스만제국이 루멜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 원정 중, 여러 군
단이 지금의 그리스 국경 내의 사모나 Samona 지역에 잠시 머물렀다. 군
단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40명의 체력 좋은 선수들을 뽑아 레슬링 경기
를 하게 했다. 군사 원정의 성공을 축하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
련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두 선수가 남
았는데 어느 쪽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한 채 둘 다 
탈진해 사망하고 말았다. 두 선수는 사망한 자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묻혔는데 세월이 흘러 친구들이 찾아가 보니 묘지가 있는 자리에 샘(프
나르 pinar)가 생겨 물이 묘지를 넘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그 이후 두 선
수와 그날 함께 시합한 모든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크르크프
나르’라 부르기 시작했다(‘크르크Kirk’는 경기에 참가한 레슬링 선수 총 숫자인 
‘40’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전설은 ‘레슬링 선수’를 상징하는 문화
적 정체성의 바탕이 되어줌으로써 이들의 전투 정신을 고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전통 오일 레슬링과 봄 축제인 흐드렐레즈 Hıdrellez의 관계
승리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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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흐드렐레즈는 2017년 터키와 북마
케도니아에 의해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축제이다. 상기한 전설에
서 언급된 레슬링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만제국의 통치자 무라드 
1세 Murad I가 1361년 5월 6일에 레슬링 경기를 열도록 했는데 그 날짜가 
흐드렐레즈 날과 일치했다. 이는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탄생
이나 결혼 등 통과의례 행사나 네브루즈 Nevruz나 흐드렐레즈 같은 계절 
축제에서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놀이가 레슬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흐드렐레즈 행사에서 오일 레슬링 경기가 없어졌지만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두 유산이 한때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음
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두 유산이 축제 시기 면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점은 문화적 관습의 역동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일
어나는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일 레
슬링 축제가 전쟁(제1차 세계대전, 발칸전쟁 등) 때문에 중단된 적도 있다는 
점을 밝혀둘 필요도 있겠다. 또한 전쟁과 국경 변경 같은 정치적 변화들
로 경기 장소가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나 1923년 터키공화국 수립 이래
로는 에디르네의 사라이치가 축제 장소로 자리 잡았다.
크르크프나르를 풍부하게 하는 의식, 물품, 장인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에는 가치와 의미 면에서 축제를 풍부
하게 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 페쉬레브 Peshrev(경기 시작 전 선수
들의 사기를 높이고 관중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일종의 준비 운동), 정해진 순서
에 따라 선수들의 몸에 기름칠하기, 살라바트 salavat(카즈그르 cazgır라 불리
는 전통적인 진행자가 낭송하는 운문과 기도문), 의식 행진, 크르크프나르 찬
가 합창, 레슬링 선수들의 묘지 방문 등을 포함한 모든 의식은 구전 연행
과 신체적 표현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
다.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비
단 의식만은 아니다.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들도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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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벨트(크르크프나르 경기에서 3회 연속 우승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 바
닥이 붉은 초(축제에 초대한다는 상징) 등이 있다. 더불어 선수들이 입는 
기본 복장인 가죽 바지 크스페트도 전통 오일 레슬링에서 보여지는 무
형유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크스페트는 선수 개개인의 체구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는데 크스페트의 밀착성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크스페트 제작 장인인 이르판 샤힌 İrfan Şahin은 2012년 터키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관련된 모든 요소
를 포함하여 전통을 수호하려는 터키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마지
막으로 덧붙여 언급할 물품은 크스페트를 비롯한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손잡이 달린 바구니인 젬빌 zembil이다. 젬빌은 갈대, 끈, 
가느다란 나뭇가지 등으로 만드는데 이처럼 자연 친화적 재료로 만든다
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2
번 항목과도 맥을 같이 한다.
레슬링 축제의 주체들: 페흘리반, 아아, 카즈그르, 야즈 …
물론 레슬링 선수가 주축이 되는 축제의 행위 주체들에 대한 언급도 필
요하다. 전통적으로 레슬링 선수를 일컫는 페흘리반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 원래 페흘리반이 
되는 과정은 구전으로 진행되는 교육, 전통과 관습, 관찰 등에 기반을 
둔 도제식 훈련 체계로 이행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양한 신체적 능
력과 배경을 지닌 모든 연령대의 레슬링 선수들을 통상적으로 페흘리
반으로 부른다. 이런 점을 전통의 변화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페
흘리반이라는 단어가 용맹하고 체격이 좋으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
늘날의 페흘리반은 그러한 의미 확장의 예로 해석할 수 있겠다. 크르크
프나르 아아 ağa(축제의 주요 후원자이자 상징적인 리더), 진행자인 카즈그르, 
퉁소처럼 생긴 관악기인 숌 shawm과 북 연주자, 야즈 yağcı(레슬링 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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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사람) 등도 전통 오일 레슬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쾨세 Köse의 논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오일은 레슬링 선
수들이 신체적·정신적 힘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중시하게 하고 경기
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주므로 오일 레슬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진행자인 카즈그르(즉흥적인 운문과 기도문 낭송)와 크스
페트 제작 장인은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이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을 여타의 레슬링 축제와 차별화해
준다.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다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는 터키 문화관광부, 에디르네 지방자치
단체, 비정부기구 NGO, 트라키아대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
숌과 북 연주자들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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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으로 2010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대표목록 등재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어떤 보호 노력이 있었는지 언급하고 분
석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 단위의 여러 주체 간의 협력 
관계 형성과 이러한 협력의 효율성이 오일 레슬링 보호 정책의 가장 중
요한 측면이 된다.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운영지침 제15조와 제
109조에 근거해,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의 구성과 시행에 대한 책임 기구가 되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체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지역 정책을 개
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비정부기
구, 크르크프나르 아아, 트라키아대학교, 다수의 장인, 전직 레슬링 주요 
선수들, 터키 내 다른 지역의 스포츠회 같은 지역 주체들의 참여가 크르
크프나르 오일 레슬링과 관련된 전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레슬링 선수가 상대의 힘을 가늠해보고 있다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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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은 ‘크르크프나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을 공통의 관심사 아래 만날 수 있게 하는 지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점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갖는 결속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결속력을 통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관계
없이 문화적 정체성, 지역성, 정신 및 관련 인물들의 전설과 융합된 역사
적 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방송과 영화로, 교육으로, 디지털화로 
특히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에 대한 보호 노력은 주로 인식 제고, 교
육, 디지털화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유산 보호
를 위한 다른 방안도 있겠지만 주제의 범위와 명확성을 위해 위의 세 카
테고리를 대표적인 주제로 들 수 있다. 인지도가 매우 높은 행사인 만
큼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에는 수천 명의 선수와 관중들이 몰
린다. 그뿐만 아니라 터키 공영·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해당 축제의 
야즈가 레슬링 선수에게 기름을 바르고 있다 ©에
디르네 지방자치단체
대결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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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과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한다. 청소년체육부와 터키
레슬링연맹은 정기적인 경기와 훈련 과정을 조직함으로써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의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과 더 넓게는 오일 레슬
링의 가시성을 직간접적으로 향상한다. 또한 터키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협회와 문화관광부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에 관한 다큐멘
터리 영화를 촬영하거나 지원하며 레슬링 선수들의 성공담에 중점을 
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트라키아대학교 체육교육학부가 지원한 
심포지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도 전통 오일 레슬링이었다. 이 학부는 터
키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여 스포츠 과학에 관한 발칸국제심포지엄 등
을 조직했으며 특히 2013년 심포지엄을 비롯해 여러 행사에서 오일 레
슬링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이런 심포지엄들이 오일 레슬링 전통의 
응용과 학문적 연구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에디르네 지방
자치단체는 1999년과 2011년, 2회의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오일 레
슬링의 전통과 축제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요컨대 오일 레슬
링 전통에 관한 인식 제고 목적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미디어의 역할이 돋보였다.
전통 오일 레슬링의 경우, 교육은 보호 작업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차원
을 담당한다. 트라키아대학 내의 크르크프나르 가치연구응용센터는 관
련 학술지 출간과 응용 연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까지 관련 주제에 대해 석사 학위 논문 6편과 박사 학위 논문 2편이 준비
되었다. 그 가운데 두 편은 오일 레슬링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 다룬다. 이
러한 연구 논문은 터키의 전통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장려하는 데 큰 역
할을 한다. 또한 터키레슬링연맹의 지휘하에 운영되는 선수 훈련 센터는 
전국에 총 27개 장소에서 매년 약 400명의 학생들을 맞이하여 전통의 
전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레슬링 선수들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스포츠회 역시 차세대 레슬링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오일 레슬링 선수들이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144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 참여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요 레
슬링 선수들의 상당수가 스포츠회 출신들이다. 이러한 스포츠회 중 일
부는 현재 재정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정책이 오일 레슬링 전
통의 전승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오일 
레슬링 전통의 전승은 개별적이고 비제도적인 스승과 도제 간 교육이 
아니라 대체로 스포츠 클럽에 의존한다. 과거에는 레슬링 축제의 경제적
인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늘날은 레슬링 축제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세대 간 전승 사례의 부족이 축제와 전통의 유지를 위태
롭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 오일 레슬링에서 디지털화는 보호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는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정보기록센터를 설립하고 도서관, 자료실, 지역 신문 등에 있는 모든 문
서, 구술 및 시청각 자료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했다. 4만 3,000개의 
전자 자료와 450명의 장인, 레슬링 선수들, 상징적 리더(아아)와의 인터
뷰가 공개 자료 형태로 총 6개 언어로 준비되었다. 이런 자료는 최근 유
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노력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
는 데 일조하고 있다.
크스페트 유산의 전승
결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오일 레슬링 전통을 크스페트 제작 장인인 이르
판 샤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터키 오일 레슬링 분야
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인 샤힌은 2012년 터키 문화관광부로부
터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65년의 경력을 지닌 그는 다수의 주요 레
슬링 선수들과 그들의 손자 세대까지 3세대에 이르는 레슬링 선수들을 
위해 크스페트를 제작했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의 경험과 고찰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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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통의 변화상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샤힌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죽을 손바느질해 크스페트를 만들었지만 제
작 과정의 기계화에 따라 제작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한다. 기계를 사용
하면 크스페트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장인의 창의성이 위축되
고 수공으로 만들 때 나타나는 차별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과거
에 비해 더 복잡해진 레슬링 기술과 경기규칙 등이 크스페트 제작에 미
치는 영향도 전통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샤힌은 1960년대 
말에 생긴 오일 레슬링의 새로운 요건에 맞추어 작업을 변화시켜야 했
다. 시합 규칙 수의 증가와 시합 시간의 단축, 레슬링 기술의 정교화 등
의 변화에 따라 크스페트의 무게를 12kg에서 2kg로 줄였다. 또한 1970
년대에 350명이었던 오일 레슬링 축제 참가자 수가 오늘날 2,300명으로 
증가한 수적인 변화도 크스페트 제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했던 또 다른 
요인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의 새로
운 규칙과 정교한 기술 같은 요소들이 크스페트 장인을 포함한 전통의 
주체와 작품을 새로운 추세에 맞게 변화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역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전통 보유자의 능력과 동력을 보여
주는 좋은 예로 간주할 수 있다. 
전승의 측면에서 새로운 도제의 훈련에 대한 샤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는 주목할 만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크스페트 장인(총 4~5명만 현존)은 도제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년간 오일 레슬링 축제가 열리지 않고 더 많은 
혹은 새로운 도제에 대한 수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
려해 샤힌은 “현재 크스페트 장인의 수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
분하고 새로운 도제를 양성한다고 해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라
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특정한 조건에서는 어떤 기술의 전승이 
항상 이익이 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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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동체, 대학이 하나 되어 전통을 강화하다
결론적으로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동체 
및 대학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며 특히 2010년 유
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이후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은 보호 활동
의 주요 주체(지방자치단체, 공동체 및 대학)가 무형유산 관리의 상향식 접
근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오일 레슬링 종목의 중요한 측
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 강조할 점은 크르크프나르 오
일 레슬링이 다양한 공동체를 공유된 맥락 아래 모이게끔 하는, 터키 전
역의 많은 지역 주체들의 공통된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더불어 지역적인 보호 활동과 국가적 정책의 조화는 오일 레슬링
의 정신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또 하나의 양상이다. 이러한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오랫동안 사람들
을 융합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왔으며 이들에게 의식, 실연, 장
소, 물품 및 구술 전통으로 빚어진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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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의 춤과 경기로 위장한 카포에이라
카포에이라 capoeira 호다 roda는 브라질의 무예로 세대 간에 전승된 근본
적 가치와 특징을 인정받아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에 등재되었다. 호다는 카포에이리스타, 뮤지션, 관객이 만드는 원형으
로 그 중앙에서 카포에이라 경기가 벌어진다.
이처럼 카포에이라가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때 브라질 지배계층이 100년 넘게 법으로 금지했던 무예이기 때문이
다. 카포에이라는 1930년까지 수련이 금지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식민지 
노예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습과 연관되어 과격하고 체제 전복적으로 여
겨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라질의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카포에이라가 
출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포에이라는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시기에 출현했는데 
당시 포르투갈은 3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500만여 명의 노예를 데려
왔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브라질만큼 아프리카 노예가 많이 유입된 국
가가 없었기에, 현재 브라질은 세계에서 흑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
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40만 명의 노예를 데려왔다
(Toplin, 1981). 노예 노동력은 300년 동안 브라질 전역에서 사탕수수와 
커피 농장, 건설 현장,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 등 온갖 채굴 작업에 활용
되었으며, 여기서 발생한 부는 포르투갈과 관련 국가로 직접 유입되었
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노예가 현지 인구의 75%까지 차지하는 지역도 
있었다(Marquese, 2006). 노예제도는 사실 극단적인 폭력의 과정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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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주인은 모든 무예의 수련이나 훈련을 금지했다. 노동으로 인한 스
트레스 완화와 신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 노예들의 아프리카 문화에서 유
래한 춤과 일부 표현만을 허용했다. 19세기 이전에 카포에이라가 존재
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는데, 당시 카포에이라가 인정을 받지 못했기
에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에 상당히 부합하는 카포에이라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 전통으로 내려온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들은 춤의 리듬과 동작을 일종의 투쟁으로 각색해서 사용했다. 그 결과 
춤이나 경기로 위장한 무예, 카포에이라가 탄생했다. 카포에이라는 시
대를 불문하고 문화적, 신체적 저항의 중요 도구이다. 노예제도에 대한 
공격적, 명시적 형태의 반대와 달리 카포에이라는 문화적 표현으로 구
성된 조심스러운 저항의 관습으로 발달했다. 카포에이라에는 악기, 노
래, 춤, 기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예들이 참여한 것은 자유를 
카포에이라 호다 ©은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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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투쟁을 위한 강도 높은 신체적, 전술적 훈련이었다. 어렵게 농장을 
탈출한 노예들은 숲에서 킬롬보 quilombo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킬롬
보는 지금도 노예의 문화와 전통을 파악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따라서 카포에이라는 단순히 재미있는 경기나 춤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격투 기술이다. 이 주요한 특징 때문에 카포에이라를 무예로 본다
(Martinková & Parry, 2016). 카포에이라는 자기방어, 결투, 육체적 싸움, 
놀이 싸움 등 의도적이고 생생한 삶의 경험이 공존하는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독특한 무예이다(Barreira, 2017). 
카포에이라는 과거의 소외된 위치와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 세
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브라질 흑인 문화 표현 방법
의 하나로 브라질에 약 600만여 명의 카포에이라 수련가가 있고(Rocha 
외, 2015) 카포에이라가 전파된 국가만 해도 70개국이 넘는다. 이렇게 특
카포에이라 수련 ©은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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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상황에서 태어난 카포에이라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적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 카포에이라는 어떻게 무형유산으로서 상호 이해 및 평화·
화해의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단결시킬까?
이 장의 목적은 무형유산과 매우 심도있게 교감하는 카포에이라를 상
세히 탐구하는 것이다. 카포에이라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의 스포츠이자 
경기이다(Saura & Zimmermann, 2015). 이러한 의미에서 카포에이라는 
근본적으로 전통무예와 교감을 한다. 카포에이라는 놀이, 전투, 경기, 
스포츠, 무예, 춤, 의례, 음악 공연, 연극, 드라마, 철학, 삶이다. 사실 이 
모두가 합쳐진 게 카포에이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기도 하다
(Merrell, 2003). 
무형유산 카포에이라 호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무형유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된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가리킨다.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전통
적, 동시대적이고 살아 있는 표현을 드러낸다. 이 표현은 포용적이고 대
표적이며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양한 공동체의 무형유산에 대
한 이해는 문화 간 대화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상호 존
중을 장려한다”(UNESCO, 2020). 따라서 무형유산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장에서는 체육교육과 스포츠에 관한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카포
에이라 수련의 필수 요소를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의는 무형유산
이 상호 이해 및 평화·화해의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방
법에 관한 연구를 뒷받침한다. 현지 조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소재한 
두 곳의 카포에이라 집단에서 제공했다. 은징가 카포에이라 앙골라 그
룹 Nzinga Capoeira Angola Group과 앙골레이루 싱 시뉴 센터 Angoleiro Sim Sinh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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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이다. 현상학적 접근에서 카포에이라 호다 동작의 움직임을 관찰
하여 이를 통해 전통, 돌봄,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유를 향한 투쟁
일주일에 최대 3회 훈련과 모임을 하는 카포에이라 수련에서 가장 상징
적인 순간은 호다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호다는 개방되고 공개적인 장소
에서 열린다. 악기를 든 연주가들이 원형을 만든다. 카포에이라 사범은 
경기와 연주단을 지휘하고 의례를 주관한다. 카포에이라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시작한다. 1.5미터 정도 길이의 활대에 한 개의 현이 달린 타악기 
베림바우는 애처롭고 나른한 멜로디를 느릿느릿 들려준다. 선수 두 명
은 연주자들 앞에 엎드려 있다. 시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의 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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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중이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시합은 느린 리듬 속에
서 시작한다. 서로를 만지지 않고 지속적인 동작을 통해 서로를 제압하
려는 방식은 아름답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우아해서 마치 싸우는 흉내
를 내는 것 같다. 곧 베림바우의 소리가 달라지고 박자가 빨라진다. 선수
는 매혹적인 곡예 동작과 함께 움직임이 빨라진다. 경기는 공격적이고 
조마조마하다. 장난스럽게 격투가 되었다가 다시 경기가 되기를 반복한
다. 카포에이라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합 중간에 상황을 이해하는 게 쉽
지 않다. 선수들은 거의 서로 만지지 않는다. 동시에 발차기와 그 효과는 
음악의 리듬 속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동작이다.
카포에이라는 실제로 폭력을 기피하는 무예 중 하나이다(Channon & 
Matthews, 2018). 허상과 동작이 뒤엉킨 폭력을 의미하는 공동체적 관습
으로서 카포에이라는 그러한 폭력에 반대하며 성장했다. 호다는 신체
의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경기의 참가자는 착지했을 때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 동작을 피한다. 또한 경기에 따라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기술
을 시연하는 공간이다. 힘이 넘치는 멋진 동작은 투쟁의 미학에 경의를 
베림바우 연주자들 ©은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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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몸짓이다. 폭력의 한계는 모든 무예의 실존주의적 긴장을 암시한
다(Barreira, 2017). 하지만 경쟁과 자만이 때때로 이 거친 경기에 출현해
서 카포에이라의 파괴적 행위를 촉발하더라도(Melo & Barreira, 2015), 폭
력이나 실제 투쟁은 되도록 피하며, 노예제도나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카포에이라에서 바닥은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기준점이다. 바닥을 두 
손으로 단단히 짚고 두 발은 공중을 향한다. 즉, 선수는 발을 손처럼 사
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포에이라의 신체적 움직임에서는 세계가 역
전된다. 일반적으로 형성된 관점과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세계가 뒤집
히는 것이다(Reis, 2000). 두 팔이 마치 다리인 것처럼 몸 전체를 들어 올
린다. 다리는 공중에서 돌고, 발은 손처럼 서로를 향해 전진한다. 선수
는 공중제비를 돈다. 눈속임이며 재미있고 즐겁다. 다음 동작에서 상대
를 속이기 위해서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고 눈은 반대쪽으로 슬금슬
금 움직인다. 동료애를 보여주는 신체 동작도 있다. 대칭적이고 정확하
다. 경기의 미학을 위해서 동료애가 필요하다. 카포에이라의 호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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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례화된 휴식, 호흡, 복귀가 있다. 선수의 상태는 안 좋아지고, 
더 영리하고, 더 빨라지기에 복귀는 점점 힘들어진다. 선수는 땅에서 날
아올라, 돌고, 점프하고, 위협한다. 바람이 분다. 자유가 생겨난다.
카포에이라의 호다는 단순하고 기초적인 구성 요소가 질서 정연하
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누구나 좋아한다. 역사상 노예가 카포에이라를 
사용하여 불평등에 저항하는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다면, 그 승
리는 노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의식과 자부심으로 실존적, 사회적으
로 확장된다. 존엄은 바로 이 문화가 “무예에 새겨진 정의감이 투쟁할 만
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에서 형성된다(Barreira, 
2018). 투쟁은 예술적·공동체적 경험에서 신체를 통해, 우리 모두를 관
통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차이는 함께 해결되고, 편견, 
억압, 잔인성, 악뿐만 아니라, 우아함, 용기, 명예까지 최근 과거의 기억
은 해소된다. 카포에이라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문화와 교
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에서 찾게 될지도 모른다. 신체를 
통한 깨달음. 이 대화는 말이 없어도 통한다.
자유, 존엄, 자율성은 모두에게 소중하기에 카포에이라 호다에서 과
거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받고, 인류는 새로워진다.
돌봄이 살아 있는 곳
전통 카포에이라 뿌리에서 앙골라와 헤지오나우, 이 두 가지 현대 방식
의 카포에이라가 발달했다. 그 계기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순
간이었다. 격투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다른 현대 무예
와 마찬가지로 카포에이라도 제도화되면서 카포에이라가 수단이나 도
구보다는, 그 자체가 목표로서 구성적 경험에 가까워졌다. 두 방식의 특
징은 모두 오래된 것으로, 이는 브라질 흑인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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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앙골라 카포에이라의 동작은 바닥을 많이 이용하고 
바닥에 더 붙어서 하며, 헤지오나우 카포에이라는 공중 동작과 곡예적 
요소가 많다.
전통 개념이 반복적으로 ‘보존’과 ‘과거’와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카포에이라의 회전 동작은 이 유산이 고정되거나 화석화
되어 ‘보존’되는 게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카포에이라는 부동의 개념과 
상반되며, 주요 구조를 유지한 채, 재창조, 재상징, 변형으로 역동성이 
넘치는 활동적인 세계이다. 아마도 이렇게 카포에이라가 ‘구원’되었을 
것이다. 카포에이라는 신체를 통해 우리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까
지 존속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포에이라 역시 우리를 구원한다(Saura 
& Zimmermann, 2015). 이는 무예 본연에 대한 경험, 문화, 은유와 관련해
서 직접적인 울림이 있다.
카포에이라 호다의 어린이 ©은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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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에이라가 연행되면 성별, 연령, 사회적 장벽은 사라진다. 카포에
이라의 가장 기본 동작인 징가는 신체의 특정 동작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동작으로 실질적인 반발 행위이다(Araújo, 2004). 
또한 카포에이라는 대중의 공간을 공연 장소로 선택한다. 카포에이라는 
거리와 광장에서 호다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저항적 성격 때문에 
카포에이라는 소박함과 애정을 기반으로 발달한다. 다른 무예와 마찬가
지로 카포에이라 집단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이다.
그 예로 노인을 향한 근본적인 존경을 들 수 있다. 무예는 보통 의례, 
몸짓, 노래, 음악을 통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며 구전 전통 속 가
치를 고양한다. 노인, 주로 카포에이라 사범에 대한 한없는 존경에서 노
인은 세대에 걸쳐 축적한 지식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추억의 보고로 간
주되며, 과거에 대한 학습을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연계시킨다. 이 경우 
청년은 연배가 높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처럼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돌봄의 개념(Held, 2006)과 공익은 널리 발달했다. 돌봄과 관련된 또 다
른 전통 행위는 카포에이라 집단에 어린이가 포함되는 방식이다. 아이들
은 성인과 떨어져 수련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어느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함께하기 ©은징가 돌봄 행위 함께 정의하기 ©은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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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능력에 따라 수련하고 참가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카포에이라 
공동체에 어린이가 있으며 공동체 전체의 보살핌을 받는다.
카포에이라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체와 감각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
어야 하는 학습 과정을 보여준다. 전통 지식을 보유한 사범에게 교육 방
법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가르치지 않아요, 함께합니다”(Saura, 
2008). 이 실존주의적 ‘함께하기’는 말이 필요 없는, 지각에 의한 전통 
지식과 교감한다. 지식 생산에 있어 최상의 감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Santos, 2019). 또한 ‘함께하기’는 건축, 교육, 공동체 필요사항 충족 등 
집단이 수행하는 여러 임무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카포에이라 집단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구성원을 위
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노인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며, 집단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량의 구매와 보
급을 위해 자원을 동원한다. 또한 이러한 돌봄 지원은 카포에이라 집단
과 교류를 하는 취약 공동체에도 제공된다. 이 모든 노력은 원격 훈련,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전체 구성원의 신체
와 정신을 돌보려는 제도의 일부이다.
학술 부문에서 돌봄 윤리에 대한 개념은 페미니즘 연구에서 가장 눈
에 띈다. 페미니즘 연구는 평등과 개인성의 원칙뿐 아니라 사람 간 상호
의존적 관계까지 고려한다(DesAutels & Waugh, 2001). 그러나 돌봄 윤리
는 여러 전통적인 표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에 토대를 제공한 
은징가 카포에이라 앙골라 그룹은 바히아연방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
인 잔자 Janja 사범이 이끌고 있다. 잔자의 카포에이라 연구와 기고문 중에
는 공동체와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는 인종차별, 성차별, 
아동 권리 등의 주제를 다루는 내용도 있다. 잔자 등 많은 사범의 헌신은 
카포에이라, 무예 등 고대 신체적 표현, 무형유산에서 돌봄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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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자연 친화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카포에이라와 같은 전통적 문화 표현은 윤리적, 미학적 영역에서 그 탁월
함을 보여준다. 현재 여러 복잡한 방식으로 높이 평가받고 장려되는 개인
주의와 능력주의와 달리 무형유산은 집단성의 원칙에 따르며 전 세대를 
단결시킨다. 무형유산은 다양성, 통합, 환경에 대한 존중을 함양한다.
‘함께하기’는 공유의 구현을 보여준다(Merleau-Ponty, 1982). 이 실체
적 관점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나타나, 우리 일
상적 관습의 새로운 의미가 발달하게 한다(Irobi, 2012). 항상 새로운 것
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 치앙 카르발류 Tião Carvalho 사범은 이렇게 말한
다. “이는 새로운 가치이지만 사실 예전부터 있었다. 일부에게만 새로운 
것이다”(Saura, 2008). 
전통 표현에서 유래한 고대의 가치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반
영한다. 따라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인간 존재 가능성의 기준에 해당
카포에이라 수련장의 어린이 ©은징가
10 _ 무예, 만남과 화해의 근본적 가치 161
하지 않는다(Lévi-Strauss, 2013). 전통 공동체 개념은 토착민, 아프리카 
후손 공동체(킬롬보), 그리고 그 밖에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 브라질의 경우 약 700여 곳의 킬롬보가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
하는 표현 수단으로 카포에이라를 정기적으로 수련한다. 거주지와의 완
전한 상호 의존성, 자세한 관찰, 비포식적 관계, 외부 요인의 개입을 막
는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거주지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
하는 수고를 언급할 가치가 있다(Brasil, 2000).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돌봄의 윤리에서 장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통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비추어 인간중심적 태도에서 자기중심적 전제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Breivik, 2019). 이는 카포에이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몸짓과 
동작에 담긴 지혜를 드러낸다.
자연 친화는 무형유산 관습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이미지 및 가치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Bachelard, 2008). 따라서 무예라는 전통 관습은 완전한 
카포에이라 동작 ©은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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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식, 기술, 가치를 보유한 비슷한 대상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카포에이라 및 다른 무형유산 표현이 어떻게 우주, 자연, 역사, 그
리고 인정과 존엄을 위한 정치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단순한 구성 요소와 인간의 복잡한 기술로 이루어진 이 관
습들은 우리에게 상호 문화적 대화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며, 이 대화는 
돌봄, 전통, 지속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단순성을 참작할 때 비로
소 가능하다.
무형유산은 인간의 만남 그 이상을 추구한다
카포에이라의 특별한 경험부터 폭넓은 범주의 무예에 이르기까지 이 연
구는 무형유산의 전통, 돌봄, 지속가능성의 근본 가치가 특별하게 공유
되는 방식을 조명하려고 했다. 사실, 상호 발생적이고 포용적인 특성 때
문에 만남, 대화, 화해를 장려하는 공통적인 방식의 기능이 존재한다.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통의 뿌리를 찾아보려 했다. 카포에이
라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함께하기’ 방법과 돌봄의 윤
리를 통해 무형유산 관습은 실체적으로 전승될 뿐 아니라, 지지하는 관
계로 구현된다. 지식 생산에서 최상의 감각은 실체가 있는 상징적 과정 
중 일부로 우리 모두를 단결하고 담론적 합리성 이상의 접근법을 추구
한다.
카포에이라는 역동적인 내면 움직임의 전통이다. 변화하는 사회·문
화·환경적 도전에 신체를 통해 대응하는 개방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
렇게 무형유산은 인간의 만남 그 이상을 추구한다. 문화와 환경의 화해
를 증진하며, 전통 특징에 의해 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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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신흥 무예 활동
스페인어권인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나 필리핀 등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멕시코 지역에도 오래된 토착
무예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전투 무예 
및 격투스포츠가 공존한다. 1990년대 
초 이래 멕시코의 중부, 멕시코만, 북
부 지역에서는 주로 격투스포츠 및 멕
시코 아시아 무예 전문가들에 의해 여
러 신흥 무예가 탄생하고 꾸준히 전파
되어 왔다. 신흥 무예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경험 많은 무예가들이 개
인적인 문제를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Jennings, 2019). 멕시코의 이 개척자들의 격투 경
험은 각종 토착 형태의 무예 및 비전에 대한 연구에 힘입어, 자기방어, 국
가적 자긍심 고양, 문화유산 복원 등 인간 개개인과 국가의 위기의 순간
에 필요한 독특한 무예로 탄생한다.
탈식민 및 혁명 이후 국가적 정체성 및 멕시카니다드 Mexicanidad라는 
높아진 이상을 갖춘 멕시코에서, 포괄적으로 ‘무예 활동’으로 인식되는 
이 같은 전투 무예(Martinková & Parry, 2016)는 전면적인 직접 타격 격투
스포츠에서부터 미학적인 무예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참고로, 멕
시카니다드는 멕시코다움의 본질적 측면(Jennings, 2017)을 통칭하는 말
실람 수업의 개막 의례(2009) ©마리셀라 우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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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 전투 무예는 토착 언어, 철학 사상, 예식 그리고 기술적 변화
의 측면에서 토착 문화유산을 탐구할 의향이 있고 신체적 능력도 있는, 
젊은 신세대 멕시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런 무예 활동
에 대한 멕시카니다드라는 고유한 이상은 멕시코시티 콘체로스 concheros
의 경우 같은 의식적, 상징적 형태의 ‘선 先스페인 시대’의 춤을 동일선상
에 놓게 된다(Rostas, 2002, 2009). 전 세계 수많은 무예들이 그렇듯, 이들 
무예 활동 역시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숙련되고 성품이 고결한 전사라는 
숭고한 전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원형은 (멕시카족) 아즈텍 제국의 독
수리 및 재규어 기사단이다.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유산의 전승에 전통
무예 실람 Xilam 외에도 팍앳톡 Pak-at-Tok, 수셈 SUCEM, 리마라마 Lima Lama
와 같은 신흥 멕시코 무예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장에서는 5년에 걸친 질적 사례 연구를 토대로 실람에 대해 개괄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에는 민족지적 현장 연구, 창시자의 
생애사, 사범들 인터뷰, 그리고 해당 무예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언론 보
도에 관한 네트노그래피적 연구가 포함된다(Jennings, 2015~2018). 유
형 및 무형 유산 간 연관성에 대한 최신 논쟁들을 바탕으로(Lo Iacono & 
Brown, 2016), 번잡한 대도시인 멕시코시티 및 인근 지역에 사는 멕시코
의 신세대들에게 실람이 선스페인 시대 문화로 통하는 관문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활성화하는 실람 교수법의 구체적이고
도 상호 연관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밝히고 간략히 서술하며, 관련 내용
은 이후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실람을 연구하고 이론화하다
실람이라는 이름은 ‘피부를 벗긴다’는 뜻의 마야어 ‘질람 Dzilam’에서 유래
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폭력적 의미라기보다는 수련자의 내적 자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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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 이를 겉으로 드러낸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
러므로 실람은 철학적 개념이 포함된 전투 무예이자 인
간 개발 체계의 대표적 사례다(Jennings, 2016). 실람
은 무예의 역사에서 드물게 1992년 여성에 의해 공
식 개발되었다. 이 여성은 바로 무예 분야의 개척
자 마리셀라 우갈데 벨라스케스 데 레온 Marisela Ugalde 
Velázquez de León으로, 수십 년간 아시아의 다양한 무
예를 수련한 뒤 수파 포라소 Xhupa Porrazo의 사포텍 
레슬링 스타일을 역구했다(Jennings, 2015). 현재 60
대 후반에 접어든 우갈데는 실람을 가르치며 토착무예의 전통 및 관련 
연구 내용을 “체계화하고 수호하고 보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
고 있다(www.xilam.org). 평생에 걸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갈데와 그 
제자들은 선스페인 시대 멕시코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구체화된 철학
적 실천을 통해 멕시코인들이 잃어버린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자 한다. 실람의 주된 영감의 원천은 아즈텍(멕시카), 마야, 메소아메리카 
사포텍 민족의 각종 무예 문화 및 전사 집단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고대 
중부 메소아메리카의 전체론적, 반 反이원론적인 나우아족의 철학이다
(León Portilla, 1990). 나우아족의 철학은 나우아틀어 Nahuatl권 공동체 전
반에 오늘날까지 확연히 살아 있는 멕시코 문화유산의 또 다른 측면을 
형성한다(Maffie, 2014).
실람에 대한 연구는 통상적인 민족지 연구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
르면서 연구의 대상(실람의 예술, 철학, 구성)과 주제(나, 내 정체성, 내 역량)
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뒤죽박죽” 됐다(Jennings, 2018b). 2011년에 멕
시코시티의 어느 지역 공동체 센터에서 필자가 우연히 실람을 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나우아틀어였다. 필자는 실람이라는 무예에 한 명의 견습
생으로서 접근했고, 집 근처의 분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초부터 중
하급 수준까지 배울 수 있었다. 그 뒤 실람 공식 웹사이트, 페이스북, 
오메테오틀(이중 에너지) 및 네 방향의 이미
지를 활용한 실람 로고 ©마리셀라 우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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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의 글 및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학습을 이어갔다
(Jennings, 2016). 결국 네트노그래피 netnography 전략으로 실람 창시자의 
생애사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어 해당 무예를 가르치는 수많은 사범들과 
유단자들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멕시코 대중이 실람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계속 
전파되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실람에 관한 비디오 영상 자료 및 소셜
미디어 논평을 검토해왔다. 이들 최근 데이터 가운데 일부는 이번 글에
도 수록되어 있다. 
이런 복합 연구는 멕시코의 신흥 무예 그리고 유산의 전승자이자 관
문으로서의 실람의 잠재력에 관한 학제 간 이론화의 수많은 길을 열었
다. 보우먼(2019)의 주장대로, 실람은 식민지 독립 이후 그리고 어쩌면 포
스트모던 무예로서 메소아메리카 그리고 오늘날 멕시코의 과거, 현재, 
미래와의 연계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지의 여러 이론 및 
개념은 실람이라는 무예의 정신과 연행을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Jennings & Cynarski, 2019). 실람을 연구
한다는 것은 라티넥스 Latinx 연구 같은 신흥 분야(Mize, 2019)와 밀접히 
연관된 무예 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학제 간 접근(Bowman, 2015)
을 한다는 의미다. 나는 멕시코의 국가적 정체성, 멕시카니다드, 메소아
메리카 문명에 관한 지역 이론들을 통해 실람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본필 바탈라 Bonfil Batalla가 수십 년에 걸친 인류학 공동 연구 이후 주
장했듯이, 고대 선스페인 시대의 메소아메리카 문화는 멕시코 문화의 전
반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워크바이매거진Work by Magazine』(2009)은 오늘
날 ‘메스티조 Mestizo(문화적, 민족적으로 지역 토착 및 스페인 간의 혼합)’로 추
정되는 멕시코의 농촌 공동체 내에서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명맥을 유지
해왔다고 주장한다. 도시 거주민들에게는 멕시코식 식단의 토대에서 그 
영향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메소아메리카의 유산은 유
명한 피라미드 등 수많은 고고학적 유적지 방문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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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 및 전 세계 각국 수도의 박물관에 있는 거대한 
달력이나 정교한 머리 장식 등에 대해 찬탄하는 방식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아즈텍 달력에서 가져온 방향, 계절, 시대, 신의 개념 등에 대한 생
각은 실람의 기본적인 순서나 포르마(형식)의 토대가 되며, 이는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 동서남북 4개의 방위 기점을 따르고, 나우아틀어 같
은 토착어로 만트라를 외우거나 수를 세는 등 다양한 방법도 동반된다
(Jennings, 2018a). 돌로 된 거대한 달력 같은 매우 구체적인 유형유산 요
소의 핵심 원칙들은 실제 실람에서 본 의례적 형식 기반의 교수법을 통
해 구체화된다. 부도 Budo(일본 무예) 및 중국의 여러 무예의 경우와 마찬
가지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문화유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 바로 유형
유산(각종 기념비, 건축물, 유적지 등)과 무형유산(각종 사물, 공예품, 문화공
간, 관습 등)이다. 로 이아코노와 브라운 Lo iacono & Brown(2016)은 유형과 무
형 둘로 나누어 대비시키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 본다. 이 같은 이분
법은 “춤 같은 활동의 경우처럼 유무형의 요소들이 따로 뗄 수 없이 서
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문제의 소
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진은 대신 포괄적이고 좀 더 유동적인 모
델의 대안적 시각으로서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살아 있는 문화유산’은 각 개인이 만들고 사용하는 공예품 그리고 그들
이 상호작용하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인들에 의해 구현되며, 다양
한 관습, 활동, 공연 등을 통해 표현된다. 살아 있는 문화유산은 사회·문
화적 영향을 받는 전통 및 관례뿐 아니라 사람들의 여러 감정과 정서 그
리고 기호 및 인식 등 유산을 대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유산과 
인간 개개인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유동적이고 자유롭게 
열린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를 빚어가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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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이면서도 유동적인 이 체계가 상정하는 바는 춤에는 살아 있
는 문화유산의 몇 가지 주요 특색들, 즉 문화적, 구체적, 실용적, 공간적, 
시간적, 공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춤과 비슷한 구체화된 특성 
덕분에 이 같은 체계는 실람처럼 문화적으로 풍부한 예술을 탐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무예 역시 춤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물과 무기 등 굉
장히 유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된 여러 관습과 
기법을 포함한다.
실람을 통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전승하다 
실람에는 멕시코 토착 및 선스페인 시대 메소아메리카 문화유산의 수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주 수업에서 공식적인 순서를 헤아리
거나 호명할 때 사용되는 토착어에서부터 각종 예식 및 공개 시연 행사
에서 사용되는 머리 장식이나 콘차(조개껍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실람에는 분명 특유의 요소들이 있
어서, 덕분에 나는 이 무예의 5가지 구체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특징들은 멕시코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현대성 그리고 서
구화 프로젝트에 가려진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 실
람의 철학, 교수법, 하위문화의 이 5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① 메소아
메리카 지역 동물들을 토대로 한 동작과 형태 ② 반이원론적 아즈텍 우
주론에 기초한 4부작 철학 ③ 이 철학을 표현하는 구전 만트라와 토착 
용어들 ④ 해당 동작들에 맞추어 사용되는 기구들(방패나 흑요검 등) ⑤ 
동작, 기구, 기본 철학 간의 연결에 관한 ‘전사 협의회’ 내 수련생들 간의 
대화.
살아 있는 유산의 한 차원은 생태학, 즉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토착 동
물들과 관련이 있다. 수많은 중국 무예가 그렇듯, 실람 역시 구체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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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을 통해 “동물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Farrer, 2013). 
오늘날 멕시코인의 생태유산은 실람의 구조적 체계를 
통해 전면에 부각된다. 실람은 해당 지역의 7가지 토
착 동물인 뱀, 독수리, 오실롯, 사슴, 원숭이, 이구아
나, 아르마딜로로부터 착안한 7가지 단계별 수준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단계는 자기방어 학
습과 더불어, 맨손으로 하는 3가지 기본 순서를 통해 
진행된다. 동작들마다 선스페인 시대 및 토착의 전통 
철학에서도 중시되는 이 7가지 동물로부터 착안한 
특질을 결합하고 있다. 수련자들의 체계적이고 점진
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마리셀라 우갈데가 공개 시연
석상에서 했던 다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쉽다. 
선스페인 시대의 뱀은 에너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의 정신을 의미
하죠.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범위와 동기가 다르고, 각
자 동원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나 정신도 다릅니다. 다
음으로는 재규어가 있는데, 이는 힘, 자신감입니다. 단
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과 감정적
인 힘, 영적인 힘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원숭이
예요. 수련생으로서 여러분은 수월하게 이리저리 움
직일 줄 아는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사슴
입니다. 바로 각자의 중심, 심장을 뜻합니다. 이 심장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
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요. 이구아나는 여러분
의 조상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혈통을 찾
는 거지요. 마지막 단계는 아르마딜로입니다. 콘체로스
실람의 일곱 동물들 ©마리셀라 우갈데 
선스페인 시대 조각들에서 착안하여 분석
한 원숭이 단계 수준의 동작들 ©마리셀라 
우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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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heros는 가톨릭의 상징체계를 이용했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창조하
고 또 재창조하는 겁니다. 
선스페인 시대는 이제 수세기가 지났지만, 실람은 멕시카족의 우주론
적 이상을 정복, 폭력, 전쟁 대신 교육, 문화적 표현, 인간 개발을 목표로 
삼는 현대적 무예 속에 통합하고, 오늘날 권력의 식민성, 폭력 범죄, 원
주민에 대한 차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멕시코에서 현대적 전사를 
양성하고자 애쓰고 있다. 동물에게서 영감을 얻은 동작은 현지의 다른 
토착 개념과 더불어 멕시카족의 나우아 철학에 비추어 이해 및 이론화
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구아나는 멕시코 남부 테완테펙 Tehuautepec의 
사포텍 민족에게 중요한 동물이다. 
기본 개념은 오메테오틀 ometeotl(이중 에너지)에서 나온 것으로, 오메테
오틀은 도교 우주론의 음양이라는 이중성과 매우 흡사한 이중적 개념
이다. 이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망자의 날’에서 볼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생과 사가 다채로운 꽃무늬가 그려진 칼라베라 Calaveras(두
개골)를 통해 상징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표현된다. 실람은 오메테오틀의 
4가지 표상인 위실로포크틀리 Huitzilopochtli, 퀘찰코아틀 Quetzalcoatl, 테스
카틀리포카 Tezcatlipoca, 시페토테 Xipetote에 따라 주창자를 개발했다. 통
상적으로 현대 인류학이나 멕시코 역사에서는 이 표상들을 신으로 간
주하지만, 실람에서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수련을 통해 연마하
고자 애쓰는 몸과 마음의 4가지 측면인 의지, 감정, 인식, 지성을 반영한 
개념이라 주장한다. 
수많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놀랍겠지만, 멕시코는 사실 공식적인 국
교나 공용어가 없다. 선스페인 시대의 각종 상징과 의례가 여러 전통에 스
며들어 있기는 하지만 멕시코는 사실상 로마 가톨릭 국가다. 한편, 스페
인어가 가장 흔히 통용되는 언어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광대한 국가 전
역에는 64개 이상의 언어권이 있다. 실람 수업에서는 스페인어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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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동물과 철학적 개념 그리고 형식을 설명할 때 (실람의 탄생에 영
감이 된 3가지 전사 문화권의) 토착어인 나우아틀어, 마야어, 사포텍어
도 함께 사용된다. 1부터 20까지 세는 것 역시 스페인어와 나우아틀어 
두 언어로 이뤄지며, 수련생들에게는 1부터 10까지의 마야어 숫자 등 기
본 숫자 및 어휘를 익히기 위한 인쇄물을 숙제로 나눠주기도 한다. 이러
한 활동은 조상의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기 원하는 멕시코 시민들 사이에
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따라서 실람은 다른 형태의 학습에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실람협회는 선스페인 시대의 콘체로 군무단 등 특정 ‘신체 문화’와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Eichberg, 1998). 그리고 어깨와 엉덩이를 이용한 
동작들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멕시코에서 폭-타-폭 pok-ta-pok 또는 후에
고 데 펠로타 메소아메리카노 juego de pelota mesoamericano로 흔히 알려진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구기에서 일부분 영감을 받았다. 앞서 언급했던 
멕시코 무예 팍앳톡 역시 메소아메리카의 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
로, 이름이 약간 다른 것은 마야어에서 유래한 탓이다. 멕시코 및 메소아
메리카의 기구 측면에서 보면, 실람 역시 멕시카족 전사들이 사용했을 
멕시코 선조들의 문화를 계승하는 전통 의례 ©마리셀라 우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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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무기를 모형으로 만들어 훈련에 이용한다. 그러나 모형 무기는 독
수리 및 재규어 기사단이 썼던 아주 날카로운 흑요검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협력적으로 파트너와의 대련 및 춤에 활용되는 안전한 도구이다. 
실람의 시연은 종종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페스티보 데 로스 아부엘
로스 Festivo de los Abuelos(조부모들의 축제) 같은 멕시코 토착 전통을 기리는 
문화 및 공동체 행사에 포함되기도 한다. 행사 중에 실람 수련생들은 구
전 만트라를 외우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마리셀라 우갈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지구를 존중하고, 어떤 민족이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중
하고, 환경의 법칙을 존중하며,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만트
라가 있습니다. 이 만트라를 
따른다면, 당신은 어디서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새
로운 인간은 존중과 조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유산의 위와 같
은 모든 측면들은 메소아메리
카 문명이 멸종된 것이 아니
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
결되어 있는 다문화적 멕시
코 안에 살아 숨쉬며 번영하
고 있으며, 실람의 의례적 형
식, 훈련, 시연 속에 구현된 동
작들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람 수련에 사용되는 메소아메리카의 무기들 ©마리셀라 우갈데 
실람 수업 끝날 무렵의 전사 협의회 ©마리셀라 우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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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람의 수련자들은 매 수업 말미
에 각자 배운 것에 관한 생각, 경험, 
느낌, 성찰을 서로 교환하고, 무예 
관련 용어들에 관한 지식, 철학적 
개념, 가치에 관해 구술 시험을 치
른다. 이 ‘전사 협의회’ 덕분에 이들
은 수련실을 떠나면서 각자의 타고
난 뿌리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조
상들과 공유하는 어떤 감각으로 연
결된 채 도시화된 현대의 일상적인 
멕시코 사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원형으로 둘러앉아 진행되는 
이 협의회는 구전을 통해 공유된 지
식에 접근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일
부 고유한 방식들을 반영한다. 구전
은 우갈데가 영적 스승인 고 앙드레
스 세구라 그라나도스 Andrés Segura 
Granados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핵심적인 방식으로, 그는 제자였던 우
갈데에게 “멕시카니다드라 불리는 철학, 이론, 의례”(www.xilam.org)를 
전수한 “선생이자 안내자이자 후견인”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발된 
실람의 각종 기법, 형식, 연행에 기풍과 전통을 더하고, 문화유산의 유
형적, 무형적 측면들 모두를 유연한 대화 속에 통합할 수 있게 한다. 그
러므로 실람은 로 이아코노 및 브라운(2016)이 말했던, 살아 있는 문화
유산, 가교가 되는 공예품, 신체, 공연, 그리고 감정, 동작, 기법이 담긴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앙드레스 세구라 그라나도스, 마리셀라 우갈데의 영적 스승이자 무
용수 겸 무속인 ©마리셀라 우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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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람의 철학은 육체에, 구두로 촉각으로 전승되다
멕시코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국가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수많은 고고
학적 유적지가 있다. 그 가운데는 이 문화유산의 유형적 요소로 간주되
는, 잃어버린 유명한 도시들과 피라미드들도 포함된다. 더하여 이 땅의 
원주민들의 토착 전통을 대표하고 살아 있는 유산을 움직이게 만드는 
신체적인 문화들이 있다. 몇몇 멕시코 무예는 아즈텍(멕시카) 전사들 및 
마야나 사포텍 같은 여타 문화권에서 영감을 받아왔다. 물론, 이 특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새롭게 탄생한 무예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예가 바로 실람
이다. 실람은 스페인 정복 이후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 및 정착과 다른 문
화권의 그늘에 가려졌던 선스페인 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해 멕시코인들
에게 다시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실람의 목표는 선
조의 뿌리에 대한 멕시코 수련생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환경이 위협받
고 있는 오늘날의 녹록치 않은 사회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도구를 마련
해주는 데 있다. 유단자이자 사범인 안드레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연과 연관돼 있습니다. 실람의 각 단계는 동물과 관련이 있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의 조상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람은 
마야, 아즈텍, 사포텍의 것이며, 그들 이전에 여러분의 조부모와 조상들
의 것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기도 하지요. 거기서부터 
존중하고 배려하고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대기를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죠. 
이 장에서는 실람의 철학, 교수법, 하위문화의 5가지 주요 측면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실람은 고유한 무예일 뿐 아니라 멕시코 및 메소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178
아메리카의 문화유산으로 살아 있는 관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고대 
철학 및 토착 지혜 같은 무형유산은 신체 동작이나 각종 기구 같은 좀 더 
유형적인 측면과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모
든 것은 수년간 국가적으로 시행된 서구화 프로젝트 아래 묻혀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실람이 관여하고 촉진하고 환기시키는 멕시코 유산의 유
무형적 측면들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서 주장하려는 핵심은 현존하는 
멕시코 토착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선스페인 시대 메소아메리카 문화
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는 조상들을 떠나 도심에 살고 있는 신세대 멕
시코인들에게도 실람을 통해 통합되고 전승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 유산은 동작 속에, 말을 통해, 그리고 실람 
연행자들이 테스카틀리포카, 퀘찰코아틀, 시페토테, 위실로포크틀리의 
4가지 에너지를 구현하는 동작을 시연하는 동안 던져진 콘차 껍데기 같
은 공예품들의 도움으로도 존재한다. 실람의 철학은 거의 문자 그대로 
육체에 있으며, 구두 및 촉각으로 구성된 교수법을 통해 전수된다. 스패
츠(2015)가 소논문에서 제기했던 ‘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 떠오르는 지점이다. 몸은 육체적 기술들, ‘아즈텍’ 철학, 모형 기구들, 
혼합 언어들을 통해 실람을 실연하는 동료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똑같
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다. 
오늘날 멕시코의 수많은 무예 활동은 비교적 잘 알려진 복싱과 루차 
리브레 Lucha Libre의 유산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한다. 실람은 전혀 다른 방
식으로 교육이 이뤄졌던 멕시코 문화유산 중에 소실된 듯 보이는 측면
을 초기 학교 교육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흥 무예의 전
형적인 예다. 신속한 재발명의 시대에(Elliot, 2013), 실람은 그 수련자들
이 선조들의, 민족의, 국가의 유산에 연관된 새로운 정체성들을 통해 점
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스스로 재발명한 무예의 전통이다. 
나는 이 글이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적인(그리고 전통주의적인) 무예 
및 문화유산을 다루는 본 도서에 유용한 정보를 더했다고 믿는다. 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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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학자들, 정통 후계자들, 지도자들, 후견인들은 살아 있는 문화
유산의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자 자신의 프로젝트에 유용한 반이
원론적인 이론적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보편적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인류 유산, 즉 스페인어로 엘 파트
리모니오 우마노 el patrimonio humano라 일컫는 것의 유형적, 무형적 측면
들을 초월하는 구체적인 철학, 교수법, 하위문화에 대한 넉넉한 가능성
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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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를 위한 미얀마 전통무예, 타잉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 집단은 스타일과 기술이 뚜렷이 구분되는 전통
무예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전통무예를 타잉 Thaing이라고 부르
는데 이는 고대 미얀마의 토착무예체계를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미얀마 
전통무예는 수 세기 동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세대를 거치며 전승되
었다. 타잉을 번역하면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하며 종합 격
투를 지칭하기도 한다. 타잉은 미얀마의 무
형유산일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 격투, 전통 
스포츠 기술이기도 하다. 강한 민족주의 정
신, 용감함, 종합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기술
이라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미얀
마 고유의 전통 지식체계로서의 타잉은 타
잉 사범들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된다.
타잉은 고대 미얀마에서 호국의 목적으
로 수련되었으며 당시 전사들은 칼, 창, 활
을 사용했다. 타잉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
한 무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국의 모
든 성인이 타잉 기술을 배웠다. 타잉은 억압, 
침략, 신체 공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
려 규칙과 규정을 따르면서 자기를 방어하
고 국가와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얀마 타잉 ©우 바 미야 싸인, 타잉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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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잉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인 ‘반도 Bando’와 무기를 사용하는 
‘반쉐이 Banshay’가 있다.
미얀마의 다양한 민족 집단에는 저마다 고유의 전통무예가 있다. 미
얀마의 다양한 전통무예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생겨났다.
- 인 타잉 Inn Thaing, 꼰바웅 왕조의 잉와 왕국(1752~1885)에서 파생
- 칸바우자 타잉 Kanbawza Thaing, 샨주에서 시작
- 라마냐 타잉 Ramanya Thaing, 몬주에서 시작
세 가지 다른 경로로 생겨난 타잉 지식은 후에 통합되었다(Min Yekha, 
1985).
다양한 종류의 타잉이 각기 다른 민족 집단에 의해 수련되지만, 전문
가들은 꼰바웅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타잉을 가장 우수한 형태로 생각
한다. ‘단야와디 Danyawaddy’로 알려진 또 다른 변형의 타잉은 라킨주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고, 단순하지만 불규칙한 형태의 타잉은 ‘타잉 뱌
웅 비안 Thaing Byaung Byan’ 또는 ‘리버스 타잉 Reverse Thaing’으로 알려져 있
으며 샨 스타일에서 진화한 것이다.
배경
연구에 따르면, 가장 초기 형태의 타잉은 테라바다 불교가 출현하기 이
전 12세기 바간 왕조 때 시작되었으며, ‘아이 기Ayee Gyi(승려)’로 알려진 
금욕 불교의 사범들이 훈련 학교를 운영했다. 이 무예 기법은 ‘아이 기’
에 의해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졌고 반도와 미얀마 무예의 근
본을 이루게 되었다. 바간 왕조 이후 타잉 전통은 왕실과 군인들에게 전
파되어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Ba Mya The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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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에 영국은 미얀마에서 검과 창을 사용한 훈련을 금지했
다. 타잉의 젊은 수련생과 지도자들이 격투 기술을 반란에 사용할까 두
려웠기 때문이다. 식민 정부는 모든 형태의 격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
격한 조치를 취했다. 타잉 수련생이나 사범으로 밝혀진 사람은 모두 반
란군으로 분류되었고 가차없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식민지 시대에 타
잉의 수련과 시연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1933년 영국군 소총연대가 만든 ‘군사 체육클럽’
에서 미얀마의 전통 맨손 격투기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클
럽에는 친 Chin, 미얀마, 카친 Kachin, 카렌 Karen 군 장교들이 참여하고 있
어 전통무예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46년에는 ‘청소년 
타잉그룹’이 ‘미얀마 청소년리그 Burma Youth League’의 산하에 설립되었다. 
독립 후에는 미얀마 정부와 애국심 넘치는 타잉 사범들이 타잉을 부활
시켰다. 1948년에 첫 번째 전국 타잉대회가 열렸고 1951년에 두 번째 대
회가 열렸다.
1964년 11월에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무예 훈련과 다양한 계파의 
기술과 특성을 문서화하기 위해 여러 타잉 단체 지도자들이 양곤에 위
원회를 구성했다. 그 뒤 1966년에 ‘모든 미얀마 사람은 미얀마 타잉을 
알아야 한다’는 모토로 ‘미얀마 타잉연맹 MTF’이 결성되었다. 오늘날에
도 타잉연맹은 여전히 이 모토를 사용한다. 물론 미얀마 타잉은 연맹이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전통적인 방어 무예로 존재했다. 그러나 타잉연맹
은 하나의 상부 체계 아래 미얀마의 모든 무예 형식을 통합하고 조직했
다. 연맹의 코치들은 1988년까지 수련생을 훈련했지만, 그 뒤 군사정부
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미얀마 타잉은 1990년에도 격투 훈련의 한 
형태로 미얀마 군대의 사병과 경찰에게 교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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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타잉의 격투 기술과 범주
타잉에서는 인체의 단단한 9가지 부위와 부드러운 9가지 부위를 자기방
어를 위한 예방, 차단, 방어, 공격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주요 무기로 
인식한다. 미얀마 타잉에서는 신체의 단단한 부분을 ‘9개의 살인자 Thut 
Koe Thut‘라고 부르며 오른쪽 주먹, 왼쪽 주먹,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
치,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오른쪽 발, 왼쪽 발, 머리의 아홉 부분을 공
격 목적으로 사용한다. 신체의 부드러운 부분은 ‘9개의 방어자 Moun Koe 
Moun’라고 부르며 피하기와 자기방어를 통해 승리를 얻는 데 사용한다. 
오른쪽과 왼쪽의 전완부, 오른쪽 팔과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
벅지, 오른쪽과 왼쪽의 종아리 등의 아홉 가지 신체 부위는 무예에서 몸
을 앞뒤로 움직이고, 구부리고, 피하고, 차고, 조이고, 수축하고, 비틀
고, 뛰는 데 사용된다(Sai Kyaw Htay, 인터뷰). 앞뒤로 움직이기, 피하기, 
저항하기를 포함하는 6가지 방어 방식이 최고 수준의 무예로 여겨진다. 
공격적인 행동 두 가지는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잉 사범들
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미얀마 전통무예의 다양한 격투 방식
은 유형별로 반도, 반쉐이, 레훼, 나반, 
레프웨이로 나뉘며 각각의 무예에는 하
위 범주가 있다. 타잉 전통무예는 미학
적 형태와 격투 및 전투 기술 형태 두 가
지 방식으로 수련된다.
미얀마 무예는 매우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 링 위의 스포츠에 적용될 수 있는 
무예지만 생사를 다투는 투쟁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은밀히 쫓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기술이나 물기 등 다른 9개의 공격자와 9개의 방어자 ©문 문 사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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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 포함된다. 그러나 격투스포츠
는 기술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격투 상황에 익숙해지고, 스트
레스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MTF, n.d.).
반도 Bando
반도는 미얀마 전통 격투 스타일의 기본이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
예이다. 반도는 무기 없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
친다. 반도에는 하드와 소프트의 두 종류가 있다. 하드 반도 또는 레훼
(복싱)를 ‘외부 중심의 반도’라고 말한다. 한편, 소프트 반도는 공격을 피
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지칭한다(Roebuck & Manandhar, 2016). 반도는 개
별, 2인, 그룹 형태로 훈련된다. 미얀마 반도에는 격투를 시작할 때 취할 
수 있는 9가지 방식 또는 위치가 있고, 겨루기와 피하기 모두를 위한 8
개의 나침반 지점과 상위 방향으로 구성된 9개의 균형점 및 이동 영역이 
있다. 반도의 기본 기술은 63가지이며 훈련 준비 단계에만 수개월이 걸
린다. 타잉의 법칙에 따르면 방어가 우선이고 다음이 힘의 사용, 마지막
이 공격이다. 방어적 접근법은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며 수련생들은 이
를 염두에 두고 기술을 적용하도록 배운다. 공격을 위한 동작은 마지막 
단계에서 훈련한다(MTF, n.d.).
반도의 기본 기술은 춤을 통해 익히며 대부분의 타잉 사범들이 춤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보여준다. 춤을 통해 기술을 익힐 때에는 먼저 혼자 
연습한 다음, 두 명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연습한다. 그 뒤 공개 격투와 
같은 대회에서 기술을 적용한다.
반도의 격투 스타일은 동물의 모습을 활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도
와 중국 무예의 동물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동물 움직임
에 기반한 기술을 사용한다. 반도에서는 손짓뿐만 아니라 상대의 위협, 
공격 및 억제 기술, 모든 종류의 공격 기동 및 전략에 이르는 방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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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포함한 전략적 행동에 동물의 행동을 활용한다. 각각의 패턴에 따
른 다음의 움직임은 모방하는 동물의 특징을 따라한 것이다.
- 멧돼지 스타일의 돌진 공격, 특히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
- 황소 형태의 돌진 타격 및 태클
- 코브라에서 영감을 얻은 상체 중요 지점 공격
- 사슴처럼 공격자에게서 벗어나는 짧은 도약
- 독수리의 특징적인 스타일 양손으로 치고 막기
- 원숭이와 같은 민첩한 움직임
- 왜가리 형태의 빠른 팔 움직임과 짧은 점프
- 주위를 돌다 도약하여 상대를 찢는 표범을 모방한 기술
반도의 2인 격투 ©사이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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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기와 가두기는 비단뱀을 모방한 기술
- 중추신경을 물고 붙잡는 것은 전갈을 모방한 기술
- 할퀴는 공격은 호랑이의 특징적인 움직임
- 독사처럼 하체 중요 지점 공격
일부 사범은 모든 동물의 형태를 조합하여 ‘흑표범’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친다. 여러 동물의 다채롭고 구체적인 동작으로 격투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서로 다른 스타일이 생겨난다.
반쉐이 Banshay
반쉐이는 반도와 비슷한 무예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검, 창, 나무(대나
무)봉 등의 무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반쉐이에서는 검(다dha)을 쌍으
로 사용한다. 검 훈련은 처음에는 나무 또는 대나무로 시작하여 수련생
이 중급 수준이 되면 검으로 연습한다. 사범이 제자에게 검을 줄 때 칼집
이 고정된 상태로 주기 때문에 칼을 받는 제자는 적을 죽이는 일을 삼가
게 된다. 수련생이 인내심과 의지력을 갖추게 되면 칼날이 있는 검인 ‘다’
를 포함한 전통 무기와 막대기, 지팡
이, 창, 방패, 발사 무기, 휘어지는 무
기 등의 다양한 무기를 익힌다.
반쉐이에는 새, 우산, 목걸이, 띠의 
네 가지로 범주화되는 37개의 검 형
태가 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다시 남
성과 여성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총 8개 범주의 검 형태가 있다. 남성의 
검 스타일에서 검을 내리칠 때는 칼날
이 아래를 향한다. 여성 스타일에서 칼날 방향은 남성 스타일과 반대이
다. ‘다’는 물론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적의 공격을 막는 데 더 많이 
창을 사용한 반쉐이 ©우 바 미야 싸인, 타잉 명장
12 _ 미얀마 타잉 191
사용한다(Chit Than, n.d.).
반쉐이 스타일은 위험을 증가시키고 갈등 상황에서 실수해도 되는 여
지가 줄어든다. 무기 없이 무예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이나 무기를 사
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쉬워질 수 있다. 수련생이 무기를 사용하려면 먼
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격투 기술을 배워야 한다. 반쉐이 교육 후에 수
련생들은 거의 모든 물체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레빤 Leppan
레빤은 상대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자신을 빼내는 전통무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이다. 레빤은 민속 놀이에서 연행된다.
레프웨이 Lepwei
레프웨이는 유술계 무예이다. 레프웨이 또한 방어를 위한 무예이며 상
대를 바닥에 눕혀 제압함으로써 승리를 달성한다. 레프웨이는 주짓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반쉐이 기술 ©사이 룽 검을 사용한 반쉐이 ©사이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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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반 Naban
나반은 손바닥과 발 공격 및 유술계 기술(관절 제어, 압박 및 조르기를 포함)
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어하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무예이다. 전문가들
은 나반이 협조와 궁극적으로는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방법과 전략 
면에서 실용적인 무예라고 말한다.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공격할 수 있
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신체 표적은 없다. 이 무예는 친, 라킨, 카
친 및 미얀마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에서 자체적인 형태로 연행된다. 라
킨주에서는 유명한 스포츠이며 찐 Kyin으로 알려져 있다.
레훼 Lethwei
레훼는 반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권투 체계이다. 레훼는 수 세기에 걸쳐 
연행되었으며 여전히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게임이다. 이 
무예는 팔꿈치・발・다리의 사용, 무릎 가격 및 박치기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비무장 기술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레훼는 ‘아홉 팔다리의 예
술’로 알려져 있다. 레훼 선수는 권투 장갑을 끼는 대신 붕대와 테이프로 
라킨 찐 ©테인 흐툰 아웅 라킨 찐 ©테인 흐툰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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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감고 싸우며 주먹, 팔꿈치, 무릎, 발 심지
어 머리를 사용한 공격도 허용된다. 미얀마 레
훼에서 기본적인 표적은 상대의 머리나 몸의 일
부이다. 그러나 불쾌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선
수들을 보호하는 규칙이 있다. 긁기, 물기, 머리
카락 당기기, 상대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Mya Win, 1980).
미얀마 전통 레훼 대회는 종종 축제와 연계
되며 일반적으로 전통음악이 동반된다. 전통적
인 민속 축제에서 레훼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
수들은 수탉이 싸울 때의 날개를 모방하여 마
치 수탉의 영혼을 불러내려는 것처럼 손바닥을 
펼쳐 팔꿈치를 두드린다. 민속 놀이에서 시작된 
‘랏 카 몽 Lat Kha Moung’으로 알려진 의례이다. 용기와 존경심을 가지고 상
대에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레훼 선수들은 랏 카 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랏 카 몽은 ‘레훼 예(격투 댄스)’의 시작 부분에 연행된다. 레훼 
예는 선수의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경기 전에 연행되며 경기 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춤을 추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레훼 복싱 경기는 한 명의 선수가 서 있을 때까지 계속
된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레훼 단체들은 국제적인 격투스포츠에 적합
하도록 전통 방식 중 일부를 변경하기도 했다. 현재 레훼는 격투 스타일
이 흥미진진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얀마 전통 복싱 연맹은 최초로 현대적 규칙의 ‘골든벨트 레훼 챔피언
십 Golden Belt Lethwei Championship’을 조직했다(Mya Win, 1980).
레훼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격투기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
에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레훼는 미얀마 사람뿐만 아니라 레
훼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전 세계 사람이 수련하고 있다. 주요 레훼 단체
랏 카 몽 ©사이 룽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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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홍보에 따르면 미얀마 레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타잉 뱌웅 비안 Thaing Byaung Byan
타잉 뱌웅 비안은 샨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샨 언어로 ‘라인 쿠 카 찬
트 Line-Khu-Kha-Chant’라고도 한다. 타잉 뱌웅 비안은 반도와 반쉐이 기술
을 모두 포함하지만 동작과 훈련 패턴, 기술적 측면에서 타잉의 다른 무
예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그래서 ‘뒤집힌 형태의 타잉(반 무예)’으로 번역
되기도 한다(Aung Thein, 1981).
미얀마 타잉과 정신
미얀마 타잉은 민족, 관습, 국가의 보호를 위해 사
용되었다. 미얀마 관습과 종교에 따르면 타잉 수
련생은 절제하고,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아
야 한다. 미얀마는 다종교 국가이지만 소승불교
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통 관례와 관습은 소승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미얀마 타잉은 
고대부터 불교의 관습과 함께 전승되었다. 수련생
이 수련장에 도착하면 불교의 오계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부처, 법어, 승가, 부모, 스승의 다섯 
가지 무한한 숭배 대상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타잉을 수련하기 전 모든 수련생은 다음을 암
송해야 한다.
- 우리는 타잉의 지식과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훈련장에서의 경례 ©사이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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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잉을 배우고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신을 종교와 나라의 수호자로 
생각한다.
-  스승을 마주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경의를 표한다.
또한, 타잉 수련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  부처, 법어, 승가, 부모, 스승의 다섯 가지 무한한 숭배 대상에 무례하
지 말 것
-  자신을 비탄에 빠트리지 않은 자를 타잉으로 공격하지 말 것
- 불교의 오계(MTF, n.d.) 중 2계를 지킬 것
고대에 수련생들은 훈련비로 바나나와 코코넛, 양초, 쌀, 흰색 면직
물, 붉은 면직물, 물 한 컵과 동전 한 닢을 타잉 스승에게 공양하며 경의
를 표했다(Ba Mya Thein, 인터뷰).
오늘날 타잉 훈련은 스포츠로 여겨지며 수련생은 위에서 언급한 의례
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물 축제나 빛 축제 같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에는 대부분의 수련생이 기부금으로 스승에게 경의를 표
한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타잉을 수련할 때는 이러한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무형유산 가치에 대한 믿음
미얀마 타잉은 세대를 거쳐 전승된 미얀마의 무형유산이다. 미얀마 사
람들은 호국의 수단이자 전통 스포츠인 타잉을 선조에게 물려받았다. 타
잉 수련생은 전통무예인 타잉을 수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겸손,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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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정직, 충실함, 용기, 지식, 육체 및 영적 힘, 가족과 국가에 대한 사
랑 같은 윤리적 원칙을 지키도록 훈련받고 민족주의 보호를 위해 타잉을 
사용했다.
미얀마가 군주제이던 시절 타잉은 왕가에서 전해진 18가지 기술로 
구성되었고 왕의 병사들은 반도와 반쉐이를 할 줄 알아야 했다. 고대부
터 타잉은 남녀 모두에 의해 수련되었다. 타잉은 식민지 시대에는 금지
되었지만 타잉 사범에 의해 보호되고 전승되었다. 독립 후 타잉과 레훼
는 미얀마의 문화로 살아남았다.
최근 타잉 사범과 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얻
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문화유
산 보호와 타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
다. 이들은 돈이 아닌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얀마 타잉은 역사적 
기록과 문서와 함께 선조로부터 전승되었으며, 현대의 타잉 사범들은 
이 살아 있는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타잉을 보호하고 전승하다
미얀마 타잉의 관습과 전통은 타잉 사범들에 의해 무형유산으로 보호
되고 있다. 고대에는 타잉이 전통적 호국 수단으로써 밀착 훈련을 통해 
스승에서 제자로 전달되었다. 오늘날 타잉은 보건체육부의 후원하에 스
포츠의 한 형태로 수련된다. 그러나 타잉 사범들은 여전히 개인 수업이
나 조직된 협회를 통해 전통적인 형태로 지식을 전승한다. 현대 전통무
예 교육의 모범 사례는 다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교육을 통한 것이다. 
타잉 강사는 표준화된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무예를 가르치고 청소년 
활동에 타잉 훈련을 포함시킨다.
미얀마 타잉연맹은 전통 타잉을 보호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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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목표는 살아 있는 전통 유산인 미얀마 타잉의 방법, 기술, 특성
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연맹은 자신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훈련
을 젊은 세대에 제공하고 모든 개인의 자신감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얀마 타잉연맹은 미얀마 경찰, 군대, 일반고등학교 학생
들의 훈련에 참여한다. 또한, 국가와 지역 수준의 보건체육부 체계 내에
서 타잉 대회를 조직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얀마 타잉연맹의 정책
은 ‘미얀마의 모든 사람은 미얀마 타잉을 알아야 한다’(MTF, n.d.)이다.
전국적으로 미얀마 타잉 대회가 개최되기는 하지만 아직 동남아시
아 경기대회 Southeast Asian Games에 타잉이 스포츠로 도입된 적은 없다. 미
얀마 타잉 선수는 동남아시아 대회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펜칵실랏
과 보비남 무예 시연 부문에서만 경기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잉 선수는 해
당 무예를 추가로 훈련해야만 한다. 미얀마 타잉연맹은 동남아시아 대
회 경험을 통해 미얀마 타잉 선수들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무예를 경험
신세대 타잉 수련생들 ©사이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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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지역의 다른 무예 단체
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란
다. 또한, 미얀마 타잉 종목을 동남
아시아 대회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타잉이 아
직 동남아시아 대회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제 레훼 토너먼트는 이
미 개최되었다.
타잉 반도는 개별적으로 미국반
도협회 https://americanbandoassociation.
com/(미얀마의 타잉 그랜드마스터 마웅 
기 박사에 의해 결성)와 국제타잉반도
협회(2009년 설립)를 통해 국제사회에 전파되었다. 해당 단체는 각각 미
국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얀마 타잉은 호국의 수단으로 미얀마에서 역사적으로 수련되어 온 
무형유산의 한 예이다. 타잉 무예는 역사적 사건, 관습 및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왔다. 타잉 공동체는 다양한 보호 방법을 통해 자신
들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있다. 오늘날 반도 격투는 자기방어의 
목적으로만 수련되지 않고 격투스포츠 및 문화 표현으로 변형되었다. 
미얀마 전통문화 외에도 타잉은 철학, 윤리, 건강 과학, 군사법, 미학 같
은 여러 문화적 아이디어와 개념을 지속적으로 흡수했다. 이러한 살아 
있는 유산의 지속을 위해 다양한 타잉협회와 사범들은 타잉 교육과정
을 구성하고 만들어 젊은 세대에 전승해야 한다.
어린 세대와 함께하는 타잉 훈련 ©사이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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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무니스와란 크리슈나 쿠마르Munieswaran Krishna 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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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실람밤과 전통무예 실람밤
실람밤 Silambam은 주로 봉을 사용하는 무예로 남인도 타밀나두에서 유
래하여 고대 인도, 중세 인도를 거쳐 영국 식민지 시대와 근대 인도 시기
를 거쳐온 많은 인도 전통 예술 중 하나이다. 실람밤은 스리랑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
다. 실람밤은 고대 타밀 문화권에서 탄생한 무예로 스승에서 제자로 전
승되는 과정과 훈련 방식에 타밀족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다.
고대 실람밤에 내재된 무형의 지식과 유산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
되며 수천 년 동안 존속했지만, 현재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급
격한 변화는 현대 실람밤 수련자들이 실람밤 본연의 가치를 외면한 채 
타 무예의 원리와 띠 등급제 등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경쟁도 심화되
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 원리가 적용된 무예는 스포츠 실람밤으로 분
류된다. 다수의 실람밤 단체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전통 실람밤을 지도
하던 사범조차 제자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다. 한편 경기 주최자들은 어린 수련생들에게 스포츠 
실람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승자에게 후한 보상을 해준다. 스포츠 실
람밤 지도자들이 경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집중하면서 전통 
실람밤 무예 본래의 독창적인 격투 기술과 문화유산적 가치는 보존하지 
못했다. 스포츠 실람밤의 위상은 높아지고 널리 알려진 반면, 원조 실람
밤 지도자와 수련자는 이 특별한 고대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며 난항을 겪었다. 또 다른 문제는 급격한 세계화 시대에 실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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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승할 적합한 제자를 찾는 일이었다.
인도에서 연행되던 고대 원조 실람밤에는 일곱 계파가 있다. 카루나
다감 Karunadagam, 파나이예리말란 Panaiyerimallan, 칼라팟투 Kallapatthu, 풀
리갈 아디 Pooligal Adi, 쿠라반지 Kuravanji, 툴루쿠 Thulukku, 닐라이칼라
키 Nillaikalakki이다. 일부 계파의 무예, 기술과 문화는 소수민족 공동체에
서 지금도 연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계파는 타밀나두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국가에서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이처럼 고대 실람밤의 
존립은 위협을 받고 있다. 실람밤 무형유산을 양성하지 않으면 고대 전
통적 관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커다란 위기에 놓인 것이다.
고대 실람밤 7대 계파 중 하나인 닐라이칼라키는 인도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생존하여 잘 보존되고 있으며, 고대 실람밤의 진정한 모습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은 봉을 휘두르는 방법, 
발놀림, 살아 있는 동물의 움직임과 다양한 고난도 공격 전술에 집중한
다. 수천 년 전 인도의 쿠린지 산악지대에서 유래한 이 무예는 인도에서
는 사라졌지만, 1936년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닐라이칼라키 14대 후계자
가 타밀나두 마두라이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주하면서 조지타운
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닐라이칼라키는 봉을 사용하는 고대 무예다. 나리쿠라바르 Narikuravar라
는 남인도 쿠린지 산악지대 원주민의 수련법으로 도제식으로 운영된다. 
원주민들은 구릉지에서 찾은 대나무로 무기를 제작해서 야생동물로부
터 자신을 방어하고 종교 축제 때 실력을 자랑했다. 나리쿠라바르족은 
무형유산적 성격이 있는 카루나다감, 파나이예리말란, 칼라팟투, 풀리
갈 아디, 쿠라반지, 툴루쿠 등 다른 고대 실람밤 기술의 특징을 차용해서 
13 _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205
닐라이칼라키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명상을 위해 쿠린지 산악지대를 오르던 타밀족 학자와 요가 수행자
들은 고도로 숙련된 닐라이칼라키 봉술에 매료되었다. 나리쿠라바르
족은 이 학자들에게 주요 기술을 지도했는데, 이는 곧 학자들의 수련 내
용에 포함되었다. 요가 수행자와 약초 치료사도 수련에 참여하면서 닐
라이칼라키 훈련과 수업이 타밀족 지도자 감독하에 아슈람의 공동체 
안에서 열리게 되었다.
닐라이칼라키 교파의 교육과정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쉬지 않
고 7년 이상을 수련해야 마칠 수 있다. 다른 고대 실람밤 교파와 달리 닐
라이칼라키는 적을 공격하는 주요 기술로 다리 훈련과 동작 기술을 중
요시한다. 닐라이칼라키의 다리 기술은 대련에서 상대방을 교란하여 속
일 수 있다. 닐라이는 ‘자세’를, 칼라키는 ‘방해’나 ‘교란’을 뜻하므로 ‘닐
라이칼라키’는 상대방 자세를 방해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닐라이칼
라키는 획기적인 봉술과 다리 기술을 사용해서 적이나 무리를 상대로 
닐라이칼라키 연행에 앞서 툴라세다스 사범이 대지에 갖추는 예법인 부미 바나캄을 올리고 아무탄 사




닐라이칼라키 14대 후계자 마리아파키암
1906년 타밀나두 파라마쿠디에서 태어난 대사범 마리아파키암은 다섯 
살 때 실람밤을 시작했다. 그의 첫 실람밤 스승 비라파티란 파다야치는 
카루나다감 실람밤 기술을 지도했다.
1928년 마리아파키암은 닐라이칼라키 13대 후계자인 요가 지도자 
크룬지 나두 산야시와 조우했다. 실람밤 무예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에 
정통했던 젊은 마리아파키암은 크룬지와 언쟁을 벌였고 실람밤 대련을 
하자며 크룬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리아파키암은 처음에 상대가 
나이가 많아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심한 부상을 입고 패배했다. 
상대는 연로했지만 그의 민첩함과 빠른 발놀림을 당해낼 수 없었다. 마
리아파키암이 크룬지의 실람밤 기술을 평생 처음 본다고 털어놓자 크룬
지는 이 무예가 닐라이칼라키라고 말했다.
그 뒤 1928년부터 1931년까지 3년 동안 마리아파키암은 연로한 크룬
지로부터 닐라이칼라키 수트람(비법) 기술을 배워 습득한다. 크룬지는 
닐라이칼라키의 기술·문화적 지식 일체를 전수했고, 마리아파키암 대
사범은 닐라이칼라키 14대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마리아파키암 대사범
은 자격을 갖춘 제자들에게 닐라이칼라키 지식을 계속 전수하라는 사
명을 받았다.
닐라이칼라키 15대 후계자 아산 안바난탄
1936년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마리아파키암 대사범은 인도에서 말레이시
아 페낭으로 노동자로 건너왔다. 1962년 아산 안바난탄은 마리아파키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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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범의 문하생으로 합류했고 닐라이칼라키 15대 후계자로 결정됐다. 
1986년 8월 12일 마리아파키암 대사범이 사망하자 안바난탄이 말레이
시아에서 최고 실람밤 권위자로 올라섰다. 안바난탄은 닐라이칼라키 
계보 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했고, 말레이시아에서 실람밤 전통과 고대 
유산을 지도하는 몇 안 되는 생존 장인 중 한 명이다.
안바난탄 대사범은 ‘닐라이칼라키 실람밤협회’를 설립했고 회장으로
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5년 2월 
25일 말레이시아 기관에 등록된 ‘닐라이칼라
키 실람밤협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등록
된 실람밤 관련 협회였고, 이제는 닐라이칼라
키 무예를 보존하고 고대 실람밤 훈련 체계를 
증진하는 세계적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안바난탄 대사범과 제자들은 ‘닐라이칼라
키 실람밥협회’를 통해 고대 닐라이칼라키 무
형유산을 보존, 보호한다. 구두 기록, 출판, 닐
라이칼라키 의례 기록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무예 학교를 열어 유망한 미래 세
대에게 닐라이칼라키 지식을 전수한다.
닐라이칼라키 무형유산
타밀 전통 관습의 지식과 가치는 여러 문화 의례에서 사라졌지만, 닐라
이칼라키 실람밤 무예에는 그 모습이 남아 있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무형유산은 현존하는 고대 실람밤의 투영물인 셈이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밥협회’는 훈련 교육과정, 시합, 의례 등 세 가지 주요 유산을 보존
하고 있다.
1983년 페낭 조지타운에서 열린 기도에 참석한 안바
난탄 대사범과 마리아파키암 대사범 ©닐라이칼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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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라이칼라키 실람밤의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닐라이칼라키 
실람밥협회’는 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 GTWHI, http://gtwhi.com.my 같은 주
정부 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 협업은 이해당사자
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2019년 ‘닐라이칼라키 실람밥협회’는 타 
공동체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지타운에서 ‘공동체 기반 무형유
산 목록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와 유네스코도 
함께 참여했다(Ang & Ng, 2019).
닐라이칼라키 훈련 교육과정
고대 닐라이칼라키 교육과정은 열 가지 세부 단계로 이루어지며, 마치
는 데 꼬박 7년이 걸린다. 훈련 과정은 봉술로 시작하여, 다양한 동물 공격 
‘2019 지속 가능한 도시의 문화유산과 창의성(Intangible Heritage and Creativity for Sustainable 
Citi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현지 조력자 30인에 선정된 닐라이칼라키 장인 무니스와란
에게 페낭주 관광예술문화유산위원회 집행위원장 YB 여순힌이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
서대로 수잔 오게(스튜디오밀루 싱가포르 유산 프로젝트), 모에 치바(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문화
국), 샤르밀라(‘닐라이칼라키 실람밥협회’), 앙밍치(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 ©닐라이칼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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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등 고급 단계로 종료된다. 닐라이칼라키 장인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
로 수련하는 10단계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옷타이 빗치 Otthai Vitchi
옷타이 빗치는 닐라이칼라키 교육과정의 첫 단계로 봉을 돌리는 기본 
기술을 배운다. 이 교육의 목적은 근육과 신경의 이완 및 강화이다. 옷
타이 빗치는 킬 Kil 옷타이 빗치와 멜 Mhel 옷타이 빗치로 구성되며, 그 아
래 각각 6개의 세부 훈련이 있다.
이렛타이 빗치 Yiretthai Vitchi
두 번째 단계는 몸을 전후로 돌리며 양 측면에서 봉을 돌리는 기술로, 
양팔을 사용하는 회전 동작도 사용한다. 이 수업은 수련생의 조정 능력
을 기르면서 동시에 호흡 조절 능력도 발달시킨다. 이 훈련으로 봉술뿐 
아니라 신체의 균형 감각도 키운다. 수련생이 고급 단계로 나아가기 위
해서 이 특별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96 실랏구 바루사이 Silatgu Varusai
실랏구 바루사이는 수련생이 96개 각도로 봉을 돌리기 위한 올바른 호
흡법을 배우는 힘든 훈련이다. 이 봉술에서는 다양한 회전 패턴이 사용
되어 마치는 데 약 90분이 소요된다. 이 봉술에는 옷타이 빗치와 이렛타
이 빗치에서 습득한 방법 전체가 포함되며, 2년간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 
습득할 수 있다.
산다이 마루탐 Sandai Marutham
산다이 마루탐은 4, 8, 16, 32, 64, 96세트의 공격 옵션에 기초하여 다
양한 패턴의 타격 동작을 사용한다. 앞서 실랏구 바루사이에서 배운 봉
술을 타격 동작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히 집단 공격을 위해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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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칼 무라이 Othukkal Murai
수련생이 봉 돌리기 패턴과 공격 방법을 접한 후에는, 봉 돌리는 동작에
서 공격을 피하는 방어술이 소개된다. 다른 실람밤 무예에서는 정적인 
봉 방어술을 사용하는 데 비해 닐라이칼라키는 봉을 끊임없이 돌리고 
회전하며 자기 보호을 보호하면서 적을 타격했다.
36 피루부 아디 캄부갈 Piruvu Adi Kambugal
다음 단계인 피루부 아디 캄부갈에서는 타격 동작 36세트를 배운다. 각 
세트는 공격 동작 12개로 이루어지며, 특수한 연속 발동작과 함께 움직인
다. 20세트가 ‘툴루쿠’, 10세트가 ‘칸탄’, 6세트가 ‘나리쿠루’ 방식이다.
쿠리바이투 아디페투 Kurivaithu Adipethu
닐라이칼라키 교육과정의 일곱 번째 단계는 적의 주요 부위를 타격하는 
훈련으로 쿠리바이투 아디페투(목표 타격)라 한다. 무책임한 개인이 이 
기술을 오용하면 타인이 위험할 수 있어 오직 경험이 많은 수련생 중 선
발된 장인만이 이 단계에 도달하여 훈련한다.
칸탄 Kanthan
다음 단계는 무루가 Muruga 신의 이름을 딴 칸탄이다. 적을 앞서기 위해 
봉과 발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전략적인 고난도 기술과 이를 능숙하
게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나리쿠루 Narikuru
‘벨 캄부 Vel Kambu’ 기술로 알려진 나리쿠루는 봉 끝에 창을 고정해 수련
한다. 이 단계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의 움직임과 다양한 고난도 공격 전
술을 배운다. 이 동작들은 닐라이칼라키 무예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여우 동작이 독특한데, 수년간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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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동작이다.
웃체카타 닐라이 Utchekattha Nilai
아홉 번째 단계를 정복한 수련생은 마지막 열 번째 단계인 웃체카타 닐
라이를 준비한다. 이제 수련생은 대사범 앞에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
술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이 최종 단계는 매우 격렬하게 진행된다. 사제 
간 시합에 모든 요령, 인내, 지혜를 쏟아부어 이 피 말리는 도전에서 성
공해야 한다. 
닐라이칼라키 경기
실랏구 바루사이 Silatgu Varusai
개인전인 실랏구 바루사이에서는 앞서 말한 96개 각도로 대나무 봉을 
쉴 새 없이 양손으로 돌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다리 자세에 맞춰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민첩하고 율동감 있게 봉을 돌리는 기술
이 중요하다. 수련생은 호흡을 조절하며 봉을 돌리는 기술로 본인의 신
체적 역량을 보여준다.
산다이 마루탐 Sandai Marutham
산다이 마루탐 경기는 대나무 봉을 무기로 사용하며 공격, 피하기, 막기 
등 일련의 동작을 상세한 패턴으로 구성한 개인전이다. 산다이 마루탐
은 다양한 집단 공격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동작과 자세의 변환과 흐름
을 보여준다. 산다이 마루탐은 흔히 가상의 적을 설정한 집단 싸움에서 
봉의 연속 동작으로 묘사된다. 봉의 연속 동작은 칸탄과 나리쿠루 기술 
등 다양한 발동작과 고난도 기술로 한층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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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두 무라이 Thodu Murai
토두 무라이는 두 명이 참여하는 격투 시합으로, 득점을 위해 반드시 상
대방 신체의 지정된 목표 부위를 터치해야 하고 그 외의 부위를 건드리
면 반칙이다. 선수들은 율동감이 느껴지는 다양한 동물적인 발동작과 
함께 화려한 봉술로 시작하고 점수를 얻는다. 경기 참가자는 다양한 닐
라이칼라키 봉술과 발동작을 선보이며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적합한 공
격 전술을 적용해서 상대방을 타격해야 한다.
코르바이 Korvai
코르바이는 스스로 기량을 발휘하는 자유형 대련으로 두 명이 참가한
다. 선수로 선발된 수련자들은 실랏구 바루사이, 산다이 마루탐과 토두 
무라이 경기에 참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형 경기라서 수련자가 
상대방 선수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다면 격투는 실제로 치명적일 가능성
이 크다. 또한 이 경기의 각 라운드는 매일 약 2시간 동안 지속된다. 승자
가 결정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시합이 지속되며, 확실한 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두 참가자 모두를 승자로 간주한다. 승자는 실람바디란, 실람바
차트리얀, 마라바르 쿨람 등으로 불리며, 왕실위원회에서 이들을 왕실
수비대로 선발한다.
닐라이칼라키 의례 유산
닐라이칼라키의 의례와 고대 훈련 교육과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
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다수의 실람밤 교파가 스포츠 실람밤으로 전향
하면서 의례 문화가 사라진 교파가 많지만, 닐라이칼라키의 의례 문화
는 잘 보존되었다. 수천 년 동안 닐라이칼라키 수호자들이 연행을 통해 
지켜온 의례 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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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라이칼라키 쿠담 아랑게트람 Nillaikalakki Koodam Aranggetram
쿠담 아랑게트람은 정식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문을 연 실람밤 
훈련센터를 정화하는 의식이다. 이 의례는 정령 등 보이지 않는 기운에
게 장소를 사용하는 허락을 구하는 방
법의 하나다. 특정 장소를 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활동을 방해하는 불
길한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나쁜 정령
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은 대지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무예이기에 정화 의례
는 자연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알
려주는 중요한 의식이다. 훈련센터로 사
용하기 위해 대지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행위는 자연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 
특히 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또한 
정화 의례는 그 장소에서 보이지 않거나 
불길한 요소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방법
이기도 하다.
닐라이칼라키 수련생 입회식
닐라이칼라키 연행자로 입문하려는 수련생을 위해 시행하는 의례이다. 
초창기부터 닐라이칼라키 후예들이 따르는 기본 전통 중 하나다. 이 의
례에서는 수련생이 7년 동안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훈련을 완수하겠다
는 서약문을 안치한다. 이는 또한 스승이 제공하거나 언급하는 모든 사
항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의미한다.




닐라이칼라키에서는 무달 닐라이(기초), 이다이 닐라이(중급), 카다이 닐
라이(고급) 등 세 가지 단계에 따라 예법이 다르다. 예 禮는 자연과 대사범
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다.
닐라이칼라키는 대지와 연장자, 특히 대사범을 향한 존경을 가르치
는 무예이다. 기초 훈련 동안 수련생은 대지에 올리는 간단한 예법을 배
우고, 중급에서는 자연 요소의 조화를 상징하는 4대 고대 원소 지수화
풍 地水火風에 대한 예법을 배운다.
닐라이칼라키 아랑게트람 Nillaikalakki Aranggetram
이 의례에서 수련생은 대사범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시연한다. 수련생
은 대사범과 수석사범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기술도 시도한다.
훈련 과정을 완수한 수련생은 닐라이칼라키 무예의 수호자를 상징하
는 적색과 황색 띠를 받는다. 또한 이 의례는 수련생에게 닐라이칼라키
의 영적 탐험을 요청하거나 환기시킨다. 닐라이칼라키 훈련 과정의 10
가지 요소가 기술적 영역이므로 아랑게트람 의례는 기술적 탐험의 종료 
및 영적 탐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의례는 정말 중요하다. 아
랑게트람으로 수련이 멈추지 않으며, 수련생이 닐라이칼라키를 통한 자
각적인 영적 탐험으로 더욱 심화한 경지로 이르고자 하면 배움은 계속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과거, 현재와 미래를 잇다
기술과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대 세계에서 닐라이칼라키의 생존과 보존
을 위한 고군분투에는 문화유산과 가치의 영원한 고사를 막기 위해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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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수많은 전통 예술의 모습이 담겨 있다. 1936년 닐
라이칼라키가 페낭 조지타운에 들어온 후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
유는 장인 안바와 그의 제자들처럼 헌신적인 수련생들이 닐라이칼라키 
무예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지역 공동체 지도자와 조지타운세
계유산협회 같은 주정부 기관에서 아낌없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주정부나 중앙정부의 기관과 부처에서 스포츠 무예와 순수 전통무예
를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과 경기가 경제와 국가 인지도에 중요한 것처
럼 문화유산에 기초한 전통무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동체와 
국가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유산의 중요성은 한 
세대에서 다음으로 전승되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무형유
산 보호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중한 수입원이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페낭 조지타운에서 열린 무예 공연 후 사진 촬영을 하는 닐라이칼라키 수련생들 ©닐라이칼라키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216
다양한 공연예술, 수공예, 의례, 요리를 직접 경험하려는 여행자가 많으
므로 전 세계의 풍부한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는 중요한 여행 동기
가 된다(Tudorache, 2016). 페낭의 전통무예이자 문화가 된 닐라이칼라
키는 페낭주의 유산에서 성장하고 확장하여, 이제 전 세계 무예인이 수
련하는 무예가 되었다.
요약하면,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무형유산은 닐라이칼라키 무예를 수
련하는 공동체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스승과 
사제 간의 전승과 지식 전수는 무형유산 보존의 핵심이며, 따라서 미래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전승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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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즈비그니에프 사비츠키Zbigniew Sawicki 박사
폴란드 무예협회연합 시그눔 폴로니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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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르 펜싱은 폴란드 전통무예인가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Old Polish sabre fencing은 넓은 범주의 폴란드 무예
에 속하는데, 이 범주에는 사브르 펜싱 외에 군마 위에서 긴 창이나 곡
괭이, 큰 낫, 폴란드식 창을 들고 싸우는 것도 포함된다. 폴란드 고유의 
사브르 펜싱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사르 사브르 hussar sabre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사브르 형태를 개발했다
는 것(Kwaśniewicz, 1988)과 팰커티 palcaty(짧은 막대)를 사용하는 올드 폴
란드 펜싱이 존재(Kwaśniewicz, 2017)했다는 사실이다. 팰커티는 ‘크로
스 아트 cross art’로 알려진 무기와 함께 귀족과 궁정의 펜싱에 있어 중요
한 요소이며(Jezierski, 1791), 짧은 막대의 경우 ‘막대(팰커티) 치기’라고도 
불렸다(Kitowicz, 1985). 그 기원은 16세기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전통은 
1939년까지 이어졌다. 1986년, 시그눔 폴로니춤 Signum Polonicum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 전통무예로 부활하여 폴란드 국가 유산이 되었다.
폴란드 사브르 펜싱
폴란드군은 폴란드가 하나의 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독자적인 
특색을 드러냈는데, 야기엘로니안대학교의 에우게니우시 피아세츠키
Eugeniusz Piasecki 교수(1925)가 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
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문명국가로 들어서면서 폴란드도 서구식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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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고 많은 부분에서 기사도의 관습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서구 전
역에 퍼진 프랑스식 기사도 의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고유의 전통을 유지했다.”
피아세츠키뿐만 아니라 다른 폴란드 역사학자들도 올드 폴란드 사브
르 펜싱이 생겨난 올드 폴란드 시대 이전에 이미 폴란드 고유의 무예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스테판 쿠친스키 Stefan Kuczyński 교수(1965)에 따르
면 “15세기 말까지 폴란드 전쟁 기술에 대한 글을 쓴 초기 학자들은 토
착적 요소를 찾기보다 오히려 서양이나 동양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탐구
했다. 폴란드 전통무예의 존재는 16세기 초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 
후대에 비해 출처가 되는 증언의 수는 적지만, 중세 시대에 (외세의 영향
을 받아 차용한 것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폴란드 고유의 무예가 있
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올드 폴란드 시대가 도래하고 여러 
변화가 생겼을 무렵, 폴란드인들은 이미 이런 무예에서 지식과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고유의 펜싱 스타일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이 만들어진 시기는 16세기 초에서 17세기 
말 사이로 추정된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이 넓은 개념의 무예에 
속하므로 그 형성 시기를 논할 때 다음과 같은 오토 라스코프스키 Otto 
Laskowski(1935)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올드 폴란드 무예
라는 용어를 통해 폴란드 군대가 비격식적 방어의 형태로 확고한 발전 
기반을 얻으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가장 독창적인 특징을 드러낸 시기, 
그러니까 16세기 초부터 17세기 말까지의 폴란드 무예라고 해석한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이 생겨난 과정의 핵심 요소는 귀족들이 중
세 시대 검 대신 선택한 사브르였다. 귀족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기사들이 검을 거부하고 곡
면 날의 무기, 즉 사브르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사브르를 사용하는 펜싱
의 명분이 확실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른 펜싱 스타일이 요구되
었다. 서유럽에서는 검의 몰락 이후 레이피어가 선택되었는데 구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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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과 비슷해서 레이피어를 사용하는 펜싱 스타일은 검을 사용하는 펜싱
의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통점이 많았다.
게다가 폴란드인들이 말을 타고 싸웠기 때문에 사브르 펜싱은 주로 
그런 목적에 부합해야 했다. 하지만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땅 위에 서서 대결하는 펜싱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말 위에서 하는 것보
다 걸어 다니는 상태에서 기본자세를 배우는 게 더 쉬웠던 것이다. 귀족
들은 전투 중에 말을 잃어버리더라도 땅 위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싸울 의무는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 기사도가 바탕이 되는 봉
건국가 출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임무를 맡은 폴란드 귀족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했다. 사브르 펜싱을 포함한 다양
한 기사도 훈련이 이런 교육의 일부를 차지했다. 당대의 문호였던 우카
시 구르니츠키 Łukasz Górnicki(1639)는 궁정 귀족의 이런 의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이제 나는 그가 군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뛰어나게 해내야 할 모든 것, 걸
어서든 말 위에서든 모든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 할 줄 알아야 하는 모든 
검에서 후사르 사브르로 변화하는 과정(사비츠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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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잘 훈련받고 관련된 모든 요령, 특히 궁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했으면 한다. … 기술과 각종 무기는 그에게 필
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기 종목으로도 적합할 것이다. 지상 시합과 마
상 시합이 있고 때로는 주군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펜싱과 마상 경주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궁정의 신하는 훌륭한 기수로서 자신의 한계
를 초월하여 말에 대해 잘 알고 말 위에 아름답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
을 리드해야 한다.
구르니츠키는 귀족이 알아야 할 기사도의 한 형태로 펜싱을 명시적으
로 언급한다. 이에 더해 그는 폴란드식 훈련 방식이 다른 나라들의 방식
보다 훌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인들은 정확한 방식과 시간에 맞춰서 말을 조련하는 데 숙련된 
승마인들이며 마상 시합에서는 가장 솜씨가 좋은 선수들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가 마상 시합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우리 폴란드인
이 그들보다 앞서야 한다. 독일인들은 사슬 갑옷을 입고서도 작은 안장 
위에서 최고의 솜씨를 보이며 성채 안에서 열리는 시합에서도 뛰어난 성
과를 내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 우리 폴란드인은 독일인들에게 패할 수 없
다. 그리고 헝가리인들은 방패를 들고 말 위에 앉아 상대를 용감하게 쫓
는 것이 특기이다. 우리 폴란드인들도 헝가리인에 맞서서 과감하고 용감
하게 싸워야 한다.
사브르 대결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얀 3세 소비에스키 Jan III Sobieski
의 신하 프랑수아즈 폴랭 달레락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금 폴란드인들
이 가진 유일한 것은 사브르인데 터키식보다 약간 더 길고 무겁지만 훨
씬 더 잘 든다. 좋은 쇠를 써서 그런 것일까? 손도 더 잘 베인다. 폴란드인
은 철제 헤드를 장착해서 무게에 익숙하다. 그들은 매일 손이 사브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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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해지도록 훈련한다. 또 결투를 잘하기 위해 청년들은 막대기로 자
주 연습하는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Sikora, 2012).”
시몬 스타로볼스키 Syzmon Starowolski(1634)에 따르면 이런 식의 훈련은 
(폴란드에 없는) 기사 학교나 아카데미가 아닌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래
서 폴란드 왕은 항상 신의 은총에 의해… 그리고 인자한 우리의 왕께서
는 군을 이웃으로부터 빌리지 않고 오히려 폴란드의 군인들을 이웃나라
에게 빌려주었다. 왕의 은총으로 군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훈련함으로써 
왕은 훈련된 군인을 취하며… 모스크바와 터키를 상대로 그들의 군사력
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폴란드인들은 성곽 안에서 걸어다니며 싸우지 
않고 말을 타고 싸웠다. 유명한 격언처럼 “말에 올라 탄 자, 폴란드인들
은 태생적으로 성벽이 아닌 들판에서 싸우는 사람들”(Czarnecki, 2016)
이며, 이런 유형의 전투에 가장 적합한 무기는 사브르처럼 곡면 날을 가
진 검이다. 저명한 폴란드 학자 타데우시 차츠키 Tadeusz Czacki는 이를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말을 탄 상태에서는 … 사브르 같은 칼이 절삭력은 
차치하더라도 일자 사브르나 검보다 공격 범위가 넓어진다.” 스테판 바토
리 왕가 트란실바니아 공국의 재상인 코바치오비우스는 1578년에 베키
로부터 사브르에 대한 찬사가 담긴 편지를 받는다(Czacki, 1800). 지그문
트 글로게르 Zygmunt Gloger도 다음과 같이 사브르의 유용성을 설파한다. 
“곡면 날의 사브르는 직선 날의 에페나 검보다 절삭력이 더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공격을 쳐내기에도 유리하다”(Gloger, 1978). 폴란드인들은 검
이나 무거운 레이피어로 무장한 서양의 기사들, 곡면 날의 사브르로 무
장한 동양의 적들을 모두 상대했다. 폴란드의 귀족 기수가 말을 타고 싸
울 때 가장 유용한 것은 이 곡면 날의 사브르였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보
병의 힘을 키우기 위해 기병을 포기하고, 베기(사브르)보다 찌르기(레이
피어)에 더 적합한 직선 날의 무기를 사용했다. 
19세기의 저명한 펜싱 강사 카롤 베르놀라크 Karol Bernolak(1898)가 사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224
브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브르 없이는 집밖을 나서지도 않았다. 사브르가 자신의 기사 작위
를 상징한 것이다. 그는 또한 모든 기념일, 결혼식, 장례식, 성명일, 배치 
전환일, 왕실 방문, 첫 방문 등에도 사브르와 함께 등장했다. 호스트를 존
중하는 의미에서 요청을 받을 때까지 그는 나서지 않았다. 국가 의상과 사
브르는 떼려야 뗄 수 없었다. 둘 중 하나가 없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었다. “캐러벨 없는 곳은 이불 속뿐이다”라는 속담이 있었고 가난한 귀
족들은 “맨발이라도 밧줄을 잡고 걸어라”는 말을 들었다. “밧줄을 잡고”
라는 말은 기사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사브르는 가문의 가
장 값비싼 유산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로부터 손자에게
로 대대손손 전해지며 각 귀족의 침대마다 걸려 있었으며 모든 개인적 추
억이나 역사적 사건에 연관되었다. 그들은 사브르 위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로서 사브르를 받았으며, 청년기에는 사브르 사용법을 배웠다.
지그문트 글로게르에 따르면, “사브르는 혼전에 사용되는 절삭력이 
좋은 무기다. 폴란드인들은 사브르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사브르는 
온 폴란드가 애호하는 무기가 되었으며 폴란드인 기사들은 전투 중에 
사브르를 잃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폴란드인과 사브르의 특별한 
관계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브르는 위엄과 명예의 표시였는데, 폴란드 사브르 칼날에 새겨진 
비문 “명분 없이 나를 불러내지 말라, 이유 없이 나를 꺼내 들지 말라”가 
그 증거다(Łepkowski, 1857). 사브르는 귀족의 사회적 지위, 세력, 정신적 
힘의 상징이었으며, 주인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고 결코 배신당하지도 
않았다. 귀족들은 자신의 신변과 국가의 안보를 사브르에 의지했으며, 
17세기 폴란드를 대표하는 국가 공식 모델 ‘후사르 사브르’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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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르 사브르의 발전
폴란드인들은 1576년경부터 1630년까지 일련의 진화를 거쳐 새로운 전
투용 사브르 모델을 개발하고 폴란드 내에서 바토루프카 Batorówka로 알
려진 헝가리의 사브르 형태를 개선했다. 먼저 헝가리-폴란드식 사브르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 이 형태를 바탕으로 윗덮개에 엄지손가
락 링을 추가하고 사브르 칼날을 자르고 찌르기에 적합하도록 변형하
여 다듬었는데, 그 결과 후사르 사브르 형태가 생겨났다. 브워지미에시 
크바시니에비치 Włodzimierz Kwaśniewicz(1988)에 따르면 “1630년경 사브르
의 형태에 새로운 진화가 시작된다. 오픈 손잡이가 달린 현재의 동양식 
사브르 외에도 손잡이가 점차 변화하여 원통형 손잡이에서 새의 목과 
부리를 닮은 독특한 ‘캐러벨 carabel’ 손잡이로 변형된 ‘날이 넓은 후사르 
칼’이 있다.” 
체스와프 야르누슈키에비치 Czesław Jarnuszkiewicz(1973)에 따르면, 폴란
드에서 사브르를 채택하게 된 것은 기병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후사
르 덕분이다. “폴란드 기병이 그토록 빨리 검을 버리고 사브르를 선택하
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십중팔구 새로운 기병이 등장했
기 때문이었는데, 이 새로운 기병은 1506년에 클레츠크 근방에서 타타
르족과 전투를 벌였으며 1514년 오르스하에서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
들은 ‘라차’라고 불리던 세르비아인 후사르 용병 기병대였다. 이미 1500
여 명의 후사르 부대가 일부 사브르로 무장하고 폴란드에 모습을 드러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후사르가 사브르를 택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 16세기 
후반에 사브르가 귀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폴란드인들은 몇 가
지 디자인의 사브르를 채택했다. ‘언월도’라고 불리는 터키식 사브르, 카
라벨라, 마지막으로 블랙 사브르라고도 불리는 후사르가 있었다.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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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사브르 가운데 고유한 구조를 지닌 것은 후사르 사브르다. 
“후사르 사브르는 절삭력이 가장 뛰어나며 순수 폴란드산 제품이기에 
상세히 다룰 만하다”(Kwaśniewicz, 1988).
폴란드 전투 사브르는 시그눔 폴로니춤, 즉 폴란드인들이 자신들만
의 무기를 갖고 고유의 무예를 만들었다는 상징이 되었다. ‘크로스 아
트’로 불리는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스타일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
이다. 1971년, 유명한 폴란드인 펜싱 선수이자 사브르 세계선수권 우
승팀(1962 및 1963년 대회)의 일원이었던 보이치에흐 자브워츠키 Wojciech 
Zabłocki 교수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서 폴란드 후사르 사브르의 전투적 
자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전투적 적합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상 혹
은 마상 전투에서 후사르 사브르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증명하는 동
시에 폴란드식 형태와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날이 넓은 후사르 칼은 
특정한 유형의 사브르로 직접적인 반격이나 팔꿈치 혹은 어깨에서 쓸어
내리듯 하는 공격, 어깨에서 아치형으로 움직이는 공격에 적합하며 따
라서 가장 다재다능한 무기다.”
16세기 말 기독교 기사의 폴란드식 이상을 처음으로 구상했다는 평
가를 받는 키예프 주교 유제프 베레슈친스키 Józef Wereszczyński도 전쟁 경
험을 전투 지식의 원천으로 여겼다. 1594년, 그는 우크라이나에 기사학
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무예는 “폴란드 크라쿠프의 조약돌 
위에서” 배울 수 없고 “천상의 지붕 아래 야생의 들판에서”만 배울 수 
후사르 사브르(치나르스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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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베레슈친스키는 사브르가 젊은 귀족들이 억압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 적들로부터 자신과 조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라고 생각했다. 기사학교를 세우면 폴란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사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폴란드 펜싱 스타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폴란드에서 고유의 전투 사브르 외에도 폴란드
식 펜싱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역사에 수많은 
증거가 있다. 펜싱 철학에 따르면 상대에게 베기 cut를 시도하는 검객은 
반격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찌르기 thrust를 시도하는 사람은 자
신의 신체를 더 감출 수 있다. 즉, 찌르기는 그 자체로 상대의 무기를 쳐
내는 방어가 될 수 있지만 베기는 그렇지 않다. 헤트만 얀 타르노프스
키 Hetman Jan Tarnowski(1987)는 사브르의 장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
한다. “쓸모없는 란츠크네히트의 캇츠발거보다 충분히 담금질된 칼이 
더 좋다.” 스타니스와프 와스키 Stanisław Łaski(1599)도 사브르 사용법에 대
해 유사한 ‘설명’을 한다. “상대를 베어 상처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세
를 낮춰야 하나 상대를 찌르려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으니 전
자는 쓸모없는 란츠크네히트의 캇츠발거 대신에 좋은 품질의 무기를 사
용하길 권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다. “나는 칼날
이 아니라 칼끝으로 공격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한 번의 찌르기
가 두 번의 베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프랑스인
이 이를 이미 알고 있으며 독일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 깨달았고 투르크
인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말을 탄 사람의 안장 발아래와 그의 옆구리에는 
반드시 사브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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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몇 가지 다른 예이다.
①  프란치셰크 살레지 예지에르스키 신부 Father Franciszek Salezy 
Jezierski(1792): “경쾌한 움직임은 피상적인 징후로 전통 춤사위에 
담긴 민족성을 드러내며, 분노의 움직임은 칼의 소유 자체를 드러
내는 듯하다. 모스크바인들은 위에서 헝가리인들은 좌측에서 투
르크인은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폴란드인들은 사브르로 십
자가를 만든다.”
②  유제프 웹코프스키 Józef Łepkowski(1857): “폴란드식 사브르 사용법
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용법과 전혀 다르다. 고유한 특성이 있
고 크로스 아트, 레요프스키어 Rejowskie, 레퍼런더리 Referendary 등
의 특수 용어를 쓰며, 독일이나 프랑스 펜싱과 규칙이 다르다.”
③  지그문트 글로게르 Zygmunt Gloger(1978): “곡면 날의 사브르가 폴란
드에 보급된 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브르 기술을 개발
했다. 폴란드인들은 곡면 날의 사브르를 다루는 데 비범한 솜씨를 
발휘하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들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다.”
‘폴란드 제4자세’로 불리는 베기, 베흐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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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펜싱 기술의 흔적은 18세기까지 살아남았으며, 19세기에도 ‘폴란
드 제4자세 Polish quarte’라고 불리는 가장 유명한 폴란드식 베기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그것은 펜싱 교과서, 특히 독일 교과서에서 등장했다. 1791
년 초에 한 저서에 그러한 베기를 폴란드 제4자세라고 명명한 예도 있다
(Behr, 1791). 이 베기는 니제크 nyżek(로우 컷) 또는 ‘지옥의 폴란드 제4자
세’라고 부른다. 
1824년부터 독일 교과서에 이 베기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등장했다. 
또한 같은 라인에도 폴란드 혹은 지옥의(?) 제4자세라고 부르는 베기가 
등장한다. 이 베기는 제3자세와 반대되는 것으로 제4자세는 하프 혹은 
내측의 제2자세와 비슷한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인
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이 베기는 가장 힘든 자세 중 하나인데 주먹을 돌
리는 자세가 가장 불편하기 때문이다. 주로 상체를 뒤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상대에게 사용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개 약한 쪽이 의도된 베기에 
노출된다. 베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약점을 
노출하며 검객의 신체 안쪽이 드러난다. (Werner, 1824)
‘폴란드 제4자세’, 베르너(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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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에 나온 펜싱 교과서에서 같은 베기에 대한 비슷한 설명이 완
벽하게 묘사된다. 1791년 베흐르 교과서가 출간된 지 거의 100년 만에 
나온 이 책에 폴란드 제4자세라고 불리는 폴란드식 베기 스타일이 실려 
있다(Montag, 1868). 여기서 저자는 폴란드의 국가 전통 의상을 입은 검
객의 실루엣을 그려 이 베기의 기원을 분명히 강조한다. ‘악마 혹은 지옥
의 폴란드 제4자세’라고 불리는 폴란드식 베기의 존재와 올드 폴란드 사
브르 펜싱의 존재가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확실히 증명된다. 그동
안 접한 다른 펜싱 문헌에서 폴란드처럼 사브르 베기의 ‘국가적’ 임무가 
이토록 명백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폴란드 사브르 펜싱과 폴란드 전투 기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다음
과 같은 폴란드 검객들의 뛰어난 실력이었다.
①  “그니에즈노 출신의 모들리셰프스키 Modliszewski 가문은 오랜 전
통의 힘 있는 집안이었다. … 안제이 Andrzej는 헝가리 왕비 가브
리엘의 궁정에서 일한 작가이자 집행관이었는데, 위대한 인물
이자 보기 드문 검객으로 솜씨가 매우 좋아서 소년의 머리에 
‘폴란드 제4자세’, 몬타크(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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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작은 동전을 자를 때 소년의 머리카락은 건드리지도 않았
다.” (Paprocki, 1584)
②  폴란드 고대 유물의 뛰어난 연구자인 암브로지 그라보프스키
  Ambroży Grabowski(1852)는 비슷한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지그문트 3세의 궁정 집행관인 그라노보 시에니아프스키 출신
의 프로코프 Prokop는 여섯 마리의 말이 빠른 걸음으로 끌던 마차를 
멈춰 세웠다. 그는 단 한 번의 사브르 베기로 말이나 소를 베어 몸통을 
두 동강이 냈다. … 자크로침의 성주인 토마시 올렝츠키 Tomasz Olędzki
는 다섯 개의 동전을 쌓아 놓고 사브르로 잘랐다.” 
유제프 웹코프스키 Józef Łepkowski 교수(1857)는 사브르로 “종이 책 한 
권, 촛대 위의 수지 양초 한 자루 등을 벨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브르 명장의 또 다른 예는 미하우 스타제프스키 Michał Starze wski(1932)
를 통해 알려지는데, 그는 가장 유명한 폴란드식 베기인 니제크 베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베기는 소위 터키식 베기라고 부르는
데 터키인의 배를 가르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스타제프스키는 보잘
것없는 한 검객도 이 베기를 써서 자신의 상대인 보이보데의 허리띠를 
훌륭한 솜씨로 잘라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스
타제프스키에 따르면 이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당신이 졌습니다!’ 라는 
의미이다.”
펜싱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려면 폴란드인 외의 사람들은 펜싱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메리 바튼 Mary Barton은 1864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16세기 초 폴란드에서는 권총을 들고 결투하는 일이 드물었다. 개인 간
의 대결에서 주로 사용된 무기는 사브르였다. 폴란드에서는 13세부터 사
브르 기술을 가르쳤기에 청년 교육에 있어 사브르가 필수품이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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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브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막대기로 펜싱을 연습하곤 했다. … 
사브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려면 중거리에서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칼
날을 맞고 튕겨 몸에 맞지 않도록 격렬하게 칼날을 휘둘러야 했다. 또 다
른 테스트로는 결투 중에 자기 무기의 칼끝으로 상대의 몸에 사전에 정한 
단어를 새겨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이 두 번째 증거를 남기려면 
첫 번째보다 더 뛰어난 솜씨가 필요했다. (Sawicki, 2012) 
위의 몇 가지 사례들은 폴란드 선조들의 펜싱 기술 수준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특히 펜싱 공예와 사브르에 숙달해 이 분야
에서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의 원천
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해지는 전통과 
전투 경험이었고, 이는 유제프 테오도르 그웽보츠키 Józef Teodor Głębocki
가 19세기 기사학교에 대해 쓴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사색적이기보다 감정적이었고, 체계적이기보다 자기희생적이어서 학교 
책상이 아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적군을 상대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실
력을 키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폴란드 공식 기술, 시그눔 폴로니춤
폴란드에서는 곡면 날을 채택한 이후 후사르 사브르
라고 불리는 무기와 ‘크로스 아트’로 알려진 올드 폴
란드 사브르 펜싱을 만들었으며, 청년들이 사브르를 
사용하기 전에 기초를 익히도록 막대기를 사용하는 
펜싱을 개발했고 18세기에 이런 형식으로 수련했다
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사브르 펜싱은 과거에 시그눔 폴로니춤의 상징(스타투트, 
1994)
14 _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233
공식 명칭이 있던 것이 아니라서 (수 세기 동안 ‘휘두르기’라고 지칭했다) 
1986년에 복원했을 때 폴란드 고유의 민족적 전통을 가진 무예라는 점
을 강조하고자 폴란드식 기술의 표식이라는 뜻의 ‘시그눔 폴로니춤’이라
고 불렸다. 
오늘날 폴란드 무예협회 시그눔 폴로니춤 Polish Association of Polish Martial 
Arts Signum Polonicum이 이 전통을 국가 유산의 한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그 기
반은 비엔나 전투(1683년)로부터 전해지는 미하우 스타제프스키 Michał 
Starzewski의 지식, 여러 문헌과 연구 결과, 40여 년 넘게 수련된 훈련 과정
을 통해 얻은 경험은 물론이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어난 폴란드 
제2공화국의 영국 이주자 집단(‘소콜Sokol’ 국민 체육 운동 집단, 폴란드 제2
공화국 장군들 등)이 즈비그니에프 사비츠키 Zbigniew Sawicki에게 전한 지식 
등이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시그눔 폴로니춤으로 알려진 조직적이고 
완전한 무예 체계(스타일)로 계속 발전하면서 폴란드와 유럽의 유산에 
상당한 국가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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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은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발전시
킨 종합 문화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다듬어진다. 그
래서 춤은 한 민족의 특성과 감정을 구현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중요
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춤에서 동작과 스텝 하나하나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관과 삶을 전해준다. (File, 2013)
춤과 무예에 내재된 동작과 동세는 세대를 통해 전승되며 반복적으
로 구현되고 그 안에서 발전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전통춤과 몇몇 전통
무예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동작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문화유산의 
일부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무예가 K-pop 음악과 같은 현대적인 트
렌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통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는지 살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를 상호 참조하는 문화기술지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 무예와 춤, 악기(장구)를 연습하면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춤 공연 등 한국 전통 동작 및 동세에 대
한 다년간의 관찰과 전통 안무가, 무용가, 무예가와의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보강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춤과 다양한 한국 무예 모두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동작 특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궁중 무용, 민속 무
용, 종교 및 제례 무용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춤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춤의 유형 대부분에 나타난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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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음 일부 한국 무예에서 확인되는 유사한 동
작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모든 동작에 이러한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작에서 인식되며 전통적인 동작 분야에 한
국적인 ‘멋’을 내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전통춤과 무예에 나타난 한국의 신체문화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 
한국의 전통춤과 무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몇몇 동작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종종 상호 의존적이며,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동작 
부문에서 ‘한국성’이 두드러진다. 
곧은 자세
한국의 전통춤과 무예는 머리, 어깨,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정렬해서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척추를 뻣뻣하게 경직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엉덩이를 빙
빙 돌리는 몸짓은 일반적으로 선정적으로 여겨서’ 탈춤에서 희극적 효
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전통춤에서 이런 동작
은 피한다(File, 2013). 일부 춤 동작에서 무용수가 엉덩이를 구부리거나 
약간 숙이는 동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척추는 대
개 곧게 유지된다. 
이것은 무예에도 해당되며, 곧은 자세는 균형 유지와 관련이 있다. 유
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을 
예로 들어보면, 다리걸기와 던지기를 통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을 최
우선 목표로 한다. 상대가 곧은 자세가 아니면 균형이 무너져서 더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 택견의 일부 분파 수련자들은 기본 훈련에서 관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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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높이기 위해 엉덩이를 좌우와 앞뒤로 과도하게 밀기도 하지만, 
실제 대련에서는 그런 과장되게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태권도와 합기도와 같은 보다 현대적인 한국 무예에서도 곧은 자세
를 강조한다. 비록 메치기, 낙법, 구르기 등 일부 특정 기술에서는 곧은 
자세 원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레슬
링에 해당하는 씨름에서 선수
들이 상대 선수의 체중을 지탱
하면서 신체적으로 서로 연결
되어 있어 곧은 자세는 아니다. 
하지만 몸은 엉덩이에서 구부
러지지만 씨름 선수들은 척추
를 둥글게 구부리지 않고 코어 
근육을 이용해 곧게 유지한다. 
검무를 추는 한국 무용수들 ©ShareAlike 2.0 Generic License
씨름 선수들은 경기 중에 코어 근육을 사용해 등을 곧게 유지한다. ©산코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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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호흡
적절한 호흡은 효과적인 신체 활동의 핵심이며 좋은 자세의 기본이
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춤에서는 호흡선과 척추선을 동일시한다(Lim, 
2003). 무예 수련에서도 자세와 호흡이 붙어 다닌다는 점은 유사하다
(Pearlman, 2006). 구부정한 자세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호흡을 방해해서 불필요한 근육 긴장, 
조기 탈진, 부정확한 기술로 이어진다. 
한국의 춤과 무예에서는 단전호흡을 강조하는데, 배꼽 아래 아랫배 
안쪽에 위치한 천골 차크라에 해당하는 단전 부분에 집중하는 일종의 
복식호흡이다. 단전호흡으로 복강과 흉강이 삼차원적으로 팽창함에 따
라 들숨과 날숨마다 몸은 시각적으로 ‘팽창’하고 ‘수축’하게 된다. 단전
호흡에서 중요한 개념은 호흡이 폐가 아니라 단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따라서 들숨을 ‘숨을 올리다’로, 날숨은 ‘숨을 내리다’라고 묘사하
기도 한다(Van Zile, 2018). 들숨은 단전에서 위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숨이 가시화되고, 날숨은 단전으로 가라앉거나 수축하는 호흡으로 보
인다. 
한국 춤에서 동작은 호흡에 의해, 호흡을 통해 이루어진다. 
섬세한 궁중 무용에서 들숨은 구부려진 무릎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척추는 위로 늘린다. 이때 이완된 어깨를 아주 살짝 미세하게 밀어 올리
고, 이로 인해 옆에 늘어져 있는 팔이 들어 올려지고 뒤이어 손이 부드럽
게 따라간다. 무용수가 숨을 내뱉을 때에는 과정이 반대로 진행된다. 척
추는 아래로 짧아져서 어깨도 내려가고 무릎이 구부러진다. 팔은 아래로 
살짝 떨어지고 손목이 수축해서 이때도 손은 뒤에서 부드럽게 따라간다. 
(Van Zile, 2008) 
한국 전통춤 동작은 대개 리듬의 첫 박자에 들숨으로 시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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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첫 들숨은 동작의 준비 단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9). 무예 동작 역시 대개 들숨으로 시작하고 날숨으로 마무리된다. 
한국 춤과 무예 모두에서 날숨은 상대적으로 짧은 데 비해 들숨은 대개 
길다. 
무예에서 날숨은 종종 기합의 형태를 취
하기도 하는데 기합은 몸과 마음, 호흡이 대
상과의 충격에 집중하는 기술의 정점에서 
나온다. 기합은 충격의 순간에 큰 외침과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국제태
권도연맹 ITF 태권도에서 하듯이 소리를 내
지 않지만 날숨에 집중하는 ‘날카롭게 내뱉
는 호흡’(Choi, 2019)이 될 수도 있다. 택견에
서 기합은 ‘이크’나 ‘에크’로 언어적으로 나
타나는데(Kim, 2012), 첫 번째 음절에서 소
리를 내고 몸은 다소 긴장하고 두 번째 음절
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근육 긴장이 이완
되는 것을 나타난다. 한국 춤에서 관객은 이
것을 ‘부유의 순간’과 표면적으로는 ‘동적인 
긴장감’, 그리고 이어지는 ‘안도의 한숨’으로 
인지할 수 있다(Van Zile, 2001).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는 항상 호흡
으로 시작하거나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호흡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련자에게 자주 편안한 호흡을 
하도록 지도한다(Do, 2007).
마지막으로 단전호흡은 한국 무예의 명상 수련에서 일반적으로 선호
하는 호흡법이다. 
단전호흡은 한국 무예에서 명상 수련의 일부로 종종 진
행된다. ©VSC
발차기를 하면서 기합을 외치는 저자의 모습 ©V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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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신과 수직적 흔들림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하 흔들림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전통적인 한국 동작에 파도나 바운스 같
은 느낌을 준다. 
반 자일 Van Zile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전통춤에는 위로 올라가는 
동작과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오금
춤이라고도 불리는 ‘무릎을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어깨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Van Zile, 2018). 어깨를 들
썩이는 모습은 ‘전사들이 말을 타고 평원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방식’
을 연상케 한다(File, 2013).
한국의 신체문화에서 핵심적인 특성인 굴신(굽힘과 펼침)은 섬세하게
도 과장되게도 표현된다. 굴신의 섬세한 표현은 단전호흡을 통해 들이마
시는 호흡에 몸이 확장되고 척추가 길어진다(Van Zile, 2018). 과장된 표
현은 팔과 다리에서 일어난다. 관절의 굽힘과 펼침은 오금질이라고 하
며, 무릎 뒤와 같은 관절 안쪽을 구부리는 동작이다. 그 결과 발을 디딜 
때 파도와 같은 물결질이 생기는데, 택견과 태권도와 같은 무예는 물론 
한국 춤에서도 눈에 띈다. 
한국 전통춤의 스텝은 반동으로 표현되는 탄력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반동은 스텝을 밟을 때 발이 지면에서 튕기는 듯한 리바운드 효과
를 말한다. 품밟기로 알려진 택견의 기본 동작에서 수련자는 각 스텝에
서 무릎을 눈에 보이게 폈다가 구부린다. 그 결과는 춤에서 보이는 반동
과 흡사하다.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에서 스텝은 무릎의 스프링 동작을 
통해 이루어지며(Choi, 2019), 이는 한국어로는 ‘활등 파도’(활등 모양과 같
은 파도)(Choi, 1990)로, 영어로는 ‘사인 웨이브sine-wave 동작’(Choi, 2019)
으로 묘사되는 웨이브 같은 스텝이 된다. 국기/올림픽 태권도 역시 오금
질을 사용하지만 ‘엄지발가락 아래쪽의 동그란 부분으로 반동’한다(Kil, 
2006). 한국 무예 역사가 김혜영은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의 파도 동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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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올림픽 태권도의 도약 동작은 “같은 유형의 한국의 전통적인 신체문화
에서 비롯되었다”고 동의한다.
오금질과 굴신이 씨름과 합기도와 같은 유술계 무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확장하고 수축하는 굴신 원리는 두 무예의 잡기, 던
지기 동작과 관련이 있다. 
삼박자 리듬 
한국 전통음악은 일반적으로 하박 downbeat으로 시작하고 상박 종
지 upbeat cadence가 있는 삼박자 리듬을 따른다(Sheen, 2013). 이는 한국의 
전통춤에서도 되풀이된다. 
동작의 단위는 삼박자 단위로 안무가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음악의 박동
은 삼박자를 세 개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삼박자 
강조는 수직성(수직적 흔들림 등)과 부유와 빈번하게 결부된다. 처음 두 번
의 박동에서 짧은 부유로 이어지는 위로 올라가는 행동, 두 번째 박동의 
끝에 살짝 강조, 세 번째 박동에서 아래로 내려와 이완하는 행동으로 구
성된다. (Van Zile, 2001) 
일부 한국 전통무예의 기본 동작 역시 삼박자 리듬으로 실행된다. 일
례로,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기술의 사인 웨이브 동작에서 삼박자 리
듬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처음 이완한 다음 몸을 위로 올리는데 이것이 
반 자일이 언급한 ‘짧은 부유’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몸의 무게를 내려
놓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아래로 내려와 이완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택견의 기본 동작 역시 삼박자 패턴을 따른다. 품밟기는 정삼각형 품밟
기로 구성되는데, 수련자는 한국의 전통음악 리듬에 맞춰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번갈아 밟는다. 
삼박자 리듬은 기본적인 기술 훈련에 사용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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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리듬을 엄격하게 고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의도
를 상대 선수에게 불가피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 사슬
운동 사슬 kinetic chain이란 “신체 분절에서 시작된 동작이 주변 분절로 이
어지는 순차적인 흐름으로, 확실히 호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Van Zile, 2018). 이것은 한국 춤에도 적용된다. 
손목에서 미세한 맥박이 뛰는 것처럼 신체의 말초 부위에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조차 그 움직임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몸통에서 시작된 
들숨으로 척추가 수직으로 늘어나고 어깨를 들어올리고 팔 전체로 에너
지와 동작을 가동시켜서 마침내 손목 동작을 ‘유발’한다. (Van Zile, 2018) 
택견은 종종 한국 타악기 반주에 맞춰 연행된다. 사진의 왼쪽 아래에 고수가 보인다. ©황인무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246
반 자일에 따르면, 한국 춤의 “동작은 중심에서 시작해서 신체의 말초 
부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런 한국식 움직임을 연행하기 위해서
는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동작의 순차적인 전달이 일어나
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몸통과 팔다리를 단일 단위로 움직이는 일본
의 춤 노 能와는 다르다(Van Zile, 2008). 
운동 사슬은 또한 많은 한국 무예 기술에서 힘을 생성하는 부분이기
도 하다. 무예 기술을 제대로 시전하면 바닥이나 몸의 중심(예: 단전)에서 
시작해 신체의 말단 부위로 채찍처럼 펼쳐지고, 응축된 운동에너지가 
충격의 형태로 대상에게 전달된다. 채찍질이라는 용어가 이런 과정을 표
현하기 위해 때때로 사용된다. 일부 집단에서는 발산하는 힘을 이르는 
발경 發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은 중국 내가권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 곡선
한국의 춤과 여러 무예에서 나타난 미학적 특징은 곡선으로, 한 손으로
운동 사슬에 따라 팔을 뻗는 한국 무용수 ©ShareAlike 2.0 Generic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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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확하게 원형을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일부러 직선을 취하는 것과
는 다르다. 움직임이 딱딱한 직선 궤적이 아닌 곡선 궤적을 따른다는 것
은 부분적으로 사슬 운동의 결과다. 하지만 곡선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미적 감성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한국 단어에서 곡선미는 이런 개념
을 가장 잘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곡선이 아름답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곡선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전통춤에서 어깨는 다소 둥글고 가슴은 살짝 오목해서 팔을 
양옆으로 펼치면 일반적인 전통춤 의상인 긴 소매와 어우러져 학이 날
개를 펼친 모습을 연상시키는 특징을 살릴 수 있다. 곡선의 긴 목과 날개
를 가진 학이 한국 전통예술의 단골 주제이고 전통적인 한국의 동작 분
야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굴신과 오금질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곡선은 한국 춤과 무예에서 물
결질이라는 파도 같은 스텝 동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춤에서 
운동 사슬의 사용은 팔을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자연스러운 곡선 움직임을 낳는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무예의 발차기와 치기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단일 분절 단위로 움직이기보
다는 운동 사슬을 빠르게 풀어 펼치는 채찍
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동작 역
시 곡선과 나선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균형 잡힌 동작 
한국의 전통춤 동작은 균형 잡힌, 오히려 평형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표
현된다. 예를 들어, 한국 춤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허리감기사위
가 있다. 동작의 시작에서 한 손을 몸 앞쪽에 두고 이때 손바닥은 마치 
단전을 안는 듯이 위로 향하고, 반대편 손은 같은 높이로 몸의 뒤편에 
저자가 한국 무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틀어차기를 
하고 있다. 비틀어차기는 대상을 향해 곡선 궤적을 그
린다. ©V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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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무릎도 함께하는데 굴신의 준비 단계로 살짝 구부린다. 허리감기
사위는 단전에서부터 들숨으로 시작하고 동시에 무릎을 유연하게 하
고 팔을 양옆으로 풀어놓는다. 순차적으로 내뱉는 숨에서는 무릎을 다
시 구부리기 시작하고(오금질) 팔을 감아올려서 앞에 있던 손이 이제 뒤
로 가고 뒤에 있던 손이 앞으로 나온다. 앞서 다룬 사례에서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이 대칭적 도치일 필요는 없지만, 대칭적으로 시각화되는 
다른 신체 부위가 개입할 수 있다. 가령, 왼쪽 발을 올릴 때에는 오른쪽 
팔을 뻗어 균형을 잡아준다. 이와 유사한 균형 잡힌 동작은 한국 전통무
예에서도 눈에 띈다. 택견의 품밟기는 팔을 좌우로 흔드는 활개흔들기
를 하면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이 특징
인 또 다른 대표적인 기술로 활개돌리기가 있다. 두 팔을 서로 교차해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것으로 한 손이 높이 올라가면 다른 
손은 낮게 위치한다. 다양한 무예에서 나타난 그 밖의 일반적인 사례로 
지르기나 치기에서 ‘손을 잡아당기는’ 동작이 있다. 한 팔을 대상을 향
해 뻗을 때, 다른 팔은 대개 엉덩이까지 뒤로 당긴다. 
무예에서 이처럼 균형 잡힌 동작은 주로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 첫째, 말 그대로 균형
을 잡아준다. 발차기를 할 때, 양팔은 발차
기 궤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져와서 균형
추의 역할을 해서 발차기의 추진력 때문에 
수련자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둘째, 균
형 잡힌 동작이 전술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가령, 반대 손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앞서 언
급한 ‘당기는 손’이 실제로 상대방을 잡고 당
기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택견의 경우, ‘발
회목잡고 어깨잽이’라는 넘어뜨리기 기술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련자가 한 
택견 수련자가 상대에게 발회목잡고 어깨잽이 기술을 
걸고 있다. 이는 균형 원칙의 실제 응용에 해당한다 ©황
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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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고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반대편 다리를 잡
아당겨서 넘어뜨리는 것이다. 많은 씨름 기술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뒷무릎치기의 경우, 씨름 선수는 상대 선수의 무릎 뒤쪽을 당기면
서 상대의 상체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기술이다. 
한국 무예와 춤 모두에서 균형 잡힌 동작은 도교 우주론에서 비롯된 
개념인 음양의 현상(Yoo, 2007)으로 철학적 해석을 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한국 신체문화에서 분리된 현대 태권도의 발전 
태권도는 한국 무예로 일본의 가라테와 깊은 관련이 있다(Moenig & Kim, 
2016). 그러나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국기/올림픽 스타일과 1970
년대와 1980년 국제태권도연맹 스타일에서 태권도는 동작 특성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가라테와 그리고 한국 무예와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특성상에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었다. 문화기술지적으로 태권
도를 한국의 전통 신체문화와 관련된 동작 특성을 구현하는 한국 무예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태권도는 곧은 자세와 기합 등 단전호
흡을 강조한다. 태권도의 스텝과 겨루기 발놀림은 굴신과 오금질로 인한 
뚜렷한 수직 흔들림을 보여준다. 많은 태권도 동작, 특히 발차기는 열린 
운동 사슬 방법에 따라 유선형을 나타내 곡선의 궤도를 그리며 가속과 
힘의 생성을 높인다. 또한 균형 잡힌 동작은 태권도의 품새에 내재되어, 
겨루기에서 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평형 동작으로 기능을 하거나 
시합에서 전술적으로 잡기로 사용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태권도의 동작 특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
기/올림픽 스타일의 태권도에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첫째, 겨루기 대회 
규칙과 새로운 규칙의 도입은 태권도 기술을 수련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
다. 이전에는 기술을 제대로 펼치고 상당한 파워가 있는 경우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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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nig, 2017). 물론 여기에는 기술의 질에 대한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
이 요구된다(Moenig, 2017).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
고 ‘점수 정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IOC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Moenig, 2017), 자동으로 채점하는 전자호구판정시스템 PSS이 도입되
었다. PSS가 채점을 위해 상대방의 접촉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기록
하지만, 훨씬 가벼운 충격도 점수로 허용하고 있어 ‘적절한’ 태권도 기술
과 PSS를 유도하기 위한 단순한 동작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과
거 선수들은 강력한 기술을 펼치기 위해 열린 운동 사슬을 통해 동작을 
적절하게 가속화해야 했다. 이제는 강력한 힘을 쓰는 것에는 관심 없이 
전자기록이 되는 목표 영역을 향해 단지 발을 뻗을 뿐이다. 따라서 운동 
사슬과 그로 인한 곡선이라는 초기의 동작 특성은 겨루기 대회에 도입
된 많은 새로운 기술에서 사라지고 있다. PSS의 도입 이후 태권도 대회
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과거에 연행되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권도
가 되었다(Capener, 2019). 
둘째, 태권도 시범에 대중음악(K-pop 등)과 춤을 접목하는 것이 인기
를 끌게 되었고 이는 태권도의 운동적 특성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 한국의 전통 신체문화는 5음계와 삼박자로 진행되는 한국 전통음악
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는 ‘랩뮤직과 힙합 감성
을 한국 대중음악에 접목’하고 있다(Lie, 2012). 힙합 댄스의 일부 운동
적 특성으로 신체의 긴장이나 조임, ‘각도와 비대칭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는 동작’, ‘세련된 형태나 거친 표현에서 나온 성적 에너지’, 동떨어진 
신체 분절을 튕기거나 신체의 일부를 ‘분절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방식’, 
‘복잡한 박자의 변형’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
문화와 관련된 동작 특성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다. K-pop을 접목
한 시범에서는 대중음악에 맞춰 변경하느라 실제 무예로는 의미가 없는 
몇몇 동작이 생겨났다(Capener, 2019). 기합은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는 
순간에 몸을 긴장시키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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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단순한 연극적인 요소가 되었다. 태권도 수련자들은 이제 기술에 
맞춰 기능적으로써 기합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술 시범을 보이기 전이나 
후에 규칙적으로 기합을 외친다. 
무형유산의 진화와 보존의 길
문화기술지적 기록은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한국 춤과 무예라는 전통적인 동작 분
야에서 고유한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일곱 가지 동작의 특성을 다루었
다. 파악된 동작 특성으로는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곧은 자세, 단전호
흡, 굴신과 수직적 흔들림, 한국의 삼박자 리듬, 운동 사슬, 자연스러운 
곡선과 움직임, 균형 잡힌 동작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전통춤을 
비롯해 택견과 태권도 등 몇몇 한국 무예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세계화 시대에 문화유산에 가해지는 소멸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
다. 이러한 전통을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중문화에 눈을 돌리는 유
혹에 빠질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의 전통무예는 수련 관습과 대회 규칙
을 변경하고 K-pop 음악과 댄스와의 접목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랄지 모른다. 이런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청중과 만날 수 있는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대
가가 따른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 태권도는 동작 특성을 변경하
는 과정에 있다. 그 결과는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와는 동떨어진 완
전히 다른 것으로의 진화다. 태권도의 경우 진화하는 무예로서 스스로
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 본질을 지키고
자 하는 무예라면 대중화 시도에 있어 전통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
로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변화를 꾀하는 
일에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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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와 종교, 의례
중국 무예는 맨손과 무기 무예에 맨손체조, 호흡 운동, 명상, 중국 한의
학 요소들이 어우러진 고유한 조합을 나타낸다. 민간의 맨손 무예는 중
국 후기 왕조(명나라와 청나라, 1368~1912)에 이르러서야 격투라는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여러 요소가 더해진 다면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현존하
는 문헌을 통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절 많은 수련
자가 무예를 종교적 의례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교와 불교 역
시 영적인 깨달음이나 불사와 같은 다양한 종교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맨손 무예 훈련을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문헌 자료는 중국의 
토속신앙이야말로 무예 수련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국의 맨손 무예 전통은 농촌 생
활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현재에도 그렇다. 또한 중국 마을의 종
교적 관습과 의례 활동에서 특히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본질적
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는 중국의 토속신앙에는 확실한 무예적인 
요소가 있다. 가령, 초자연적인 사악한 힘에 맞서 육체적 힘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육체적 힘이 주문이나 부
적과 같은 다른 의례적인 보호 수단만큼이나 효과적이고 강력하다고 믿
었다. 인간이 맨손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민간신앙은 이미 4세기
경에 문학 작품에 반영되었다. 간바오(280?~336)가 엮은 『수신기 In Search 
of the Supernatural』에 실린 이야기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송다셴이라는 인
물이 귀신이 나오는 정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귀신으로부터 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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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예를 겨루자는 도전을 받고 드잡이 기술로 귀신을 가까스로 물
리쳤다는 이야기다. 
귀신이 떠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맨손으로 대
결할 수 있지?”라고 물었다. 다셴이 “좋아”라고 답했다. 말을 내뱉자 귀신
은 그의 앞으로 나섰지만 허리를 꽉 움켜쥐자 “아이고, 나 죽네”라며 고
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다셴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귀신을 죽였
다. 다음날 아침 귀신은 늙은 여우로 밝혀졌다. (De Groot, [1910] 1964: 다
소 각색) 
간바오의 이야기는 무예를 사용한 초기 퇴마 의식 사례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무예가 집단이 참여해 사원 
뒤뜰에서 맨손으로 하는 다양한 권법 시범을 보여주며 귀신으로부터 
신성한 장소를 정화한다. 마을 사람들은 퇴마 의식 의례의 과정에서 현
천상제, 손오공, 관우, 금강역사, 나타 등 무예의 신을 불러내면 더욱 강
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의식에는 검, 미늘창, 투창 등 다양한 유형의 
전통 무기가 등장한다. 지방 사찰은 무예 사부와 그들의 제자에게 인기 
있는 훈련장으로 종종 활용된다. 
전근대 중국에 나타난 폭력 문제를 역사, 인류학, 종교학 부문에서 중
요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무예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청나라 말기 지방 종교와 무예 수련과의 관계에 특히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논문의 증가는 청조 말기에 (그 자체로 폭력
적인) 무예 수련과 (경우에 따라 유혈의 호전적인) 종교 의례와의 상호작
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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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필사본과 저자 
앞서 언급한 주제를 다룰 때, 학자들은 중요한 방법론적인 문제에 종종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문헌 자료의 부재다. 맨손 무예 
기술은 문맹 인구가 많은 계층에서 발전했고 중국 지식층에게는 언급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주제로 간주되었다.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
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최근에 발견된 필사본은 중국 북부 농촌 지역
의 무예와 지방 종교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청나라(1644~1912)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필사본은 허난성의 불교 
무예의 중심지로 유명한 소림사를 둘러싼 마을들 가운데 한 곳에서 발
견되었다. 예비 단계의 내용 분석에 따르면, 발견된 필사본은 더는 현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무예 백과 교본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문서 곳
곳에서 언급된 참고 문헌에 미루어 책의 제목은 『문파 연합의 맨손 무예 
기술: 권법 교본』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필사본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
할 수 없지만 남아 있는 부분은 1855년에서 1907년까지를 다룬다. 
허난성 필사본에서는 교본의 목차와 일련의 서문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 이 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교본은 다양한 무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널리 알려지고 
수련되었고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책에는 권법과 무기 기술에 대한 그
림은 물론 해부도와 침술도를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운문과 시를 비
롯해 기 氣 에너지, 음양과 오행과 같은 전통적인 철학 범주에 대한 이론
적 담론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헌 자료로서 허난성 필사본
은 청조 말기 중국 북부지방의 무예 훈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한다. 
이 필사본은 중국 마을의 무예와 종교 의례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중국 무예는 고유한 문화적 틀 속에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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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 활동과 끊임없는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필사
본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내용의 시작 부분에 보호 
주술과 더불어 신과의 합일 상태에서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한 설명, 주
문, 폭력적인 퇴마 의식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주술은 19세기 후기 봉기에서 의화단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주는 의례에
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필사본 전체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무예 사부이자 
주인공은 심령 글쓰기 교령회의 주요 참여자, 아마도 영매로 역할을 한
다. 이 하나의 현상만으로도 대중 신앙과 전통무예 사이에 또 다른 유형
의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필사본 전체는 허난성 공이현 샤오샹 마을의 토박이 리징촨(1835~?)
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내용을 통해 리징촨은 세 명의 대가
로부터 맨손 무예 가르침을 받은 숙련된 무예가였으며, 그의 스승 중 두 
명은 지역 문파 황롄 자오(노란 연꽃파)의 일원이었다. 리징촨은 말년에 무
예 관련 고문서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상당히 방대한 『권법 교본』
허난성 필사본 표지 ©소림사 기록보관소 필사본에 첨부된 부적 4개 중 2개 ©소림사 기록보
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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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2016년 여름과 가을에 필사본에 언급된 인물의 후손을 찾아보고 지
역의 무예 전통과 종교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허난성 농촌 지역을 몇 차
례 방문했다. 샤오샹 마을의 주요 정보 제공자는 리 선생으로, 『리 가계 
족보』(2009) 편찬위원회 부회장이자 운 좋게도 리징촨의 직계 후손이었
다. 리 선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리씨 가문은 오래된 가문의 
건물을 복원하고 가문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
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리징촨의 이름을 오늘날 마을 주민에게도 알
리는 계기가 되었다. 리 선생은 족보에서 14대 구성원들 가운데 리징촨
을 쉽게 찾았고 그가 한때 살았던 집으로 안내해주었다. 나에게 보여준 
다양한 가족 유물 가운데, 리징촨의 훈련용 도구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물건은 그가 체력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리프트
용 50kg 석재였다. 
여러 정보 제공자들에 따르면 부유했던 리씨 가문의 수장들은 명나라 
리징촨이 훈련에 사용한 리프트용 석재 ©길리 코
진–윌메르
리징촨 저택 앞에 있는 직계 후손 2명 ©길리 코
진–윌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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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서 청조에 이르기까지 지역 자선 
활동으로 명성을 이어갔고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리씨 가문
의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은 부모로부터 청
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시절 리씨 가문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지역 학교와 무예 훈
련을 위한 수련장을 운영했다는 말을 들
었다고 한다. 후손들의 설명에 따르면 리
징촨은 “어린 시절 유교 경전을 공부했지
만 실용성이 없는 무의미한 글쓰기에 대
해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하니 그의 공부
가 깊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예 의식과 무예 
맨손 무예 교본으로 종교적인 기록과 무예 내용이 결합되는 단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허난성 필사본이 유일하다. 필사본에는 허
난성 북동부의 한 마을에서 1903년과 1904년에 열린 세 번의 심령 글
쓰기 교령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송나라 시대(960~1279)까
지 거슬러 올라가는 심령 글쓰기의 관습은 중국 민간 종교의 중심을 차
지하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점괘를 보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차 
문인 사회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교령회에서는 신성한 존재(신, 불
멸, 신격화된 민족 영웅 등)의 혼령이 영매와 접촉해 치료나 예언, 도덕적 가
르침을 주기 위해 이야기하거나 글을 쓴다고 믿는다. 게다가 교령회에는 
모래나 밀가루로 덮인 표면에 영매가 남긴 글자를 읽는 사람과 드러난 
문자를 종이에 기록하는 필경사가 필요하다(Jordan & Overmyer, 1986). 
리징촨 훈련장의 흔적 ©길리 코진–윌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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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리징촨은 심령 글쓰기 교령회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으며, 어쩌면 영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교령회 과정마
다 대개 문인 관료 계층에서 최하위 관직에 있던 인물이었던 교령회 참
석자들은 고인이 된 리징촨의 무예 스승 장칭둥의 혼령을 불러냈다. 다
음은 교령회 동안 ‘불멸의 스승 장 선생에게 받치는 주문’으로 허난성 필
사본에 수록된 주문 중 하나다. 
사대 천성장군, 팔대 금강역사, 오대 성령, 십삼태보, 강철 같은 몸을 가
진 리춘샤오가 모두 나를 보호하사 혼령이 몸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소
서. 가장 위대한 신 라오를 대신해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
도록 하소서! 
주문에서 언급된 신령 대부분은 전사의 신이나 신격화된 민간 무예 
영웅들이다. 사대 천성장군은 네 명의 주요 천둥의 신, 오대 성령은 아
마 오방신에 해당할 것이다. 두 집단은 영적 군대의 지휘관으로 숭배되
고 보호 의례에 소환된다(Meulenbeld, 2015). 금강역사는 불교에서 무예
의 신으로, 몽둥이 바즈라를 든 무서운 얼굴의 힘이 센 전사로 그려진다. 
금강역사는 절의 입구 양쪽에 혼자 또는 2명이 짝을 이뤄 서 있다. 소림
사에서는 금강역사를 육체적인 힘을 주는 존재로 숭배되었다(Shahar, 
2008). 십삼태보는 영웅적인 13명의 수호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이
들은 리커융 장군의 양아들로 그를 섬기던 13명의 용맹한 전사들이었
다. 리커융 장군(856~908)은 당나라 말기(618~907)에 북부 산시성을 통
치한 군벌이었으며 후당의 장종 황제(923~937)의 아버지다. 
리춘샤오(활약기 894)는 리커융의 양자인 십삼태보 가운데 하나였다. 
리커융의 다른 양아들과의 음모와 반목으로 인해 리춘샤오는 아버지의 
적군에 가담했지만 아버지 리커융에게 패하고 감옥에 갇혀 반군으로 처
형된다. 공공연하게 효와 충의 기본적인 덕목을 어긴 인물이 민간 영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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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신으로 회자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확실히 무예를 수련하는 이들에게 리춘샤오의 무예 기량과 무자비
한 전사라는 명성이 매력적으로 비취진다. 포위 공격 중에 그의 도전적
인 태도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특별히 선출한 기마병 오백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한 리춘샤오는 비
안 진지를 에워싸고 크게 외쳤다. “우리도 좀 다쳐보고 싶다. 너희 통통
한 병사의 살을 먹을 것이니 가장 뚱뚱한 병사들이 나와 싸우도록 명해
라.” (Sima [1084] 2001)
이런 허세는 적을 위협해 굴복시키려는 의도만은 아니었다. 메이르 
샤하르 Meir Shahar가 보여주었듯이 중국 초기에는 정치적 폭력의 한 승인
된 형태로 식인 풍습이 실제로 행해졌으며, 주나라 병사들은 패배한 적
군을 잘라 먹었다. 상대적으로 최근인 문화 대혁명을 비롯해 중국 역사
를 통틀어 적군을 먹는 식인 풍습은 굴복한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동
시에 승리를 공고히 하고 병사들 사이에 형제애같은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Shahar, 2015). 
리춘샤오의 ‘강철 같은 몸’이라는 묘사도 의미심장한데, 그 이유는 철
포삼 Iron-Cloth Shirt으로 알려진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기술의 일부와 그 발
음이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청나라 말기 무예 수련에 포함된 이 기술
은 일반적으로 ‘단단한 기 수련(기공)’으로 현대적인 맨손 무예 문파에서
는 널리 수행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강도가 각기 다른 도구(목재 막대, 
벽돌, 금속 막대)를 사용해 몸을 타격하는 행위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
며, 이때 호흡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특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졌다. 
청나라 말기에 철포삼 수련법은 의화단을 비롯해 여러 반군 세력의 
일원들이 연마했다. 이들 문파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도움을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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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자신들의 철포삼 기술을 강화시켰다. 부적이나 주술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무예의 신과 신격화된 민간 영웅의 혼령을 불러내고 이들 
혼령이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지배하면 검이나 창, 심지어 총알도 관통
할 수 없게 한다고 믿었다. 그 결과 짧은 훈련, 심지어 입단 의식을 치르
고 2~3일이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경우 단
단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을 찌르는 행위는 신체를 강화하는 훈련이
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헌신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대가 되었
다(Esherick,1987). 
허난성 필사본의 내용은 리징촨을 뛰어난 무예가이자 인내심 많은 
사부로 칭송한다. 책에서 언급한 26가지 권법은 리징촨의 폭넓고 전문
적인 무예 기술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청나라 말기 중국 북부 농촌 지
역에서 수련되었던 무예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필사본에 따른 기
간의 한계를 고려하면 광서제 제위(1875~1908) 기간에 권법이 눈에 띄게 
확산되었다는 언급이 있다. 이 글에서는 형식상 제약으로 인해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권법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푸쯔 취안 (부자권)
오늘날 메이화 취안(매화권)으로 알려진 이 기술은 중국 북부의 농촌 지
역에서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 ‘매화’라는 이름은 이 기술의 주요 
특성을 언급하는데, 중심점에서 다섯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펼치는 훈련 방
식 때문이다. 꽃과 같은 발놀림의 궤
적과 매화의 다섯 꽃잎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기본자세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수식어 
푸쯔와 관련한 매화권 설화에 따르면 매화권 문파의 오래된 사당에 있는 제단 모습 ©길리 코진–윌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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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 혈통으로만 전수되는 맨손 무예의 계
승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수식어가 붙
었다고 한다. 양빙 Yang Bing(1672 출생)이 저
술한 현존하는 교본 매뉴얼 『무예 수련 입
문』(1742)에 따르면 매화권은 17세기 초 허
난성에서 수련되었다. 19세기 무렵 매화권
은 청나라 공식 문서에 맨손 무예의 문파이
자 독자적인 교리와 뚜렷한 영적 수행법을 
가진 종파로 등장한다. 메이화 취안 자오(매
화권 문파)로 불리는 문파에 소속된 일부는 
무예에 종사한 반면, 다른 이들은 향을 태
우는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와 의례 
사부로 활동했다(Zhou, 2015). 2016년 허베
이성 광중현의 농촌 지역 현장 답사에서 매화권 문파의 사당에서 열리
는 의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당은 매화권 문파의 사부가 
거주하는 사택의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고풍스러운 제단 위에는 매화
권 문파의 장문 이름이 적힌 위패가 일렬로 세워져 있고 그 앞에 향로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향로에는 재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의례에 사용
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의례 사
부와 나란히 나이 든 노인이 의례에 참석했는데 향에 불을 붙이고 두 사
람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는 것으로 의례
는 다소 간단하게 치러졌다.
의례가 끝난 후 상징적으로 주머니에서 약간의 현금을 기부금으로 꺼
내놓자 그 노인은 나에게 자선은 필요 없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원한다면 관대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족을 위한 힐링 의식을 
기꺼이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매화권 문파의 새로운 사당에 있는 제단 ©길리 코진–윌
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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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 단산 취안 (이랑단산권)
필사본에서 언급한 다음 권법의 이름은 얼랑 단산 취안(이랑단산권)으로 ‘이랑
이 산을 메고 옮기며 태양을 뒤쫓다’는 유명한 설화에서 유래되었다. 설화는 
멜대로 산을 메고 옮기는 이랑이라는 신이 지구를 태우는 불필요한 태
양들을 어떻게 뒤쫓았는지 이야기한다. 태양들을 잡은 이랑은 산으로 
눌러 태양을 진압한다. 이러한 위업을 이룬 인상적인 신화 속 이미지에
서 확실한 영감을 받은 무예 수련자들은 맨손 무예 기술을 설명하는데 
그의 모습을 사용했다. 양손을 반대 방향으로 수평으로 뻗어서 하는 타
격은 수련자의 모습에서 힘이 센 영웅 이랑의 부러지지 않는 멜대를 연
상시켰다. 이런 연상 기능 이외에도 마음속으로 그리는 강력한 모습은 
기술을 연마하는 데 심리적인 자신감을 더해 그 효능을 높일 수 있다. 탄
트라불교 수행에서 사용하는 시각화 기술의 한 요소로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신과 자기 동일시는 퇴마 의식에서 귀신과 싸우기 위해 만든 도
교 명상 기법의 일부였다. 이런 방법은 신이 외부에서 그 사람 위에 내려 
앉아 인간 자아를 대신하고 육체를 지배하다는 의미로 개념상 신들림 
의식과는 다르다.
의례와 무예의 정통성 
허난성 필사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무예 교본에 기록
된 심령 글쓰기 교령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교령회를 되짚어봐야 한다. 기량이 뛰어난 무예 사
부이며 아마도 영매인 리징촨이 지금은 불멸이 된 작고한 그의 스승 장
칭둥의 영혼을 ‘불러낸’ 것으로 보인다. 교령회가 진행되는 동안 작고
한 스승은 그의 제자 리징촨의 요청에 따라 신체 보호를 위한 교리와 부
적, 주술을 한정된 참석자들에게 계승한다. 첫 번째 교령회의 시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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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스승은 자신의 장문이자 사부를 불러내어 장문-불멸의 스승 장
칭둥-리징촨으로 이어지는 전승 혈통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는 점이 의
미심장하다. 이러한 혈통은 리징촨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승되는 가
르침의 전통성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명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무예 교본에 수록된 덕분에 심령 글쓰기 교령회에서 받은 계시는 교육
용에서 불멸의 사부의 인정을 받은 일종의 중요한 신임장이 되었다. 리
징촨의 수제자에게 남겨진 교본은 가르침을 전수하는 그의 권리를 영적
으로 정당화하고 신성화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심령 글쓰기에 관한 기
록은 리징촨의 계승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로 기능을 한다. 
게다가 이러한 기록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된 ‘진정한 전승’ 의식을 나
타내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교령회 과정에서 혼령은 가치 있는 사
안을 선택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속신앙과 맨손 무예의 결합
종교와 맨손 무예와의 결합은 청나라 말기 중국 무예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맨손 무예는 수련자들이 다양한 종교적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의식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최근에 
발견된 문헌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토속신앙이 무예 수련과 가
장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맨손 무예 전통은 각 지역 공동체의 
삶의 여러 제반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의식, 철학
사상으로 다시 통합된다. 현존하는 문헌 자료와 근대의 문화기술지적 
자료는 청나라 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통무예와 중국의 토속
신앙이 서로 얽혀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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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말레이 무형유산 
펜칵실랏
모하멧 에펜디Mohamed Effendy 박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학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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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 말레이 무예를 찾다
펜칵실랏 Pencak Silat은 공동체 고유의 문화 표현이며, 사회의 유익을 위해 
스승이 전승한 가치를 수련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
체이다. 펜칵실랏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동남
아 국가에서 수련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펜칵실랏의 경우, 그 역사
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싱가포르 국립문화
유산위원회 NHB가 후원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학 모하멧 
에펜디 박사가 진행한 프로젝트 ‘무형유산의 보존: 싱가포르 내 말레이 
무예 계파의 역사와 문화, 기억의 기록’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 이 프로
젝트의 목적은 싱가포르 내 말레이 무예 계파의 과거 행적과 문화 활동
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전통무예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마리둘 하니 빈 하심이 전투 시작 전에 단도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NHB)
압둘 무이즈 빈 로슬란이 서서 마리둘 하니 빈 하심의 무기를 빼
앗고 제압하고 있다 ©N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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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필자의 이 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펜칵실
랏의 역사적 기원과 싱가포르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펜칵실랏이 싱가포르 내 말레이 공동체의 사회·문
화적 성공에 기여한 점을 분석하고, 펜칵실랏의 가치를 활용하여 향후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검토해본다. 
싱가포르 펜칵실랏 공동체의 역사적 기원
말레이 전통 설화에는 비범한 신체 능력과 마법의 힘을 지닌 인물이 자
주 등장한다. ‘바당의 전설’에 나오는 어부 바당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
를 훔쳐 먹던 악령의 토사물을 먹고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된다(Winstedt, 
1938). 또 다른 전설의 주인공인 항 나딤은 황새치의 공격에서 싱가포르
를 구하기 위해 해변에 바나나나무로 요새를 쌓아 황새치를 무찔렀다
(Winstedt, 1938). 또한 상 닐라 우타마라는 힘센 왕자가 수마트라 팔렘
방에서 싱가포르로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데, 그
는 훗날 싱가푸라(싱가포르) 왕조를 세운다(Winstedt, 1938). 뛰어난 능력
을 갖춘 인물들이 싱가포르로 왔다는 이야기는 스탬퍼드 래플스 Stamford 
Raffles경이 싱가포르를 영국의 무역기지로 삼은 1819년까지 계속 등장
한다(Skott, 2010). 그 뒤에도 술라웨시, 자바, 순다열도, 수마트라, 바웬
섬, 말레이반도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싱가포르로 이주해온다
(Chew, 2013). 그중 다수가 뛰어난 무예가인 픈드카르 pendekar(‘전사’란 뜻
으로 펜칵실랏 고수를 이르는 말)였다. 픈드카르는 ‘영리한’, ‘능력 있는’이란 
의미의 ‘판다이 pandai’와 ‘정신’을 의미하는 ‘아칼 akal’의 합성어에서 유래
했다(Wilson, 2015).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많은 픈드카르가 여러 지역에
서 싱가포르로 모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뛰어난 인물들’이 싱가포
르로 건너와 명성과 힘을 쌓고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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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Wolters, 1999). 이는 많은 싱가포르 펜칵실랏 무예 계파의 역
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바당과 항 나딤, 상 닐
라 우타마와 같은 펜칵실랏 고수는 싱가포르에 건너와 명성을 얻은 후, 
강력한 문화적 존재감을 쌓고 많은 추종자를 모았다.
픈드카르들은 싱가포르에 정착하여 공동체와 마을을 형성하고 많은 
제자에게 펜칵실랏을 가르쳤다. 이 마을들에서 싱가포르 최초의 펜칵
실랏 계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오늘날 많은 펜칵실랏 계파의 토대
가 되었다. 캄퐁 페른힐(오늘날 오차드 로드 인근의 샹그릴라 호텔이 위치한 장
소)과 같은 말레이 마을에서 바웬섬과 부기에서 유래한 실랏 무예를 수
련하는 셀리기퉁갈 Seligi Tunggal 계파가 시작됐다(Berita Harian, 1963). 부
킷 티마 마을에서는 순다 무예를 수련하는 마찬파스라 Macan Pasrah 계파
를 볼 수 있다(Berita Harian, 1988). 20세기 초반부터 파시르 판장의 여러 
마을에 많은 부기실랏 스승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2018년 8월 스승 안
디 모하맛 파이살 빈 노르딘의 인터뷰).
많은 계파가 펜칵실랏을 수련하며 고유의 문화적 뿌리를 느끼고 창시
자의 가치를 구현한다. 예를 들어, 아만차투마섹 Amanca Tumasek 계
파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보네 지방에서 시작된 부기실랏 Bugis silat을 
수련한다. 부기실랏은 19세기에 라 싱케루 루카 카라엥 압둘라라는 부
기인이 최초로 싱가포르에 전해주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스승 안디 모
하맛 파이살 빈 노르딘의 조상이다. 현재까지 그의 후손들이 싱가포르
에서 부기실랏을 가르치고 있다. 부기실랏 계파의 최고 지도자인 안디 
파이살 스승은 싱가포르에 사는 부기족 후손이 대부분인 자신의 학생
들이 수련을 통해 창시자를 비롯한 부기족의 유산과 문화를 다시 느끼
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아만차투마섹 계파의 수련생들은 용감하고 대담한 술레와탕(부기 말
로 ‘왕의 섭정’이라는 뜻)이었던 창시자처럼 싸우라고 지도받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시자가 보여준 겸양, 정직, 용맹과 같은 덕목을 삶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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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천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부기실랏 학교의 등록 학생은 총 77
명이었다(2019년 8월 스승 안디 파이살 인터뷰). 스승 안디 파이살은 술레와
탕의 역사적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역사에서 술레와탕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국민의 수호자로
서 술레와탕은 전투력과 지략, 상황 판단력을 갖춰야 했다. 심지어 그들
은 술라웨시 내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었다. 관련 연구
가 더 진행되어 싱가포르의 부기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싱가
포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디 파이살 스승이 술레와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사료와 일치한
다. 1826년 6월 17일자 영국 보고서에 영국 선박의 선원들이 중국 남성
을 만난 사건이 언급된다. 중국 남자는 형이 살해당한 뒤, 선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중국인이 왜 선원들에게 접근했는지, 선원을 만나기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상황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선
원들은 그 남성에게 싱가포르로 가서 영국 상주 주재관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자신이 싱가포르의 부기 족장의 부하와 동행하고 있어 
압둘 무이즈 빈 로슬란이 바닥에서 마리둘 하니 빈 하심의 단도 공격을 피하
며 그의 목을 발로 차 제압하고 있다 ©NHB 
압둘 무이즈 빈 로슬란이 전투 시작 전에 
단도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N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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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선원들은 싱가포르의 술레와탕이 조호
르 지방의 부기족을 관장하는 권한도 갖는 것으로 짐작했다고 한다
(Moor, 1837).
위 이야기는 술레와탕이 19세기 초 싱가포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술레와탕이 그 지방의 사법체계에
서 주요 권한을 가진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 선원들이 만난 중국 
남성은 형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술레와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술레와탕은 술라웨시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다. 존 크로퍼드에 따르면, 술레와탕은 부기왕이 원정이나 전
쟁에 나설 때 왕의 총독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Crawfurd, 1820). 섭정
이 그 정도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술레와탕의 강력한 지위를 암
시한다. 그러므로 스승 안디 파이살이 술레와탕을 제자들이 따를 본보
기로 삼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기인 외에도 인도네시아 바웬섬 출신 사람들이 19세기에 싱가포르
로 건너와 공동체를 이뤘다. 싱가포르의 바웬실랏 Baweanese silat 계파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셀리기퉁갈 형식을 가르치던 캄퐁 페른힐이라고 말한
다. 반당안 아슬리(말레이어로 ‘원조 춤’)의 위대한 스승 무하맛 이르완 빈 
무하맛 아르섹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에 보네 출신 부기인 다엥 오마
르 다엥 아맛 Daeng Omar Daeng Ahmad이 최초로 셀리기 형식을 싱가포르에 
전수했다고 한다. 1930년대 후반에 그의 제자였던 이피 빈 수후르 Ifi bin 
Suhoor가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바웬섬에서 바웬실랏을 배운 경험이 있
었다. 이러한 배경과 능력 덕분에 그는 다엥오마르 Daeng Omar 펜칵실랏
의 창시자가 되었다. 탁월한 실력 덕분에 그는 순식간에 명성을 얻었고 
1940년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제자가 그를 따른다. 전후 몇 
년간, 싱가포르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여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영국 군정이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
규모 소요와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Ng, 2012). 이로 인해 펜칵실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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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가 호신술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에는 셀리기 계열 펜칵실랏이 
많은 지역에서 수련되었다(Berita Harian, 1985). 당시의 셀리기 형식이 진
화하여 오늘날, 셀리기퉁갈 앙카탄 Seligi Tunggal Angkatan, 븐드랑페르사
다 Benderang Persada, 셀리기퉁갈 싱가푸라 Seligi Tunggal Singapura, 펜착바웬 
드운 Pencak Bawean Dheun, 반당안자티 Bandangan Jati와 같은 많은 바웬실랏 
계파가 생겨났다. 
부기실랏과 마찬가지로 펜칵실랏의 바웬식 수련도 많은 계파가 자신
의 역사·문화적 뿌리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창시자의 가치를 실천하도
록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펜착바웬 드운 계파이다. 이들은 실랏을 수
련하며 바웬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체험한다. 바웬 언어가 사용되고, 
더욱 중요하게는 ‘바웬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가르침을 받는
다. 펜착바웬 드운의 위대한 스승 압둘라 바리 빈 마클리는 바웬실랏 수
련자라면 바웬의 방식과 문화, 관습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
레이시아 조호르주와 바웬섬에서 활동하는 픈드카르 고수들과 그들의 
학생들, 그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합동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매
우 강렬한 경험으로 참가자들은 바웬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
게 된다. 또한 바웬실랏의 정수도 이해하게 된다. 빈 마클리는 바웬실랏
의 가장 큰 특징이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적을 
응시하지 않고 먼저 공격하지도 않는다. 바웬실랏의 움직임은 머리에서 
눈, 다리, 손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는 사람은 우리가 춤을 추고 있
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속고 있다.”(2018년 압둘
라 바리 빈 마클리 인터뷰).
셀리기퉁갈 앙카탄, 븐드랑페르사다, 셀리기퉁갈 싱가푸라 등 셀리기 
계열 실랏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창시자가 제자를 훈련하던 방식을 따
르고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자 양성 과정에
서 이러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사범들은 규율, 용기, 끈기를 강조하는데, 
이는 다엥 오마르 다엥 아맛과 이피 빈 수후르가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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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랏을 가르치며 실천했던 원칙이다. 
역사·문화적 뿌리를 느끼고 창시자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음악을 매
개로 이용한 계파도 있다. 순다펜칵실랏 중 하나인 순다파자자란 Sunda 
Pajajaran 계파가 그 예이다. 1950년대에 렉 목티 Lek Mokti가 창립한 이 계
파는 순다의 가믈란 연주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경험하는 
매개체로 이용한다(Straits Times, 1987). 이 계파의 많은 스승이 순다 문
화가 실랏 수련과 공연을 통해 보존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렉 목티는 
순다파자자란 실랏이 언제나 가믈란(자이퐁안)과 함께 공연되어야 한다
고 가르쳤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그의 아들 목신 빈 목티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리는 음악과 하나로 움직인다. 실랏만을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순다 문화 전체를 보여준다. 실랏은 거대한 순다 문화의 일부
일 뿐이다.”
펜칵실랏이 싱가포르 말레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성공에 
기여하다
여기에서는 실랏 계파가 저소득층, 높은 이혼율, 약물 남용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성공에 기여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AMP, 2012).
불안정한 가족관계의 해결 
시룸푼파디 Si Rumpun Padi 계파의 위대한 스승 우스타즈 바룰 울룸은 펜
칵실랏 수련을 통해 어린 학생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학생은 또한 윤리
와 도덕, 기본적인 이슬람 기도법과 목욕재계법까지 교육받는다. 또한, 
부모도 학생의 수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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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이 끝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윤리 강의와 기도법을 짧게 
가르친다. 부모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흐뭇해하는데, 자녀가 좋은 실랏 
훈련뿐 아니라 종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련에 직접 참여하는 
부모도 있다. 나는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대신 부모도 함께 수련하
자고 자주 말하는 편이다. 우리 학교는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열려 있다
(2019년 우스타즈 바룰 울룸 인터뷰). 
시룸푼파디 계파는 불안정한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학생과 학부
모 공동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존중, 협력, 신앙의 중요성 
등 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가 강
화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약물 남용 문제의 해결 
다른 실랏 계파들도 말레이 공동체의 약물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에 직
접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989년에 설립되어 현재 스승 압둘 
라시드 빈 무슬림이 이끄는 실랏붕아 Silat Bunga 계파가 그 예이다. 빈 무
슬림은 싱가포르 마약 재활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현
재 그의 학생 중 대다수가 과거엔 약물 
중독자였다고 한다. 실랏을 이용해 약
물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일은 매
우 어려운 과정이고 학생들이 전혀 관
심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훈련이 본격화되면 많은 학생이 책임
감을 기르고 약물을 멀리하게 된다. 
또한,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해져 중독
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무하맛 자이피레안 빈 자이누딘(오른쪽)이 압둘 무이즈 빈 로슬
란(왼쪽)의 크리스 검을 이빨로 물어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N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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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파스라 계파와 그 창시자 함자 카심 Hamzah Kassim, 또는 팍 암자Pak 
Amjah도 중독자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 1970년대에 팍 암자는 공동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랏 지식을 이용해 약물 중독자와 조직 폭력
배였던 자들의 재활을 도왔다. 
문화 유실에 대한 대응과 자긍심의 회복 
싱가포르 사회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급속히 도시화되었다. 
이 시기에 일부 펜칵실랏 계파들이 말레이 문화, 특히 말레이 무예의 연행
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예가 실랏세니가용파삭 Silat Seni Gayong Pasak 계파
이다. 창시자 하지 후사인 카슬란 Haji Hussain Kaslan은 어린 학생들이 방사
완 Bangsawan과 산디와라 Sandiwara와 같은 전통 말레이 공연을 통해 고대 
펜칵실랏 고수 픈드카르가 실천했던 용기와 충성심 등 전통적 가치관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길 원했다. 펜칵실랏을 이용하여 전통문화 
유실을 막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을 생각해보면, 1960년대와 70년대에 
싱가포르 국경일에 공연 중인 실랏세니가용파삭 계파 ©N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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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경일 퍼레이드에서 말레이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공
연팀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보인다(Straits 
Times, 1971). 이후, 실랏세니가용파삭 계파는 국내외 청중 앞에서 공연
하며 명성을 얻었고,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휴일에 공연하는 대표
적인 펜칵실랏 계파로 부상했다. 
펜칵실랏의 가치가 공동체 발전에 영향을 미치다 
문화·사회적 가치 증진
펜칵실랏은 싱가포르 말레이족의 무형유산으로 그 역사와 문화를 반드시 보
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펜칵실랏은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매우 높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토착 문화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유산인 펜칵실랏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싱가포르 펜칵실랏 
계파들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들의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많은 펜칵실랏 계파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온 풍부한 지식과 기
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큼방왈리 Kembang Wali 계파의 위대한 스
승 라잘리 Razali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바 중부 형식의 실랏을 가르치며 
진정한 펜칵실랏 수련자의 조건에 대해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진정한 수련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도울 때 우리의 정신력이 강해진다. 진정한 펜칵실랏 수련자가 되
고 싶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그
가 전수받은 가문의 정신을 살펴보면 그의 선조들, 특히 증조할아버지
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용맹했는지 알 수 있다. 증조할아버지는 자바
섬에서 네덜란드인에 대항해 싸웠고, 할아버지는 왓튼 에스테이트 Watten 
Estate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라잘리 빈 하산은 펜칵실랏 수련이 문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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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가치들, 특히 용맹성과 같은 성품을 전승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치들이 공동체에 내면화되면 
공동체 전체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공동체는 더욱 많은 사업가와 지식인, 지도
자를 배출할 것이고, 그들이 공동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실
제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 의사, 투자 전문가 중 많은 이들이 펜칵실
랏 수련자들이다. 그중 한 예가 싱가포르 실랏연합 대표 셰익 알라우딘 
야촙 마리찬이다. 그는 싱가포르 종합격투기연합도 설립했다(Channel 
News Asia, 2013). 열다섯 살 때부터 펜칵실랏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른 예로는 의학박사 사이풀 니잠 빈 수바리가 있다. 실랏세니가용
파삭 싱가푸라 연합 Silat Seni Gayong PASAK Singapura의 회장을 역임한 그는 
열일곱 살 때부터 펜칵실랏을 수련했다(Kuchit, 2014). 또한, 수말레키 암
자는 싱가포르 실랏 계파 여섯 개를 통솔하는 마찬연합 Macan Association
의 의장이자 세계적인 식품기업의 사업개발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마찬
파스라 펜칵실랏의 창시자 함자 카심(팍 암자)의 아들로 열 살부터 아버
지한테 실랏을 배웠다. 
큰 성공을 거둔 위 인물들은 펜칵실랏 최고의 가치관이 내면화되면 
말레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들의 끈기와 집념, 
규율은 평생 받은 픈드카르 훈련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자 결과이다. 
문화 발전 증진
싱가포르의 말레이 공동체는 또한 펜칵실랏을 이용하여 말레이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실랏 계파의 기원을 추적하여 각 형식이 어떻
게 싱가포르에 유입됐는지, 이후 언제, 어떻게, 왜 다른 모습으로 진화
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면 실랏 계파들의 자발적 연구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학 명예교수 존 노르만 믹싯 박사는 
실랏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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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말레이-인도네시아 문화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랏 계파를 비교
하여 연구하고 그 기원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믿는
다. 다양한 자세를 연구하고 그 기원을 추적 조사하며 해당 형식이 어떻
게 그리고 왜 동남아시아에 퍼지게 됐는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
다(2018년 믹싯 박사 인터뷰).
종합격투기와 격투무예
이 글에서는 펜칵실랏과 그 역사적 기원이 싱가포르 공동체와 어떤 방
식으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펜칵실랏이 오늘날 싱가포르 
말레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성공에 기여한 바를 분석했다. 마지막으
로, 펜칵실랏의 정신이 향후 공동체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검토해보았다. 19세기와 20세기 싱가포르와 술라웨시 사이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수록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날 펜칵실랏이 싱가포르와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남아 전통무예 펜칵실랏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존 윅 John Wick」, 「레이드 The Raid」, 「레이드 2 The Raid 
2」와 같은 무술영화의 흥행과 종합격투기의 인기 덕분이다. 이러한 상황
은 전통무예 사범들이 펜칵실랏 무예 형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시켰
다. 종합격투기는 조르기와 그라운드를 허용하고, 서브미션을 받아내는 
것을 강조한다. 종합격투기를 고대 격투무예를 부활시키는 기회로 보는 
펜칵실랏 사범들은 이를 매우 반가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향후 
흥미로운 펜칵실랏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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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무예가 되어 올림픽 격투스포츠로 선정
되기까지의 과정은 흥미진진한 만큼 복잡하다. 이 과정에 많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만 두 개의 태권도 운영조직과 이들의 국제 관계 노력에 초
점을 맞추어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조직 중 
하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군이 이끈 국제태권도연맹 ITF이다. 그는 분단
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열렬히 투쟁했던 인물이며 자신이 이름 붙인 무
예인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 
다른 조직은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WT으로 알려진 단체이며 태권도가 세
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두 조직은 서로 다른 교수법과 철학을 가지고, 수련생들은 소속 연맹
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태권도를 
수련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개의 주
요 태권도 스타일을 쉽게 구별할 수 있
다. 두 연맹의 지도자들은 수많은 이
유로 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수십 
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두 연맹 모두 태권도를 비참했던 일본 
점령기와 잔인한 내전에서 벗어나 새
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수
단으로 보았다(Johnson, 2018). 두 집단 
2015년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에서 열린 제1회 국제태권도
학술회의(iACT)에 참석한 론 드지웬카 박사(오른쪽)와 존 A . 
존슨 박사(왼쪽). 드지웬카 박사와 존슨 박사는 각각 국제태권
도학술회의 회장과 부회장이다. ©제이슨 로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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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태권도를 사랑했지만 수십 년 동
안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다. 이제 태권
도의 옛 수호자로 여겨지는 두 연맹은 
한국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
편에 있는 신세대 지도자들에게 태권
도의 미래를 물려주었다.
이 글에서는 평화 연구 관점에서 국
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
등을 새롭게 개념화한다. 다학제적, 
질적 연구를 위해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스타일에 대해 광범
위한 문헌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갈등
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학문적, 일
반적 관점 모두를 고려했다. 또한, 평
화 연구 학문 분야의 문헌을 검토하
고 미국평화 연구소 USIP의 ‘갈등 주
기 Cycle of Conflict, USIP, n.d.’를 활용하여 
두 연맹의 갈등을 재구성했다. 최근까
지 태권도의 역사는 세계태권도연맹 
학자들에 의해 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국제태권도연맹이 무예와 스포
츠로서의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친 영향과 해당 연맹 
지도자들의 기여는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은 역사적 관점에서만 조명되
었으며(Moenig, 2017),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태권도
를 통한 외교 노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이
해함으로써 태권도 발달 과정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2015년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 국제태권도학술회의 실기 세
션의 론 드지웬카 박사 ©제이슨 로페즈
2015년 국제태권도학술회의 실기 세션에서 김제경 사범의 가
르침. 김제경 사범은 1992년 태권도 헤비급 올림픽 금메달리스
트이다. ©제이슨 로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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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공된다면 
태권도를 통한 남북한 외교 노력의 토대
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
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서로 
화해하고 남북한의 화합을 향해 나아
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연구 체계
가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의를 먼저 내
리면 태권도는 로마자로 ‘taekwondo’
로 표기되며 이는 무예와 격투스포츠
로서의 태권도, 즉 태권도 전체를 지칭한다. 국제태권도연맹이 지향하
는 태권도 스타일은 ‘창헌 태권도’라 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및 기타 대한
민국 기반의 단체에서 지향하는 스포츠 스타일은 ‘국기 태권도’라 한다. 
태권도를 관리하는 조직과 태권도 스타일
대한민국의 최홍희 소장(2성 장군)이 창헌 태권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5년경이지만, 1955년에 태권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야 
일본에서 영감을 받은 무예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Moenig & Kim, 2019). 그러나 캐프너(Capener, 2016)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르면 태권도의 전신에 해당하는 일본 무예와 태권도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최홍희 장
군은 태권도를 한국의 명예를 높이고, 사병에게 실질적인 훈련을 제공
하고, 문화 외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Choi, 2000).
최홍희 장군은 이후 1980년에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창헌 태
권도를 북한에 소개한다. 이로 인해 최홍희 장군과 대한민국의 태권도 
2015년 국제태권도학술회의 실기 세션에서 김병철 사범의 
가르침. 김병철 사범은 1992년 태권도 페더급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다. ©제이슨 로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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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에 소개된 태권도
는 외교수단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Johnson, 2018). 2002년 최홍희 
장군이 사망한 후 국제태권도연맹은 분열되었고 2020년 기준으로 대략 
20개의 창헌 태권도 조직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국제태권도연맹
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북한 시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만, 이 단체가 모든 국제태권도연맹 조직과 실무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헌 태권도가 북한에서 수련되는 스타일의 태권도라는 이유로 종종 
‘북한 태권도’로 불리지만 이는 잘못된 지칭이다. 국제태권도연맹은 최
홍희 장군이 1966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했다. 일제강점기(1910~1945)
에 한국 역사와 문화의 근절을 막고 한국전쟁(1950~1953) 당시 사랑하
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희망한 최홍희 장군은 자신의 무예에 한국 
고유의 개념을 불어넣음으로써 일본과 중국에 뿌리를 둔 무예에서 벗어
앞줄 왼쪽부터 윌리엄 하워드 사범(국제태권도연맹 세계 챔피언), 김제경 사범(세계태권도연맹), 김병
철 사범(세계태권도연맹). 뒷줄 왼쪽부터 그렉 점프 합기도 명장과 무명의 여성. 2015년 국제태권도
학술회의 실기 세션에서 찍은 사진.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사범 및 세계 챔피언들이 함께 
태권도를 가르친 최초의 행사였다. ©제이슨 로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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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쇼토칸(송도관) 가라테의 여러 기본 동
작을 변형하여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동작을 만들고, 이러한 기술을 한
국 신체문화 고유의 동작 유형들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Lewis, 2017, 2019). 또한, 유명한 한국인이나 사건 또는 개념을 따서 자
신의 형식(성문화된 공격 및 수비 움직임)을 명명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
하면, 최홍희 장군이 신체적, 철학적으로 가르친 내용의 대부분은 일본 
유학 당시 배운 쇼토칸 가라테를 기반으로 하였고 창헌 태권도가 만들
어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태권도는 매우 다르게 발전했으며 ‘국기 태권도’로 
인식되고 있다(Moenig & Kim, 2017). 최홍희 장군의 경쟁자라 할 수 있
는 대한민국의 태권도 단체와 지도자들은 한국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
련해서는 최 장군과 같은 마음이었지만, 태권도의 무예적 측면은 버리
고 올림픽 종목으로 선발될 수 있는 격투스포츠를 만들었다(Son & Seo, 
2017). 국기 태권도 스타일은 현재 올림픽 스포츠 격투 종목이며 여러 운
영 위원회가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로도 알려진 국기원은 국기 태
권도 교육원 및 심사원(즉, 국기 태권도 검정띠에 대한 심사 요건을 설정하고 승
품 심사를 실시)이다. 국기원이 국기 태권도 스타일의 수련을 연구하고 위
임하는 협회이고 서울에 있는 협회 본부가 위치한 건물 이름 또한 국기
원이기 때문에 국기 태권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한태권도협회 KTA
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의 국가연합 회원으로서 한국 내 태권도 대회를 
감독하고 있지만, 한때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태권도 단체였다. 2017
년까지 WTF로 알려졌던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회원
이며 다양한 유형의 국제태권도대회를 감독하고 있다.
최홍희 장군은 대한민국의 초창기 태권도 지도자였으며 대한태권
도협회 회장이었다. 최 장군의 회장직을 두고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진 
1965년에 교육적, 철학적으로 태권도가 분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최 장군은 군에서 영감을 얻어 창헌 태권도를 무예로 계속 발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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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태권도협회 후계자들은 민간인 중심의 스포츠를 확립하려 
노력했다. 최홍희 장군은 후배들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형식을 개발하여 
‘틀’이라고 불렀으며 새로운 스파링 스타일과 규칙을 확립하고 자기 수
련을 목적으로 한 태권도 교육학을 만들었다(Johnson, 2018). 그의 무예
는 국기 태권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예를 들어, 두 단체의 형식(국기 
태권도의 형식, 오늘날 품새라고 함)과 경기규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전 중앙정보부 장교이자 대한태권
도협회 초대 회장인 김운용 박사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국기 태권도 단
체 세 곳 모두에서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을 기획
한 인물로 인정받는다. 김운용 박사는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의 회장으로서 태권도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무예가와 단체들이 
통합되도록 도왔다. 새로운 국기 태권도 양식
이 만들어졌고 그의 지시에 따라 국제 대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길리스(Gillis, 2016)
가 제시한 의견대로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
권도연맹의 갈등을 최홍희 장군과 김운용 박
사, 두 지도자 사이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부적
절하다. 태권도가 만들어지고 두 경쟁 단체에 
분열이 일어나기까지 여러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해당 조직의 유일
한 일인자이며 최홍희 장군이 무예가이자 창
헌 태권도의 중심이고, 김운용 박사는 행정가
이자 올림픽 태권도(국기 태권도)의 지도자라는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
만 이는 간결함을 위한 설명일 뿐이다.
북한과 관련된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 외교가 
창헌 최홍희 장군이 쓴 태권도 정신: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최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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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Johnson & Lewis, 2020), 전쟁 
중이던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계태
권도연맹은 빈에 본부를 둔 국제태권도연맹과의 외교 행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최홍희 장군의 아들인 최중화 회
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 다른 국제태권도연맹 조직들을 소외시켰다. 빈
에 본사를 두고 북한 시민이 근무했던 국제태권도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태권도를 통한 화해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은 다른 
국제태권도연맹 회원들의 목소리, 특히 창헌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
홍희 장군이 직접 선택한 인물들을 소외시켜 버렸다.
갈등 주기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제시한 갈등 주기는 총 6단계로 갈등의 원인, 시발
점, 심화, 교착상태, 완화, 종료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은 순서
대로 진행된다.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을 
갈등 주기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이해와 접근 가
능한 패턴이 생겨난다. 두 연맹의 관계를 갈등 주
기와 연계시키면 평화 연구 체계 내에서 태권도
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태권도를 통한 외교 노력을 이러한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갈등 주기 6단계에 
대한 정의와 태권도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갈등 주기. 그림에서
는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인 평화가 확립(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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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 재개념화
갈등 주기의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의 원인’이다(USIP, n.d.). 국제태권도연
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은 태권도 단체들이 형성되기 수십 년 전인 
1940년대에 한국의 다양한 무예 지도자들이 권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연맹의 갈등 원인을 지적하
면, 1950년대에 최홍희 장군이 태권도의 무예 문화를 유지하려 했던 반
면(Choi, 2000) 다른 무예가들은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의 격투스포츠로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Moenig, 2017).
최 장군은 1959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Kim, 2013), 
“군 지휘관으로서의 권력과 이승만(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1948~1960) 정
부와의 좋은 관계로 인해 교육부와 한국 아마추어스포츠협회의 지원
을 받을 수 있었다(Moenig & Kim, 2017).” 대한태권도협회의 이런 관계는 
“1960년 4월 무너지기 시작했다(KTA, 2018).” 그러나 한국의 국내외 정
치와 태권도의 관계가 끝이 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쿠데타로 이승만의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1961~1979) 정권에 대한 
최 장군의 혐오는 최 장군이 군사법원에서 복무했을 때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사법원에서는 여수 순천 군란에 가담한 일로 1948년 박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최 장군은 박 대통령의 독재정권에 격분
했던 듯하다(Choi, 2000). 최 장군은 한국군에서 강제로 물러난 후 최초
의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가 되었다(Kimm, 2013). 1964년 말 귀
국한 그는 한국의 무예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태수도’로 개명하고 1959
년 자신이 시작한 대한태권도협회와는 다른 조직인 대한태수도협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장군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1965년에 대한태수도협회
의 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KTA, 2015). 그러나 “독재적이고 거만하다
(Moenig & Kim, 2017)는 이유로 최 장군은 회장으로 선출된 지 1년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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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되어 불신임투표에 붙여져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었다(Moenig 
& Kim, 2019). 한편, 이보다 앞선 1965년 8월 5일에 최 장군은 해당 조직과 
무예의 공식 명칭을 태권도로 변경했다. 최 장군은 이후 1966년 3월 22일에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제태권도연맹을 창설했다(Kimm, 2013). 흥미롭게
도, 대한태권도협회와 후속 조직은 최 장군이 국제적인 태권도 출판물
을 저술하고 국외에 이미 3개 이상의 국립태권도협회를 설립한 것 때문
에 태권도라는 이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최 장군의 대한태권도협회 두 번째 회장직 해임은 국제태권
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분쟁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더는 대한태권
도협회와 태권도 심사 및 교육 정책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예로
서의 태권도에 대한 최 장군의 비전은 국제태권도연맹을 통해 독립적으
로 발전했다. 반면 대한태권도협회(후에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는 태권
도를 올림픽 격투 종목으로 개발하고자 했다(Son & Seo, 2017). 이러한 
대조적인 목표가 태권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창헌과 국기 태권도는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존 A . 존슨 박사(국제태권도연맹,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와 레오 정 박사(세
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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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신체 역학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오늘날 서로 다른 
교육과정과 경기규칙을 따른다. 최 장군의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 해임
으로 인해 태권도가 상반된 교수법과 목표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갈등의 촉매제이자 ‘시발점’(USIP, n.d.)으로 볼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국기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추진하자 최 장군
이 공개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과 김운용을 모욕했고 갈등이 더욱 확대 
또는 ‘심화’(USIP, n.d.)되었다. 1972년 최 장군이 한국을 떠난 것은 박정
희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이후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Choi, 2000). 최 장군은 국기 태권
도가 자신의 창헌 태권도를 모방했고 국기 태권도 지도자들이 태권도라
는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Choi, 1985, 2000). 한국 
정부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에 힘입은 국기 태권도 지도자들은 자신들
이 태권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한 대표자라고 믿었다. 박정
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태권도를 국가 스포츠로 지정하자 이러한 믿음
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올림픽위원회가 1980년에 세계태권
도연맹을 태권도 관리기구로 인정했을 때 국기 태권도 수련자들의 이러
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최홍희 장군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
했다(Kimm, 2013).
최 장군이 태권도를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에 소개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는 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나온 대로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다
(IOC, 2017). 한국에서 최 장군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로 인해 세계 태
권도 공동체에서 그를 더욱 억압했다(Choi, 2000). 그러나 최 장군의 이
러한 결정으로 인해 수십 년 후 남북한 공동 세계태권도연맹/국제태권
도연맹 태권도 시연(즉, 문화 외교)이 가능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은 태권도 외에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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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져 ‘태권도 외교’가 한국의 화해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었다(Johnson, 
2018).
한국 정부가 국제태권도연맹 회원들을 괴롭히고 세계태권도연맹을 
위해 연맹을 떠나도록 강요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 장군이 배신자로 낙인찍혔을 때 국제태권도연맹을 떠난 많은 강사로 
인해 최 장군은 더욱 비통했을 것이다(Gillis, 2016). 최 장군이 교육 철학
에 따라 정치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과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
에 태권도를 소개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재정적 필요로 인해 그러한 행
동을 했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 장군이 공산
주의자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Johnson & Lewis, 2020), 이러한 의
혹 제기가 국제태권도연맹의 발전을 극도로 저해하고 최 장군과 국제태
권도연맹 사람들의 세계태권도연맹을 향한 분노를 심화시켰을 것이다.
‘교착상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양쪽 모두 서로를 이길 수 없
을 때 발생한다(USIP, n.d.). 교착상태의 시작은 1990년 세계태권도연맹
과 국제태권도연맹이 충돌한 때였을 것이다. 이 무렵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 지위를 획득했고 국제태권도연맹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
가에서 강력한 지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도 세계태권도연맹
과 국제태권도연맹의 갈등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쪽 지도자들 
간에 벌어진 말의 전쟁이 곧 오랜 편견과 근거 없는 비난을 낳았고 두 연
맹의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남한과 북한은 
태권도를 외교 수단의 소프트 파워로 사용하여 민족과 문화의 우월성
을 입증하려 했다(Johnson & Vitale, 2018). 1982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
과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에 합병 협정이 체결되었으나(Kim, 2017) 어떠한 
결실로도 이어지지 않아 관계가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갈등의 멈춤 또는 단계적 ‘완화’(USIP, n.d.)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
태권도연맹의 2014년 협정 체결로 시작되었다. 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Thomas Bach 위원장은 두 태권도 단체에 협상을 촉구하고 태권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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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해의 상징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올림픽위원회의 바람을 표명
했다. 이 역사적 합의 이후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은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일명 평화 올림픽) 개막식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많
은 공동 시연을 선보였다. 1950년대 최 장군이 한국의 문화적, 물리적 
힘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군인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 태권도를 선
보인 이후부터 이러한 시연이 “태권도 외교의 축(Choi, 2017)”을 이루었
다(Johnson, 2018). 이를 스포츠 외교라고 말하지만 남북한 팀 사이에 실
제 경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 외교라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Johnson & Lewis, 2020).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 스타일이 매우 다르고 
아직 누구도 양측 모두에 적합한 공동 대결 수단을 제안한 적이 없기에 
오늘날 서로에게 공개적인 적대감이 없음에도 태권도를 진정한 스포츠 
외교로 활용하려는 꿈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
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의 갈등은 무기한 중단되었다. 미
국평화연구소가 갈등의 ‘종결’(USIP, n.d.)이라고 부르는 지속 가능한 평
화를 향한 전진은 불가능하다. 합의할 경우 양측 모두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양 무예로서의 태권도를 홍보하는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존 A . 존슨 박사 ©세계태권도
연합뉴스 제공
산코 루이스 박사(국제태권도연맹, 삼육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와 존 A . 존슨 박사(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세계태권도연합뉴
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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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태권도연맹은 태권도가 서양 스포츠가 되어 정체성이나 교육 철학
을 잃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두 조직 중 더 큰 규모인 세계태권도
연맹은 수십 년 동안 태권도 홍보에 대략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와서 올림픽 종목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
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은 더는 서
로에 대해 외부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폭력의 갈
등이 지속되고 있다.
태권도 연구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갈등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 
상황에 대한 제유 提喩이다(Johnson & Vitale, 2018). 빈에 본사를 둔 국제
태권도연맹(북한 시민이 근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관계는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남북 화해의 희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두 단체 모두 갈
등의 해결을 원하지만 둘 다 핵심 정체성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에 평화
를 향한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태권도 단체들이 현대의 평화 연구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다면 남북한 정부 또한 영감을 받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스포츠 외
교 노력은 다른 외교적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Murray, 2013) 세
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공동 시연 같은 지속적인 행사는 갈
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연구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도입하면 남북한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갈퉁(Galtung, 1996, 2004)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평화는 현재의 관계
를 초월하여 새로운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얻어질 수 없다.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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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가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에 새로운 화해의 시대
를 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남북한 사이에 실제 스포츠 외교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둘 사이의 갈등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
았다. 연구자와 태권도 관계자들이 기존의 평화 구축 기술을 활용한다
면 현재의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정체된 관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태권도 조직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갈등 해결로 직접적인 혜택을 얻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등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갈등 종결에 개입
해야 한다(USIP, n.d.). 북한 시민이 운영하는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민
국의 세계태권도연맹의 협상에 다른 국제태권도연맹 조직과 실무자들
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
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북한이 지원하는 국제태권
도연맹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세계 태권도 공동체의 모든 목소
리가 고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재진화하여 표면화될 수 있다.
태권도 외교가 진정으로 작동하려면 태권도 운영조직들이 평화를 중
개해야 한다. 평화 연구 패러다임 내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
연맹의 갈등을 재조명한다면 갈등 해결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운동선
수와 스포츠 경기를 활용해 "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에 개입하고, 정책을 
알리고, 유리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Murray, 2012)” 태권도는 여
느 스포츠와 마찬가지로(Coalter, 2010) 남북 화해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예와 격투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계속해서 남북한의 
핵심 소프트 파워 외교 도구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
일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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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무예, 무형유산의 자격을 갖추다
토착무예 vernacular martial arts는 무예로 분류되는 다양한 현상 중에서 특
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차문화적 관점으로 “무예는 (적에… 대한) 공
격술 및 방어술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방대한 지식, 믿음, 관습으로 정의
할 수 있다”(Green & Svinth, 2010).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포괄적 용어에 속
하는 행위는 규칙을 따르는 스포츠 시합의 생사를 다투는 싸움부터 표현 
양식까지, 그리고 세계적인 격투스포츠부터 지역에 국한된 무예 문화까지 
연무장. 2010년 중국 산둥성 허쩌시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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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다양하다. 필자는 이 범주에서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토착무예라고 보며, 이 토착무예는 다양한 무예 표현 중에서 가장 확실
하게 무형유산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구분 방식은 
해당 논의에 유용하다.
격투스포츠
조셉 스빈스 Joseph Svinth의 정의에 따르면 무예 스포츠는 “신체적으로 공
격적인 운동 경기이다. 복싱, 레슬링, 펜싱 등 개인 격투스포츠는 본질
상 결투와 닮았지만, 축구, 아이스하키, 라크로스 등 단체 격투스포츠
는 본질상 소부대 전투와 유사하다”.
무예
가라테, 태권도,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한국 등 특정 지역이나 민
족과 연관되지만 대부분 지역보다 큰 범주와 관련이 있다.
토착무예
여기서 토착무예라 명명하는 이 ‘민속’ 전통은 연행되는 지역 집단의 요
구에 충족하는 무예 관습으로 외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
기 때문에 보존된다. 토착무예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공동체 생활 속
에 섞여 있다. 학교 운동장이나 교도소 마당, 도로나 신성한 장소에서 발
견된다. 토착무예의 동작 체계(움직이는 유형)는 경기, 의례, 축제 등 대규
모의 문화적 연행 및 공동체 생계 활동의 양식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의 일상 활동과 관련된 도구를 무
기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착 전통은 일반적
으로 주술사의 의례, 부적, 마법 등 그 지역의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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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용어의 기원
본 글에서 사용되는 ‘토착’은 언어학과 예술 비평에서 차용한 용어이다. 
국가적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무예 연행을 표준화하려는 시도에서 
겪는 어려움 중 일부는 토착 언어를 일반적인 표준 언어로 만드는 과정
에서도 나타난다. 언어학에서 ‘토착’은 해당 언어에서 규정된 형태의 특
징을 천편일률적으로 구체화하지 않는, 지역의 언어, 방언이나 양식을 
의미한다. 예술 비평에서는 미술의 동향이나 흐름과 거리를 두는 예술
가의 창조물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무 武에 적용하면, 토착무예는 집단
의 필요를 충족하는 지역 전통으로서 외부 제재 기관의 요구사항과 무
관하게 집단에서 보존된다. 따라서 시대를 불문하고 교과과정을 결정하
고, 계보를 유지하고, 띠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와 극명히 대비된다. 토착무예 간에는 교육, 문화적 연속
성, 무기 선택 등에서 교차문화적 유사성이 있다. 아래에서 논의할 사례
는 주로 미국 흑인과 중국 전통에 관한 내용이다. 제일하우스록 Jailhouse 
Rock은 직접적인 자기방어 방법으로 미국 흑인의 토착무예이다. 매화
권 Meihua Quan(단 한 차례의 공격이 아닌 하나의 체계로서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
해 다소 의역하면 매화권법)은 방어뿐 아니라, 숭배, 공동체 결속, 역사적 
지속성 때문에 현대 중국에서 존재한다.
교육
토착무예는 도장, 체육관, 학교나 이와 유사한 전용 구역에서 가르치지 
않고, 공동생활의 기본 원리로서 전승된다.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약식
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 제공자는 토착무예 기술을 습득한 장
소로 공원, 길모퉁이, 마을 공유지, 술집, 감방 모두를 언급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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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정식 무예에 공통되는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없이 몇 분 만에 
전수될 수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습득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아예 격식이 없거나, 즉석에서 만들어진다. 토착무예는 
수련생이 기초 수준에서 복잡한 기술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교육은 숙련자가 아끼는 신참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식은 보통 인쇄물, 영상 등의 매체가 아니라 대
면 상호작용을 통해 구두로 전승되며, 도장, 학교, 체육관에서 지켜야 
할 행동에 관한 규범과 달리 상대적으로 격식이 없는 편한 방식이었다. 
위 사진은 매화권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통 격투 방법 중 일부는 교육이 아닌 관찰을 통해 배운다. 그 결과, 상
대적으로 복잡한 콤비네이션의 경우 스승이 똑같은 순서의 구성 요소를 
전수하기 전에 이미 길거리 싸움을 관찰하며 습득할 수 있다. 이로써 개인 
마당에서 왕 슈에시앙을 지도하는 허 칭후이. 2016년 중국 구이저우성 원수이현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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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자의 무기와 토착무예의 기술 모두 선택의 폭이 넓어
졌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
면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달한 ‘52가지 수기 Fifty-two 
Hand Blocks’ 또는 ‘52가지 52s’라 불리는 제일하우스록의 
지역적 변형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한 이는 격투 방식에
서 동작 체계 측면의 ‘공여자’로 국제 복싱, 1970년대 
무예 영화, 브라질 카포에이라 Capoeira와 브레이크 댄스
를 언급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례도 여러 
무예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착무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토착무예의 경우 그 자체로는 관습이 없다. 기술과 
전략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황에서 전투나 표현 양식
(경기)을 통해 정교해진다. 이 원칙은 ‘길거리 싸움’의 역
사적 모습에 적용된다. 브라질 흑인의 카포에이라의 최초 기록 형태와 
18~19세기 미국 남동부에서 발전한 비무장 결투 전통이 그 사례이다. 
남동부 토착무예에서는 눈을 도려내는 등 적을 불구로 만드는 상해가 
살인을 대신하였다(Gorn, 1985). 이 학습 형태가 21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문화적 연속성
토착무예에 표준화된 관습과 정식 훈련이 포함되지 않지만, 전투 상황이 
아닐 때 필요한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연속성이 국지화
된 무예와 다른 전통 사이에 존재한다. 경기, 춤, 축제는 무예 기술의 양
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타격, 잡기, 반사 신경, 머리 움직임, 발놀림, 신
체적 압박을 견디는 능력은 훈련, 연습처럼 행위에 집중해서라기보다, 그 
행위에 참여한 당연한 결과로 발달한다. 따라서 토착무예는 그 자체가 
데니스 뉴섬의 제일하우스록 방어 동
작.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
레스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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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전형일 뿐 아니라, 토착무예와 무형유산은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상호 지원적 관계에 있다.
경기
전통적인 모의격투 시합은 토착무예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모의격투를 통해 실제 싸움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할 수 있
다. 슬랩복싱, 체스트(오픈 체스트) 치기 등의 타격 경기는 미국 흑인 공동
체에서 널리 확산했다.
뉴욕시 브롱크스 남쪽 지역은 유난히 거칠고 무법천지인 곳으로 알려
져 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제프리 캐나다 Geoffrey Canada의 기억
에 따르면 슬랩복싱 경기에서 “얼굴과 머리가 주요 타깃이었고, 이름의 
의미대로 손을 펴서 쳐야 했다”(Canada, 1996). 슬랩복싱의 공격과 페인
트 동작은 국제 복싱을 기초로 하며, 학교와 소년원에서 남자 청소년 사
이에서 인기가 많다.
‘체스트’ 또는 체스트복싱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렸던 경기의 규칙에 따르면(Boyd, 2003, 인터뷰) 두 명 이상
의 선수가 전력을 다해 서로의 가슴을 가격할 기회를 찾으면서 동시에 
가드를 계속 세워 비슷한 공격을 막는다. 체스트와 슬랩복싱 둘 다 체격 
강화뿐 아니라, 조정 능력, 치고받는 능력,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사고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물론 시합과 경기력 발달의 관계는 미국 흑인
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연계성은 교차문화적 현상이다.
춤
앨런 로맥스 Alan Lomax(2000)에 따르면 춤은 집단의 문화적 동작의 본보
기(아니면 아마도 거울)이다. 그는 이러한 표현 행위가 일상 행위에서 유래
한 동작과 자세를 모방하므로 문화적 연속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춤이 전투를 모방하든, 또는 전투가 신체적 표현 형식 때문에 춤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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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많은 토착춤에서 무 武와 표현의 유사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춤과 싸움의 공통분모는 미국 흑인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이
클 흄 Michael Hume은 탭 댄서로 일했던 부친으로부터 몸을 빠르게 숙여 
적의 바짓단을 잡고 똑바로 서서 적을 던져버리는 ‘업셋 upset’을 배웠다. 
아버지는 “일단 놈을 뒤집고 머리랑 몸 위에서 탭댄스를 추라”고 말했다
(Hume, 2005, 인터뷰). 이 정보가 일대일 인터뷰 상황에서 전달됐기에 필
자는 시연을 위해 적 역할을 맡겠다고 자청했다. 그 결과 보는 것 이상으
로 업셋을 느낄 수 있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발과 발꿈치의 킥이 
연달아 쓰러진 적의 갈비뼈, 가슴, 배의 위아래로 전달되었다.
춤은 순화된 훈련이나 전투 의례의 서막으로서 무예 연행에서 필수적
인 요소로 쓰일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기를 앞두고 열리는 춤 의식은 
격투술을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국의 무에타이
와 크라비 크라봉, 브라질의 카포에이라이다.
프레투 벨류 장인이 카포에이라를 가르치고 있다. 2009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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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에 따르면 어번댄스 urban dance 스타일의 ‘업록’, 그리고 제일하우
스록과 52가지 등 미국 흑인의 토착무예는 출발선이 같다(Green, 2012). 
사실 공격적인 업록은 미국에서 1970~1980년대 도시 범죄 조직의 순
화된 길거리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투에 대해 제프 창 Jeff Chang은 이
렇게 기록했다. “경쟁자들은 … 마치 서로 촐랑대고, 찌르고, 두드려 패
는 것처럼 정면으로 맞섰다”. 대니얼 마크스 Daniel Marks는 업록과 52가지
의 전후 및 좌우 발놀림이 같다고 지적한다. “52가지는 … 거칠고 길들여
지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의도적이다. 업록(동작 패턴)이 그 속임수에서 
거대한 지분을 차지한다. 52가지도 기껏해야 춤에 불과한 것이다”
로버트 패리스 톰슨 Robert Farris Thompson은 서아프리카 춤의 미학적 원
리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공연에서 타악기적 개념의 지배, 멀티플 미
터 multiple meter(싸움의 ‘브로큰 리듬’과 ‘체인지업’ 참조)… 그리고 언어와 동
작의 조소”를 발견했다. 이 원리는 미국 흑인 공동체에서 유래한 대중음
악 및 댄스 장르(힙합, 재즈, 브레이크 댄스)와 흑인 운동선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스포츠 종목(복싱과 야구)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그리고 이 원
리는 미국 흑인의 토착음악 장르(노동요와 블루스)와 토착무예 모두에서 
명백히 작용하고 있다.
축제
격투 경기 및 이와 유사한 무예 시연은 영국제도의 정기적인 검무, 카리
브해 카니발의 막대 싸움, 중국 사자춤에서 보듯 축제의 교차문화적 공
통 요소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표현 활동은 대형 행사의 주요 관심사
와 상통한다. 매화권의 양권 Liangquan에서는 격투가 주요 관심사다. 용
어 ‘매화’는 중국의 다양한 권법 방식과 관련이 있지만, 아래에서 논의
할 매화권은 중국 허베이성 호우마 마을 차원에서 연행하던 토착무예이
다. 민중 역사에서는 이 권법 방식이 저우 홍이 Zou Hongyi의 작품이라고 
본다. 전통 역사에 따르면 스승 저우의 제자들은 저우 집에 모여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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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직역하면 ‘보여주기 권법’)을 연행했던 등축제(봄축제 마지막 날) 때 저
우가 가르친 기술의 숙달 정도를 시연했다. 최근 호우마에서는 매화권 
권법가들이 창시자인 저우의 무덤에 모여 저우와 지역 도교 신앙에 경
의를 표하고 최초 행사를 재연한다. 허난성의 주자이와 여러 마을에서
도 이와 유사한 재연 의식이 열리고 있다. 이 관습은 보통 도교 의례와 
관련이 있지만 양권의 조상 숭배는 도교, 유교 및 그 이전의 주술적 연행
이 혼합된 형태였다. 장문인 저우에 대한 숭배는 옛것과 삶의 연속성을 
함께 기리는 방법을 보여준다.
매화권 연행에 앞서 매화권 수련자, 전직 수련자나 수련자의 부인 등 
여성들이 수작업한 매화 ‘폼폼’을 들고 춤을 춘다. 이 춤은 정식 무예가 
아니다. 그 뒤 권법이 시작되며, 여러 권법 집단(주로 마을 연합)이 연속적
으로 연행한다. 차례대로 신속하게 무대 중앙을 거친 후 집단들의 동시 
연행이 시작한다. 이때 미묘한 경쟁의식이 흐른다. 최대한 많은 추종자를 
양권. 2012년 중국 허베이성 호우마 마을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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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기 위해 각 집단의 동작은 점
점 화려해지고 이에 동반되는 북
과 징 소리는 점점 커지고 대담해
진다. 일부 동작은 겉보기에 적대
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축제의 
일반적 기능인 결속력이 나타난
다. 호우마에서 열린 2012년 양권 
때를 예로 들면, 두 수련자 간의 
권법 시연이 실제 싸움으로 번졌
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중재
로 싸움은 곧 멈췄다.
운동과 격투
폴 코너튼 Paul Connerton은 “습관 형성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의 신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바캉은 『신체와 영혼 Body & Soul』
(2001)에서 복싱의 신체적 행위가 경기 참가자에게 문화적으로 발달한 
습관, 능력, 신체적 체질 등 독특한 체질을 부여한다고 분석한다. 코너
튼의 적절한 문구로 다시 돌아가서, 훈련은 우리 몸에서 체질을 ‘침전’시
킨다. 운동 훈련과 표현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층 더 기본적이고 반복적
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연행되는 생존 활동은 훨씬 더 그러하다. 집
단 안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등의 기구도 토착무예에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농기구도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역할이 축소되면 단지 변형된 막대일 
뿐이다. 원예가는 예전부터 구멍 파기 막대라 불리는 뾰족한 막대를 사
용해서 씨앗을 심을 구멍을 내고, 정원의 흙을 갈고 흩트리며 작은 밭을 
정 다니 장인이 리 윤 박사에게 철편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12년 
호우마 마을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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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궜고, 굽은 막대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쟁기로 변신한다. 보통 축
산업자는 가축을 모는 도구로 사용하는 막대와 씨름했다. 아일랜드의 
실레라 shilleleagh가 그 예로 전통적으로 양몰이 용도로 사용했다. 이 도
구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절호의 무기, 즉 다툼이 발생했을 때 편리한 수
단으로 개인 방어뿐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의례적인 알력 다툼에
서도 사용한다(Hurley, 2007). 이와 유사하게 유목 생활을 하는 에티오피
아 무르시족의 장대는 자연의 포식자, 적대적인 인간에 대한 방어와 ‘성
년식’ 의례에서 사용되었다(The Mursi Tribe: Day of the Donga, 2000). 대
다수 토착무예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막대 싸움도 현대에 들어와 유도, 
종합격투기 등 국제적인 격투스포츠에 밀려났지만, 예술 행위 및 사회종
교적 의례로 보존되었다.
또한 교역을 통해 얻은 도구를 조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특징, 
조정 능력, 체격의 발달은 전통 무기를 다룰 때 빈번하게 활용된다. 중국
의 많은 전통 마을 주민들은 밀고 당겨 땅을 갈 수 있는, 손잡이가 긴 원
예 도구에 의존했다.
사진에서 필자가 굉장히 어색
하게 휘두르는 12피트 창은 과거
에는 말을 탄 적을 상대할 때 사
용되었다. 이 전략은 특정 훈련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존 노동
의 부산물로 생기는 힘줄, 근육, 
조정 능력, 균형 감각을 사용하
여 연습했다. 이제는 마을 치안
을 위해 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80대의 매화권 수련자
들은 마치 전통 예술 행위를 하듯 창을 능숙하게 휘두른다.
도구가 무기화되자 당국에서 이를 인식하여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매화권창. 2012년 중국 산둥성 허쩌시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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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푸코 puukko 칼이 그렇다. 푸코는 실용적인 절단 도구로 설계되
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푸코는 핀
란드인의 휴대용 무기로도 사용되는데, 지금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다. 푸코와 토착무예와의 연관성은 에드가 Edgar가 수집, 분
석한 ‘검객 knife-men’ 민요에 기록되어 있다. 칼은 “목공에 사용되고 … 그
리고 노래의 늙은 불량배들은 싸울 때 무기로 사용했다”. 해당 가사는 
아래와 같다.
바사의 피는 전혀 차갑지 않고, 카우하바의 검도 녹이 슬지 않아,
그가 굴복하지 않으면 목을 잡고, 등에 칼을 꽂아.
멜투 주카의 푸코 칼은 화살처럼 예리하지. 하르실라 마르티 
헛간 뒤에서 케톨라의 주카는 죽었다네.
남북전쟁 재건 시대(1863~1877) 이후로 성문법과 관습법(관습적 연행) 
모두 흑인의 무기 소지, 특히 화기 소지를 금지했다. 동시에 노예로 일했
던 흑인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시종이나 이발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 일을 하는 흑인은 업무 도구로 일자 면도기(손잡이 속으로 날이 접혀 
들어가는 면도기)를 안전하게 소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면도기를 이용해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도 개발했다. 리차드 메릿 Richard Merritt에 따르면 그
중 하나 이상이 복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부친에게서 이 방법을 전
수받았다. 부친은 수학자였지만 20세기 초 흑인에게는 그 직업이 허용
되지 않았다. 결국 부친은 이발사가 되었고, 이발 기술과 함께 복싱을 접
목한 토착무예도 함께 습득했다(Merritt, 2012, 인터뷰). 어니스트 헤밍웨
이의 단편 「짐꾼 The Porter」에 이 토착무예에 대한 설명이 있다. 짐꾼이 손
에 면도기를 들고 “주먹을 쥐자 마디 사이로 면도날이 나왔다”. 그리고 
고전적인 복싱 콤비네이션을 묘사한다. “조지는 피하고 면도날로 세 번
을 찔렀다”(Hemingwa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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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무예는 단독 현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토착무예를 보존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무예의 의도가 폭력적일 경우 
이 질문은 특히 적절하다. 그 답은 토착무예가 ‘단독’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토착무예는 구체적인 다른 행위와 관련되어 유기적으로 발
전했다. 세계화가 시도되면 국가나 민족적 자부심에 의해 보존된 토착
무예는 지역의 지원 공동체와 분리된다. 지역보다 더 큰 무대를 목표로 
무예를 변형하는 절충 과정에서 무예는 본연의 모습에서 상당히 달라진
다. 지역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변형으로 무예를 보호하려고 한다. 21세
기 세계화 대 보호에서 가장 힘든 난제는 세계 무대의 평가를 고려하면
서 문화적 맥락에서 토착무예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베이베이 소방서가 재현한 충칭 용춤. 2016년 중국 충칭 ©토마스 A.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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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무예의 특징은 앞서 서술한 내용과 같다. 입문생의 실력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부족, 관찰과 비공식적인 지도를 
통한 학습, 그리고 지식 전승이 대체로 구전에 의한 약식인 점이다. 이 중 
마지막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 공동체에서 집단 구성원 간에 전달되는 
문서 형식으로 무예 유산을 보존할 때도 있지만, 전통 집단의 외부에서 
배포가 허용되는 문자나 시각적 교부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토
착 지식은 엄격한 무예적 상황뿐 아니라 관련된 표현 양식이나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연행자의 문화적 동작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전승된다. 현대적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전승 수단은 토착무예의 보호
와 전승을 취약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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